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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팔달동유적
大邱八達洞遺蹟

‖유 적 성 격 청동기시대취락, 초기철기~원삼국시대분묘, 삼국시대분묘

‖발 굴 기 간 1996. 8. 16. ~ 1997. 5. 31.

‖발 굴 면 적 약8,900평

‖유적의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팔달동135번지

대구 팔달동유적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으로,

1980년 예비군 훈련 중에 참호를 파다가 토기가 발견됨으로써 처음으로

알려졌다. 1992년 12월 7일부터 1993년 2월 3일까지 팔달동 산8·9-

1·16-1과 노곡동 107 일대를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여 토광묘

17기, 석곽묘 3기, 석실묘 1기를 조사했으며, 1996년 8월 16일부터

1997년 5월 31일에 걸쳐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팔달동 145번지 일대를

발굴하였는데, 이곳은 경북대학교에서 조사한 지점의 서편 구릉이다. 발굴

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9기, 원삼국시대 목관묘·토광묘 102기·목곽

묘 1기·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석곽(실)묘 32기, 조선시

대 분묘 146기 등을 조사했다.

대구 분지를 동서로 관류하는 금호강의 북편에는 경북내륙으로 진입하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는 팔거평야가 펼쳐져 있다. 팔달동유적은 팔거평야

의 초입부 구릉사면에 위치하여, 서편으로 팔거천과 주변의 충적지대를 곁

에 두고, 맞은편으로 금호강을 끼고 대구분지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갖

추고 있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약 4km 떨어진 금호강 대안에 평리동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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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에 연암산과 침산유적이 위치한다.

또 북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칠곡3지구 생

활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목관묘는 장축 방향이 주로 동서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거나 엇비

슷하게 설치되어 있고, 깊이가 있는 묘광은 장벽이나 단벽을 단이 지게 굴

착하였다. 목관은 대부분 묘광 바닥의 중앙에 안치하였으나 유물 부장공간

을 배려하여 목관을 장벽이나 단벽 쪽으로 치우치게 안치한 경우도 있다.

요갱이나 부장갱이 확인된 유구는 대부분 통나무관이며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한 쐐기공이 확인된 유구도 있다. 목관의 사용유무에 따라 목관묘와 토광

묘로 대별하고, 목관묘는 다시 목관의 형태에 따라 판재식 목관과 통나무

목관의 두 유형으로 분류, 다시 적석유무에 따라 무적석식과 적석식으로 소

분류된다. 적석목관묘는 석관계석곽묘, 적석석관묘 등 여러 용어로 불리던

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함평 초포리·부여 합송리·장수 남양리 유적

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적석목관묘의 마지막 단계로 판단

하고 있다.

토기에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있으며, 전자는 점토대옹·두형토기·

흑도장경호·개(蓋)·대부발 등이 있고, 와질토기는 전기와질토기 단계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단경호·완·편구호·

양이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점토대토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주로 출토되

지만 30호처럼 원형점토대토기가 주머니호와 공반되는 경우도 있다. 

철기류는 철부·철겸·철모·철검·철촉·철착·도자·따비 등이 있다.

청동기류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동모·동과·환형토기·쌍두관상동기·

칼집부속구 등이 있으며, 장신구류로 유리제 구슬과 천하석제 구슬·골제

구슬·토제 장신구 등이 있고 그 외에 방추차·어망추 등이 있다.

45호와 57호는 영남지역에서 판상철부가 처음으로 부장된 유구로 논의

되고 있다. 45호 판상철부는 부장갱 내에서 세형동검·검파두식, 주조철

부·철모 등 위세품으로 추정되는 유물과 함께 부장되었으며, 57호 부장품

은 부장갱은 아니지만 목관 내에서 철검·검파두식·철모와 함께 부장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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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5호 판상철부와 공반토기는 조양동 5호의 무문토기옹과 조합식우각

형파수부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보이며 흑도장경호가 공반된다.

옹관묘는 삼각형점토대옹 등의 무문토기로 구성된 합구식이 대부분이나

일부 와질토기로 구성된 것도 있다. 옹관묘는 3단계로 구분되는데 1기는

점토대옹, 발, 시루, 장동옹, 장동호, 파수부호 등 일상 토기가 옹관으로 주

로 사용되고, 소형장경호, 배가 일부 부장되기도 한다. 2기는 삼각형점토대

옹이 소멸하고, 장동호와 파수호외 양뉴부호가 출현한다. 3기는 와질토기

가 출현하며 기종으로는 장동옹, 단경호, 첨저호, 완, 시루, 사이부호, 조합

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등이 있다. 옹관묘는 목관묘와 함께 조성되기 시

작하여 기원 전후까지 이어진다. 한편 목관묘는 옹관묘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서기 2세기 중엽까지 확인되며, 3세기후엽에는 목곽

묘로 대체된다. 

팔달동유적 목관묘와 옹관묘의 조성 시기는 서기전 2세기~서기 2세기

대가 중심연대임을 알 수 있다. 팔달동유적은 영남지역에서 적석목관묘 및

철기유입양상, 와질토기와 목곽묘의 등장과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慶北大學校博物館, 1993, 『大邱 八達洞遺蹟』. /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 『大邱 八達洞遺

蹟Ⅰ』. / 嶺南文化財硏究院, 2015, 『大邱 八達洞遺蹟Ⅱ』. / 嶺南文化財硏究院, 2015, 『大邱

八達洞遺蹟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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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국문초록Ｉ

본고는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출토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관

묘의구조를복원하고그를바탕으로목관묘의계통에대한시론적검토를행하는데에

목적이있다. 

연구 대상은 팔달동 유적에서 출토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이며, 연구방법은 잔존상

태가양호하여충분한깊이를가진유구를대상으로묘광내에서검출된제양상을검

토하고그를통해당초묘광내에안치되었던목관과묘광의폐쇄및분묘의외형에대

한복원을행하였다. 분석결과팔달동유적에서확인된적석목관묘와목관묘는무단혹

은복수의단을조성하여굴착한묘광내에목관을안치한후, 묘광내부는비워둔채로

목개를이용하여묘광을폐쇄하였으며, 적석목관묘의경우목개상위에일정한수량의

적석을행하였고목관묘의경우목개상위에성토분구를조성하였음을논증하였다. 층

위와유물의출토상으로보아묘광내목관의측부와상위의충전토는상정할수없어

묘광내부가비어있음을알수있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행하였다. 계통에대한분석은청동기시대의지석묘와석관묘에서이미목관이사용되

었던 사례들이 다수 있었고, 더하여 이른바 묘역지석묘로 보이는 발전형의 지석묘 문

화에서매장주체부상위에다량의적석이이루어진사례들이있음을알수있었다. 본

고에서는그와같은요소들이반영되거나혹은질적인변형을거쳐초기철기시대와원

삼국시대의적석목관묘와목관묘의원류가되었을가능성을타진하였다. 그결과초기

철기시대와원삼국시대의목관묘문화는청동기시대의분묘문화와비교하여이질적이

며따라서이시기의철기도입을비롯한새로운분묘문화의유입이기원전 4-3세기경

에이루어진대규모의이주나인구이동혹은유이민의유입에의한결과로보아야한

다는기존의견해는재고하여야하고초기철기시대이후에일어난일련의문화변동을

돌발적인이주나문화전파가아닌재지인들에의한장시간에걸친문화변동의결과로

보아야한다는점을결론으로도출하였다. 

Ｉ주제어Ｉ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적석목관묘, 구조, 계통



팔달동유적의 목관묘의구조와 계통

정창희*

Ⅰ. 서론 및 개관

팔달동유적은 1980년 9월 예비군 훈련중 유물이 발견되어 당시 경북대학
교 박물관에 그 내용이 신고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신고에
따른 수습조사에서 토광묘와 옹관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에서
와질토기와 무문토기를 주옹과 막음옹으로 조합한 옹관묘가 수습되었다1). 

그 후 1992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시행(92.10-93.2)
되었고 당시 조사에서 목관묘 1기, 목곽묘 16기, 횡구식석실 1기, 수혈식
석곽 3기가 조사되었다2). 
이 조사 후 팔달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이

루어진다. 1996년 8월부터 익년 5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목관묘 102
기, 목곽묘 1기, 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 석실묘 32기 외 청
동기시대 주거지 19동 그리고 조선시대의 분묘 등이 검출되었다3).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팔달동 유적은 청동기시대에 이미 취락지

가 형성되었고 이어서 초기철기시대의 분묘군이 조성된 이래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덤군이 만들어졌고,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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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용진, 1990, 「한국초기철기문화에 관한 연구-대구지방에서의 초기철기문화」
『한국사학』11집.

2) 尹容鎭外, 1993, 『大邱八達洞遺蹟』, 慶北大博物館.
3)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大邱八達洞遺蹟Ⅰ』.



100여기 이상 군집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후기와질토기 단
계의 목곽묘군이 목관묘군의 동북편 구릉 사면에 조영되어 있음도 발굴조
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팔달동유적으로부터 북쪽으로 8㎞ 이격한
학정동 일대에서 목관묘군이 검출되었고 출토유물과 분묘의 구조로 보아
팔달동 목관묘군과 병행하는 시기임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로보아 초기철
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동안 팔거평야 일대에는 최소 두 개 이상의
단위 친족 집단이 병존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팔거평야 일대를 기반으
로 한 기초정치체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팔달동유적이 위치한 곳은 금호강의 북안으로 금호강 이남의 대구지역에

서 보면 칠곡지역에 이르는 입구에 해당하여 선산과 의성, 안동 등 북부 내
륙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에 해당하고, 동서로는 성주지역으로부터 대구 해
안지역(불로동일대), 영천으로 이어지는 금호강 북안의 주요 내륙 교통로
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입지를 바탕으로 금호강연안에는 침산 유적, 연암산
유적을 비롯하여 평리동유적, 만촌동유적, 신천동유적을 비롯한 초기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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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취락과 분묘 및 의례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고자료
의 분포상은 금호강 양안에 전개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물질문화
를 이해하는데에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1. 연구 목적과 방법

본고는 팔달동 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를 대상으로 개별
분묘의 내부구조를 복원하고 그에 기반하여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과
장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한다. 목관묘의 구조 및 그 변천에 주안하여
일차적으로는 목관묘의 구조를 복원하고 그를 바탕으로 장제와 계통에 대
한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에 있다. 그간 초기철기
시대-원삼국시대의 주묘제로 알려진 토광목관묘에 대해서는 출토 유물-토
기와 금속기-을 대상으로 한 변천과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
고 최근에는 분묘의례의 과정 등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에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목관묘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목관묘가 안치된 묘
광 내부의 충전토의 양상에 대해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목관
묘의 장의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은 물론 목관의 용도와 사용과정에 대한 접
근에 조차 다양한 의견만 개진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팔달동에서 검출된 목관묘에 주안하여 잔존상태와 출토유물의 검출 양상을
통해 목관묘의 묘광 내부 구조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고 그로부터 목관의 용
도와 부장 양상 그리고 그와같은 구조가 지닌 고고학적 함의를 추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목관묘 축조집단의 계통과 계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영남지방에서는 지석묘에 이어 초기철기시대 이후
이 지역에 등장한 목관묘 문화가 매우 돌출적이며 이질적이라는 점에 주안
하여 기원전 4세기 이후 역사적 기록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민 이동과 목관
묘의 출현을 연동하여 보고자 하는 시각4)이 엄존해 있다. 그것은 결국 이
지역에서 철기문화의 등장이 외부세력에 의해 타율적이고 우발적으로 등장

31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 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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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대사는 타
율적이고 전파론적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5)도 있을 뿐더러 그런데 이
와같은 논의 구조에서 진행된 연구는 무엇보다도 청동기시대 이래 지역에
무수히 분포하는 지석묘 축조 집단의 향방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되었다. 최근 일부 유적에서 확인되는 점토대 토기
관련자료가 재지의 지석묘나 석관묘 축조 집단과 관련된 생활유적이나 분
묘 유적에서 검출된 자료에 주안하여 철기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화요소
가 이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재지의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성이 있을 가능
성을 개진하는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주목된 바 있다.6) 결국 목관묘 축조집
단의 등장이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운 문화요소가 이주나 이민에 의한 단순
전파의 과정이 아니라 유입과 확산 재지문화와의 융합과정에 대한 심층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되는 출현기 목관묘 특히 적석목관묘를 대상으로 그와같은 가능성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논의 전개는 우선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구조를

상세히 검토하고 분묘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구조 복원을 시도할 것이
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각 구조의 요소가 비교자료를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관묘의 계통과 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 

2.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대한 인식의 틀

우선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대한 시대개념이 정착된 과정과 쟁점
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그간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개별적인 연구성과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고 지면이 허하는 범위
에서 간단히 핵심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초기철기시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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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성장」, 서울대학교대학
원문학박사학위논문.

6) 신영애, 2011, 「영남지방 점토대토기 단계 문화접변」,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
논문.



당초 김원용에 의해 정의되었다. 그에 의하면 이 시대는 중국 전국시대에
출현한 철기문화7)가 장성 바깥으로 파급되면서 북방계 청동기문화와 혼합
되어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비파형동검 문화 이후 청동기문화의 2
차적인 파급이며 철기문화의 1차적 파급이 이루어진 시기로 정의하였다.8)

이 시대의 고고학적 의의를 좀 더 살펴보면, 철기가 출현하고 청동기는 실
용성을 상실하고 의기화가 진행된다. 청동제품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청동
제작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로 규정짓고 있다. 역연대로는 기원전 3세기부
터 기원전후까지 양 300년간으로 보았다. 결국 기술적으로 완숙된 청동기
와 철기가 공반하는 시기를 일컫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완숙된 청동기라고
한다면 실물로서는 의장성이 강조된 무기형 청동제 의기를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서남부지방의 화순 대곡리 출토품과 같은 다뉴세문경을 공
반한 청동의기 일괄품으로 보아도 좋겠다. 즉 청동제작 기술이 정점에 달
한 어느 시점에 철기가 유입되었고 출현기 철기는 청동제품과 같은 주조기
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결국 당진 소소리, 장수 남양리 출토품과 같
은 주조제 철기는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출현기 철기를 대표하는 고고자료
로 인식되고 있다. 평행기의 고고자료를 영남지방에서 찾는다면 역시 무기
형 청동 의기와 주조 철기의 조합 관계가 성립하는 자료가 대상이 되며 대
표적인 사례는 팔달동과 임당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제 철기와 공반한 청동
의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즉 팔달동 유적의 유구 유물 복합체는 영남지
방에 있어 초기철기 사회의 개시와 전개를 말해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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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에서가장오랜철기의사례는상대(기원전 1700-1028) 중기로편년되는鐵
刃銅鉞(하북성 藁台村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서주시대(기원전 1100-
770) 초기의 하남성 위휘부출토로 알려진 철인동월과 鐵 援銅戈의 사례가 있다.
이시기의철기생산은지배계급에배타적으로소속된특정공인에의해수행된청
동 의기 제작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이기로서 철기 제작이 개
시된 시기는 전국시대 중,후기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국의 패자였던
지, 초, 한, 연, 위, 조, 제나라 각국의 도성지내에서 철기생산이 이루어진 공간이
확인되고 있으며 연의 경우 연하도를 중심으로 철기 공방이 검출된다. (무라카미
야스유키, 1999)

8) 김원용, 1964, 「한국문화의고고학적연구」『한국문화사대계』1, 고대민족문화연
구소, pp.263-272 : 초기철기시대에이어지는시기로서낙랑문화를통해한대문
화가확산되북쪽으로부터철기문화가파급되면서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 대해서는 당초 김원용이 김해시대로 규정(1964)하였다가

원삼국시대로 정리(1973)9)한 바 있다. 당초 김해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용
어인 원삼국시대를 제창한데에는 한반도 북부에 이미 고구려가 성립하였으
므로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하여 김해기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원
삼국시대라는 용어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용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서는 철기의 보급과 사용이 확대되고, 전국계 회도를 기
술적 기반으로 한 타날문토기의 제작 및 한경 등 한식유물 복합체의 반출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반출되는 이른
바 와질토기의 계통과 출현에 관계하여 그 기술적기반이 한식기술을 기반
한 낙랑지역에 있는 것인지 고조선 단계에 유입된 전국계회도에 그 기술적
기반이 있는지에 대해 논자에 따라 의견차가 엄존하고 있고 연동하여 최근
에는 와질토기의 출현연대에 대한 논쟁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더하여 이
시기가 문헌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삼한시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김원용의 의견대로 삼국시대의 원초적 기반이 형성된 시기로 보아
원삼국시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그런데 원삼
국시대의 물적 기반에 대한 논의 역시 그를 구성하는 제 문화복합체의 기술
적 원류를 외부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 이후 초기철기시대를 거
치면서 실제적인 주민교체나 대규모의 이민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해
석의 틀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점에서 본다면 초기철기시대의 물질문
화의 조작과 사용 보급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관통하여 남부지방에서 복합사회의 출현을 담당하였던 문화
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점
을 부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팔달동 유적의 묘제 변천과정을 통해서 대구지역에 있어서의

초기철기시대의 개시기에 제기되는 제양상을 분묘라는 관점에서 제기해 보
게 될 것이다. 

34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9) 김원용, 197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Ⅱ.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앞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위해 팔달동 유적에서 검출
된 분묘유구에 대한 접근에 앞서 현재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번성
하였던 묘제-적석목관묘, 목관묘-에 대한 인식틀을 살펴두도록 하겠다. 최
근 발굴조사 자료의 증가에 따라 상기한 묘제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각 묘제의 구조를 우선 검토하고 팔달동유적에서 검
출된 각 묘제의 구조와 변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적석목관묘10)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 묘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
리, 예산 동서리, 부여 연화리,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 유적이 대표적이
다. 최근 화순 대곡리 유적의 재조사에 의해 구조의 일단이 구체화 되고 있
다. 다만 함평 초포리11)와 같이 매장주체부가 석관인 것과 그 외의 목관을
주체부로 하는 구조의 의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적석목관묘는 조문경
과 원형점토대토기 및 흑도장경호가 세형동검이 공반하며 한반도 남부에서
초기철기문화의 개시를 말해주는 고고학적 지표로 이해되고 있다. 공간적
으로는 한반도의 서부지역과 대구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충북
내륙지역에서 최초로 충주 호암동유적에서 검출된 바 있어 점차 그 분포역
이 커질 가능성이 엿보인다.12) 적석목관묘의 구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차
이가 있지만 대략 2m 깊이의 묘광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하는데 매장주체부
는 통나무관 혹은 판재관을 사용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묘광의 단면형
태는 1단의 것과 2단의 것으로 구분된다. 주로 깊은 묘광을 가진 분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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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석목관묘의 용어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적석목관묘, 적석석관묘, 위석식
토광묘의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박진일, 2013)

11) 국립광주박물관, 1988, 『함평초포리유적』.
12) 소준섭, 2016,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부지 내 충주 호암동 유적」제

63회 공개강좌자료집, 영남문화재연구원 : 이곳에서는한분묘내에서세형동검
7, 동모 3, 동과 1, 정문경1, 동사 4, 동착 2점 등 다량의 청동기가 흑도장경호
와공반되어검출되었다. 



단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많고 청동제 의기의 출토 빈도가 높은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적석목관묘의 구조는 우선 토광을 깊이 파고 매장주체부를 석관 혹은 목관

으로 조영하며, 목관과 묘광 사이에 할석을 채운다. 묘광 상부에는 목개의 존
재 가능성이 높으며 그 위에 다시 적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묘광의
바닥은 2m 깊이에 조성되었다. 묘광의 단면은 1단의 것과 2단의 것이 있으
며 후자의 경우 묘광이 깊어서 2m 이상인 것이 많다. 아산 남성리와 익산 다
송리에서는 바닥석의 존재가 확인되기도 한다. 영남지방에서는 조양동 5호,
임당 FI-15호도 이 구조에 해당한다. 팔달동 유적에서는 16기의 적석목관묘
가 있다. (30,35,41,44,47,56,77, 79,80,86,88,101,106 (판재
관)/45,55,90 (통나무관)) 함평 초포리의 사례를 본다면 목관의 측부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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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적석목관묘의 구조(축적부동)

화순대곡리 화순대곡리모식도

함평초포리 함평초포리모식도



재 충전이 이루어졌거나 석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목관이라면 석재
충전의 높이는 목관 측부의 충전토 높이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함평
초포리 등의 사례가 목관묘와 계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세형동검 조합의
유물 복합체로 보면 동일 계보로 볼 수 있음) 목관묘의 경우 충전토가 목관
상부가 아닌 목관 측부에 국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석목관묘의 구조와 연대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성과가 개진된 바
있으나 대부분 목관묘와 함께 다루어졌으며 기본적으로는 목관묘에 선행하여
출현한 묘제로서의 인식하고 있다13). 그리고 영남지방의 적석목관묘의 경우
금강유역으로부터의 영향이 상정된다는 접근도 이루어진 바 있다.

2. 목관묘

토광목관묘 혹은 목관묘로도 불리우는 묘제는 원삼국시대에 한반도 중남
부 일원에서 광범위하게 조영되었으며 여기서 출토되는 이른바 와질토기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고고학적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목관묘의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경주 조양동 유적과 의창 다호리 유적의 발굴조사에 의해 본격적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대구 팔달동과
경산 임당 유적, 함안 황사리 유적를 비롯하여 성주 예산리와 밀양 교동유
적, 경주 덕천리와 사라리 유적 등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다양한 청동유물
과 후기무문토기 및 와질토기가 검출되었다. 특히 이들 조사에서 다양한 구
조를 가진 목관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통나무관과 판재관이 그것이다. 통
나무관의 경우 다호리 1호분 출토의 실물자료와 함께 토광의 상부 단면에
서 곡선을 나타내는 층위의 확인을 통해 추정되어 왔다. 판재관은 실물자료
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역시 상부의 층위를 통해 판재관임과 함께 결구
상태의 양상을 추정하는 것으로 그 구조를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이와같은
목관의 구조에 대한 이와같은 추정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즉물적으로 이루
어지는데에 그쳤고 목관을 안치한 묘광내부의 구조에 대한 복원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목관의 외곽과 상부 충전토에 대해서는 논
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목관의 측부 충전이 이루어지고 목관의 상부가 비

37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 정창희

13) 이재현, 2003, 「진₩변한사회의고고학적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와 목관의 측부와 상부는 물론 목관이 안치된 묘광내
부 전체가 충전토로 채워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엄존한다. 그런데 이
러한 문제는 목관이 안치된 묘광의 폐쇄와 관련하여 목개의 존재를 추정하
는데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진다. 실제로 묘광내부를 충전토로 채울
경우 목개는 그 필요성을 상실하며 목관묘 상부에 봉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경우 묘광의 굴착과정에서 확보된 토사를 다시 메울 경우 봉분을 조성할 토
사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높이 50㎝ 내외의
목관을 제외하고 묘광 내부가 충전토로 채워질 경우 묘광의 내부토에서 매
우 높은 빈도로 확인되는 급격한 함몰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만 보더라도
묘광내 완전 충전에 대한 부분은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특히
층위상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몇몇 사례를 통해서도 목관묘의 묘광상부에는
목개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고 층위상 목개의 부식흔이 검출되지 않는 사례
에 대해서도 명확히 발견되는 사례를 빌어 목개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오
히려 자연스럽다. 그 외에도 상기한 적석목관묘의 경우 상당량의 석재가 묘
광 상부에 적재되었다가 묘광 내부로 낙하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묘광
을 폐쇄하였던 목개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팔달동 목관묘에 천착하여 목개의 존재와 묘광내 충전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만 최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접
근을 이루어낸 성과들을 볼 때 주의하여햐 할 점을 언급하자면 이와같은 접
근을 위해서는 모든 목관묘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0㎝ 이상
의 깊이를 가진 목관묘를 분석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수십센티 내외의 깊이
로 유존한 목관묘는 검토자료로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본고에서도 이
와같은 전제하에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Ⅲ. 팔달동 유적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및 구조

1. 적석목관묘

1) 45호 적석목관묘

팔달동 유적에서는 15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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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존 상태가 좋고 청동기가 반출된 유구로서 45호 적석목관묘를 표식으
로 구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이 유구는 묘광의 상부 직경이
293㎝, 너비 134㎝, 잔존깊이가 155㎝에 이르는 큰 규모의 적석목관묘이
다. 床面에서 60㎝ 높이에 턱이 있어 2단 굴광의 묘광으로 볼 수 있다. 보
고자의 보고대로 묘광 내에서 발견된 100개의 할석은 모두 묘광 상부 목개
위에 적석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무방하다. 묘광의 바닥 서편과 동편 목관
아래에서 쐐기공이 검출되어 목관을 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편 목관
아래에 조성된 부장갱에서 세형동검과 검파두식, 주조철부와 판상철부가,
목관의 측부와 상부에서 흑도장경호,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가 출
토되었다. 함몰된 적석 사이에서 지석과 함께 장경호편, 무문토기 저부편,
우각형파수가 출토되었다. 45호묘 외에 팔달동유적에서는 15기의 적석목
관묘가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에 적석 시설이 있으면서 통나무관을 매장주
체부로 한 분묘는 55,56,90호이며 이 가운데 90호에서도 동모와 동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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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와 철모 철검이 검출되었다. 팔달동유적에서 확인된 102기의 목관묘
가운데 청동기가 검출된 분묘는 모두 4기이며 그가운데 2기가 통나무관을
매장주체부로 한 적석목관묘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2) 86호묘

45호와 같은 적석목관묘이며 매장주체부는 판재식 관을 이용하였다. 길
이 240㎝, 너비 80㎝, 잔존깊이 130㎝의 토광목관묘이다. 판재로 제작된
목관의 측부에는 목관을 지지하기 위한 충전석을 놓았고 묘광 상부는 적석
이 이루어졌다. 적석의 존재로 보아 목개의 존재가 상정되며 내부에서 발견
된 옹과 철부는 원래의 부장 위치인지 목개에서 낙하한 것인지 검토의 여지
가 있다.

2. 목관묘

팔달동에서 검출된 102기의 목관묘 가운데 상기한 14기의 적석목관묘를
제외한 잔여 분묘가 대상이 된다. 그 가운데 잔존깊이가 양호한 유구를 통
해 목관묘의 구조를 복원해 보고자 한다. 

1) 100호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목관묘이다. 평면 규모 360㎝, 너비 145㎝, 잔
존 깊이 205㎝이다. 묘광은 한쪽 장벽을 3단의 계단상으로 굴광되었고, 통
나무관을 매장주체부로 사용하였다. 통나무관 아래 묘광 床部에 철기류와
청동기가 부장되었다. 묘광과 목관 사이에는 충전토를 조성하였고, 묘광 내
부 층위에서 목개의 함몰 흔적으로 보이는 백색 토양이 검출되어 보고자는
목개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2) 65호

묘광의 규모가 328㎝, 너비 176㎝, 잔존깊이 139㎝의 목관묘이다. 묘광
은 아래로 좁아지며 북장벽과 동단벽은 2단으로 굴광되었다. 매장주체부는
판재관이다. 보고자는 목관 측부에서 검출되는 충전토와 목관 상위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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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와 비교자료

팔달동100호 팔달동 65호목관묘

예산리31호



출되는 함몰토의 토양이 상이하다는 점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묘
광 내 함몰토에서 발견되는 토양가운데 목개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목관이 안치된 묘광 내부는 목관의 측부를
제외하고 빈공간으로 남겨졌으며 목개를 이용하여 묘광이 폐쇄된 것으로
보았다. 목관의 규모는 185×48㎝이다. 

3.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구조

이상 간략하게 팔달동 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사례와
부위별 구조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묘광

우선 적석목관묘의 구조는 우선 묘광의 깊이가 매우 깊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토광묘의 경우 삭평이나 유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잔존
깊이를 통해 원래의 깊이를 상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
일 유형의 분묘가 큰 시차없이 축조된 경우 묘지의 일부 구역이 특별히 심
각하게 훼손되지 않은 한 잔존 깊이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유의미한 속성으
로 상정할 수 있겠다. 팔달동에서 검출된 15기의 적석목관묘 가운데 6기는
100㎝ 이상의 깊이를 가진다. 팔달동 목관묘 102기 가운데 100㎝ 이상의
깊이를 가진 분묘는 모두 14기다. 전체의 15%에 불과한 적석목관묘의 비
율에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빈도이며 적석목관묘라는 묘제 자체가 원래부터
상당한 깊이로 조영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목관묘의 묘광에서도 마찬가
지로 적석목관묘과 같은 깊은 묘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묘광
은 상부의 경우 말각 장방형 혹은 타원형의 평면을 띠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져서 상면은 거의 목관의 규모 정도로 조성된다. 목관이 상면에 거의
꽉찬 상태로 안치되는 것이다. 아마도 묘광의 한쪽 장벽과 단벽에 1-2개의
단을 조성한 것은 목관을 묘광 床面에 안치할 경우 작업자의 공간이 부족한
데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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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관

일단 깊은 묘광을 굴착한 다음 상면에 부장 공간으로서 요갱을 굴착하고
청동의기를 중심으로 한 부장품 매납이 이루어졌다. 목관은 상기한 바와 같
이 통나무관과 판재식관을 이용하였다. 매장주체부인 목관은 목관묘의 가
장 핵심적인 시설이다. 매장주체부이기도 하지만 석관을 중심으로 선행 청
동기시대의 지석묘와 비교할 때 가장 이질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통
상적으로 목관묘를 사용한 집단이 선행의 청동기시대 주민들과는 구분되는
주요한 속성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진주 호탄동 유적14)

등지에서 목관을 사용한 양상들이 검출된 바 있고 거제 중촌 지석묘에서는
석관의 내부에 목관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들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목관 자
체는 선행 청동기시대의 물질 문화와 이질적인 요소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와같이 지석묘와 결합된 양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외
부에서 직접적으로 유입된 것인지 이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재지의 문화와
결합된 과정을 거친 후 각지로 확산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상기한 유적의 연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늦추어
보아도 영남지방 각지에서 초기철기시대의 물질문화가 출현하는 단계보다
늦은 연대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목관이라는 요소
만으로 목관묘 축조 집단이 외래의 집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점에서 주목할 점은 통나무관을 사용한 45
호묘의 경우 바닥에서 쐐기공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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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호리1호목관

1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晋州虎灘洞先史遺蹟』.



같은 쐐기공은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 검출된 바 있다. 이것은 관을 고정하
기 위한 장치이다. 여기서 발표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는 목관의 규모와 쐐
기공의 존재이다. 다호리 1호 목관의 사례로 본다면 이 쐐기공은 목관의 蓋
板으로부터 묘광의 바닥면까지 관통한 쐐기를 위한 시설이다. 즉 쐐기공은
목관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목관의 고정을 위한
충전토는 불요한 요소가 되므로 적어도 쐐기공이 발견되는 사례에 있어서
는 목관의 안정화를 위한 충전석은 필요치 않다. 특히 다호리 1호의 경우
목관의 바닥 측부에서 목관의 고정을 위한 석재도 동시에 검출되었으므로
저면이 편평치 않은 목관의 고정을 고려한 장치들이 시행된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개판으로부터 저면까지 관통한 쐐기는 목관의 고정을 위한 것도
있지만 목관의 개판을 저판과 잘 교합토록 하는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즉
통나무관의 경우 저판과 개판의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목관묘에서 사용된 목관의 용도 중 장의의례와 관련된 주요한
대목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통나무관의 경우 운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묘
광 내에 설치되는‘설치식’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실
물로 검출된 다호리 1호 목관의 경우 그 규모를 감안하면 운구가 가능하였
을까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蓋板과 底板이 고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내부에 遺體를 포함하여 함께 운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용이하게 추
정할 수 있다. 물론 개판과 저판을 결박한 상태로 고정할 수 있지만 운구과
정에서 개반과 저판이 분리된다든지하는 우려를 고려하면 더욱이 그러하
다. 이점은 묘광에서 발견되는 단상의 구조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묘광이
깊어서 상면에서 작업한 후 지상으로 통행하기 위한 계단 시설로 보기에는
사다리와 같은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물론 굴광 과정에서
이와같은 계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같은 단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판을 내리고 저판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모
신 다음 개판을 덮고 쐐기를 이용하여 목관을 고정하는 등의 일련의 의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묘광 상면에서의 공간 확보가 용이치 않았으므로 묘
광 중간에 단을 만들어 의례를 진행하는 과정의 수행을 위한 공간 확보의
의미가 클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매장주체부인 목관이‘운구용’이 아니
라면 과연 이것을‘관’으로 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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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목관과 목곽의 개념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棺’과‘槨’의 구별에 대해서는 주피장자와 부장 유물이 함께
부장되는 공간을 槨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지만 그와는 달리 해당 시설이
유해를 운반하는데에 사용된 것인가 혹은 묘장 내에 부설된 시설인가에 따
라 구별하기도 하여서 유해 운반을 위한 葬具를 棺으로, 묘장 내에 부설된
장구를 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5) 그런데 이는 장제라는 관점에서 본다
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결국 관과 곽의 구별이 사이즈 혹은 포함
되는 구성(관/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장제의 관점에서 유해와 함께 운반된
것인지, 묘광에 설치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어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 결
국 매장주체부가 관인지 곽인지 또 그에 따라 목관묘인가 목곽묘인가 묘제
의 구별 역시 현상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3) 목개와 적석

목관의 폐쇄에는 목개를 이용하여 묘광을 일시에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적석목관묘의 경우 상면까지 낙하하여 발견된 적석의 존재를 통해 목
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적석이 묘광 내부 목관 상부에
놓여졌을 가능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어도 팔달동유적에서 검출
된 적석목관묘의 경우 내부토에서 확인되는 함몰 층위의 깊이와 곡률을 고
려하면 이들 적석은 묘광 상부로부터 묘광 내부로 낙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동일한 사례는 경주 조양동 5호묘16)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성주 예산
리 3호 목관묘(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의 경우 겹겹이 적재된 토기
가운데 일부가 도치되어 낙하한 양상이 충전토 내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
다. 영천 용전리유적에서는 남장벽에 밀착하여 출토된 동과가 동제과초와
공반하였는데 출토양상으로 보면 당초 과초에 동과가 삽입된 상태로 부장
혹은 놓여졌다가 급격한 함몰에 의해 과초로부터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다.
묘광 내부가 충전토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와같은 분리과정을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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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劉振東, 2011, 「中日古代墳丘墓の硏究」, 立命館大學大學院博士論文.
16) 조양동 5호의 조사자인 한병삼은 조양동 5호의 구조에 대하여 묘광내에 목관을

안치하고목개를이용하여묘광을폐쇄한후



어렵다. 즉 이와같은 현상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묘광 내부가 충전토로 채
워지지 않고, 목개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목개 상위에 두어졌던 의례의 공헌
품들이 목개의 부식으로 인한 붕괴에 의해 묘광내부로 추락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목개 위에 다량의 석재가 적재되고
봉토가 조성되었을 경우 목개가 붕괴하는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면적인 부식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간동안 가
장 많은 하중을 부담하는 부분으로부터 부식이 시작되었다면 갑작스러운
목개의 붕괴와 그로인해 아직 원상을 유지하고 있던 유물이 거의 빈 상태로
있던 공간에 추락함으로써 마치 투척한 것과 같은 양상의 전개가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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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묘광내부 유물의 낙하 양상

예산리3호 영천용전리목관묘 용전리동제과초및동과출토장면



적석목관묘의 경우 목개 상부에는 적석을 하였다. 적석의 규모는 정확히
추정키 어렵지만 45호묘의 사례로 본다면 100여개 이상의 석재를 얹었고
그 상부에 봉토 피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묘광 내부에 낙하한 적
석과 함께 다량의 토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는 검토가 필요하다. 목개 상위 적석목관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깊은 묘광을 지닌 초기 철기시대 분묘로서 이와같은 적석시설을 가진
대표적인 유적으로 함평 초포리 유적을 들 수 있다. 목관 또는 석관과 함께
그 외곽에 조성된 석곽과 매장주체부 상위에 적석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고 그러한 복원안에 대해 큰 이견이 있지 않다. 

4) 봉분

봉분의 존재가 추정된다. 함안 도항리고분군17)에서 검출된 목관묘의 경
우 묘광 외곽에서 주구가 검출된 바 있고 이 주구는 봉분의 외연에 둘러진
것이다. 실제로 팔달동 유적의 사례에서도 발견된 목관묘 102기에서 거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목관묘가 일정한 묘표 시설이 있
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봉토의 존재에 대해서는 묘
광 내의 충전토 양상으로 추정해 볼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묘광 내부의
충전 여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 100㎝ 이상의 깊이를 가진 유구를
통해 본다면 급격한 함몰 층위가 내부토에서 관찰되는 점과 함몰토 속에서
목개의 흔적이 보이는 점으로 본다면 목관의 상부 충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묘광 내부를 비워둔 상태에서 목개를 이용
하여 묘광을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교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주 예산리 목관묘 31호의 경우 통상적인 조사와 달
리 묘광의 장축을 가로지르는 층서 확인 둑에서 묘광 중앙부와 외연에 단층
에 가까운 단절적인 층위가 확인되고 있어 목개 상부의 봉분 토양이 한꺼번
에 묘광 내부로 떨어진 상태가 확인된 바 있어 참고된다18). 
묘광 상위의 양상에 대해서는 팔달동유적의 자료로는 검토가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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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7, 『咸安道項里古墳群 1』. 
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문

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않지만 일단 상기한 양상들을 전제로 살펴본다면 묘광 내부의 함몰토가 사
질점토로 구성되면서 일정한 비율로 암반괴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은 참고된다. 즉 성층의 양상이 일반적으로 고분의 봉토에서
발견되는 판축 성토에 의한 성층양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서 굴광
과정에서 확보된 토양을 일정한 비례의 구성물로 혼합하고 일정한 두께로
성토하였던 봉토의 토양이 묘광내부로 함몰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 봉분의 높이를 가늠하는 것이 용이치 않지만 팔달동 100호를 참고할
때 최소 2m 내외의 규모는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

이상 팔달동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 장에서는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한 해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문화에 대

해서는 목관묘 문화의 계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지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초기철기문화의 유입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이주민에 의해 영위되고
도입되었던 분묘문화로서의 이해가 일반적이다. 역사적 사건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고조선의 준왕 남천 혹은 위만조선의 멸망에 따른 대규모의 이주
민 남하를 계기로 전개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의 문화 변동의 일환으로 이
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9). 하지만 한국의 고대사 전개를 그와같은
일방적인 문화 전파와 이주민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될 경우 재지문화와의
접변과 변동에 대한 설명이 지난하다는 지적과 비판20)도 엄존한다. 
본장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팔달동 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

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한 해명을 간단히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검토
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핵심구조에 해당하는 적석과 목관에 천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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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사편찬위원회, 1998, 「철기문화」『한국사』3.
20)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정치·경제적기원과성장」, 서울대학교대학

원박사학위논문.



한다. 그 이유는 적석목관묘와 목관묘로 상징되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
시대의 분묘문화에서 적석과 목관은 앞선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석관묘에
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을 결국 이전시기 재지
문화에서 보이지 않던 문화요소가 돌발적으로 출현하다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와같은 새로운 문화요소의 돌발적인 출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이주와 전파라는 해석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래서 두 요소가 청동기시대의 재지 분묘에서 발견되는 사례를 검토해
보고 재지 분묘의 역동적인 변모 과정에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발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두 요소가 검출되는 청동기시대의
재지 분묘의 사례를 검토하고 비교하여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
한 시론적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1.목관

최근 지석묘와 목관묘에서 목관의 흔적 목관에 대한 고고자료들이 검출
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는 사천 이금동 유적21)을 들 수 있다. 이곳
에서는 석관묘의 묘광 내에서 목관의 흔적이 검출된 바 있다. D-3-1호와
D-17호, D12호, A-9호에서 목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목관의 흔적은 석
관 내에서 유기물의 흔적으로 발견되거나 혹은 석재와 목재를 혼용하여 석
관의 벽을 구축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신천리 I지구 16호 분묘
22)의 경우 토광묘의 바닥에 목관의 관재를 세우기 위한 홈이 검출되고 있
고 목재를 이용하여 네 벽을 세운 후 생토와 천석을 혼합하여 목관의 외측
을 보강하여 토광의 상변까지 이르게 조성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함안 오곡
리 5호 석곽묘23)에서는 양 단벽 근처의 장벽모서리에서 결구된 상태로 검
출된 목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천석을 이용하여 목재를 보강한 흔적도 발
견되고 있다. 그 외에 진주 대평 옥방 1지구 10호와 45호 토광묘를 비롯하
여 다수의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에서 토광묘 및 석관 내에 목관을 사용하 사
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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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이금동유적』.
22) 최종규·안재호, 1983, 「신촌리분묘군」『중도-진전보고IV』, 국립중앙박물관.
23) 박동백,1995, 『함안오곡리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즉 목관이라는 매장주체부가 초기철기시대에 돌연히 출현하는 것이 아니
라 이미 이전시기의 청동기시대에 토광묘 혹은 지석묘와 석관묘의 내부구
조 혹은 매장주체부로서 이미 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적석

적석시설 역시 적석목관묘의 구조적 속성으로서 상징적인 요소이다. 영
남지방의 경우에 초포리 이전 단계 즉 청동기시대의 묘제에서도 이와같은
적석 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바로 묘역지석묘24)이다. 墓域支石墓는 한강유
역과 금강, 섬진강, 낙동강유역 등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그 분포
에 있고 무엇보다도 해안에 인접해 있거나 해안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점
에서 발견되는 묘역지석묘의 경우 규모가 압도적이고 밀집도가 높은 특징
을 가진다.25) 묘역지석묘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은 매장주체부를 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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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목관이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분묘

함안오곡리5, 24호 옥방 8지구 3호

24) 묘역지석묘는 구획묘, 용담식지석묘, 기단묘 등의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묘
역지석묘의명칭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우명하, 2013, 「嶺南地域墓
域支石墓의展開」, 영남대학교대학원.

25) 윤호필, 2010, 「영남지역 묘역지석묘의 변천과 성격」『한일고고학의 신전개』,
제10회영남,구주학회합동고고학대회.



한 뒤 다량의 석재를 이용하여 그를 폐회하고 동시에 일정한 구획을 만들어
묘역시설을 조성한 점이다.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되는 적석목관묘의 경우
묘광 내부에 낙하한 석재만 잔존하고 있어 원형을 추정키 어렵지만 석재의
양으로 본다면 묘역지석묘에서 보이는 양상 비교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볼 수 있다. 창원 덕천리유적의 경우 4.5m 깊이로 굴광하고 상면에 매장주
체부를 두었으며 묘광은 3단으로 굴광되었고 판석과 적석이 반복되고 있
다.26) 대구 지역에서는 상인동 유적27)과 진천동유적에서 묘역지석묘가 검
출된 바 있다. 

Ⅴ. 결론-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이상으로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사례를 통해 해
당 분묘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관묘의 분묘조성은 기본적으로 굴광-목관-(충전)-목개-적석-봉토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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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남대학교박물관, 2013, 『德川里』.
27) 경북대학교박물관, 1990, 『연보』.

<도 8> 묘역지석묘의 구조

덕천리1호 진주호탄동 17호



조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관성격(설치-운구)에 따라
장제의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와같은 장제의 복원을 위해서는 잔
존한 유구의 구조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잔존유구에 대한 정확한 복원
과 원형에 대한 추론이 없이 분묘의 축조과정이나 의례의 복원은 불가능하
며 무의미하다. 목관묘의 연구에 있어서도 구조의 복원에 대한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른바‘목관묘’가 처음으로 검출되었던 조양동 유적의
조사를 수행하였던 한병삼은 조양동 5호에 대한 기술에서「조양동 5호묘는
봉토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묘광의 주위와 상부에 적석이 남아있는 점으로
본다면 원래 적석봉토분이었다고 추정된다. 묘광의 중심부에는 길이 140,
폭 50 정도의 목관을 놓고, 목관과 묘광 벽과의 사이에는 회색 점토를 채웠
다. 묘광의 중앙벽에 걸쳐 흑색 마연 장경호 1점이 출토한 점으로 보아 원
래 묘광은 나무판 뚜껑이 덮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국립경주
박물관 2003 조양동 ii보고서 p51 인용) 이 기술에 따르면 해당 유구는 묘
광 내에 목관이 안치되고 관의 광내 목관 상부는 공간을 가지며 목개에 의
해 묘광이 폐쇄되고 목개 상면에 흑색 마연 장경호를 이용한 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한병삼의 이와같은 견해는 당시 발굴조사를 직접 수행하였
던 최종규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최종규는 조양동 발굴조사 당시 발
표한 개략적인 보고분28)에서 목관묘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마치
상부로부터 낙하하여 부서지며 사방으로 흩어진 듯한 양상으로 검출되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당시 최초의 조사에서 묘광 내부의 양상에 대
한 관찰과 그에 근거한 보고가 있음에도 이후의 조사와 그 보고문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왜 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묘광 내부
는 충전토로 가득차 있었다는 복원안이 제시된 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고할 여지가 있고 팔달동유적의 조사에서 검출된 목관묘에 대한 정보는
이와같은 목관묘의 구조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해서는 해당 분묘의 적석 시설과 목관

이 이전단계의 재지 분묘에서 발견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초기철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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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최종규, 1983, 「경주시조양동유적발굴조사개요와 그 성과」『고대문화』제 35권
8호, 고대학협회.



의 대표적인 묘제로 알려진 목관묘의 매장주체부인 목관은 지석묘의 하부
구조에서도 발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미 청동기시대에 지석묘의 하부구조
및 매장주체부로 채용되고 있으므로 목관 그 자체만으로 대표되는 문화복
합체 전체를 청동기시대 한반도 재지 문화와는 이질적인 요소로 간단히 규
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목관묘 가운데 목개 상위에 적
석을 시행한 적석목관묘의 경우 적석 시설 역시 청동기시대의 이른바‘묘
역지석묘‘와 같은 사례에서 찾아질 수 있는 묘광 상위의 시설과 매우 유사
하며 역시 초기철기시대에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같이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는 기존 청동

기시대의 재지 지석묘와 석관묘에서 이미 채용되고 있던 구성요소이고 그
러한 요소가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전개되는 과정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
러서는 청동기시대의 분묘와는 구별되는 질적 변화를 거쳤을 가능성에 대
한 검토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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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국문초록Ｉ

점토대토기단계옹관묘에관한연구는횡치옹관의출현배경과관련한송국리단계의
직치또는시치옹관과관련성을찾는자체발생설과외부유입설로대별되면서각지역
단위별옹관묘연구가진행되고있다. 원형점토대토기단계늦은시기에이미합구횡치
옹관이출현하고, 명사리식토기가전파되어재지의옹관묘조영전통과결합하여성립
된다. 즉 송국리형 직치옹관묘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결합하여 합구횡치옹관 출현
하였고, 이후명사리식토기유입되면서합구횡치옹관성행으로이어진다.
영남지역의 합구횡치옹관묘는 김해 회현리, 사천 늑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서남지

역에서먼저성행하였고영남전역으로확산된것으로볼수있다. 그 전파루트는영남
동남지역은김해를거쳐경주-양산구조곡을따라형산강까지확산되었고, 영남내륙지
역은낙동강을따라금호강유역으로확산된것으로보아진다. 전자는김해화정, 울산
교동리, 경주하구리, 포항자명리등, 영남내륙지역(금호강유역)의대구팔달동·신천
동·욱수동유적이해당된다.
대구팔달동옹관묘는서기전 1세기전반경영남서남지역의횡치옹관확산과정에서

출현하며무문토기(점토대토기)에서와질토기로이행하는과도기적단계로옹관묘Ⅰ
기는목관묘Ⅰb단계(서기전 1세기전반), 옹관묘Ⅱ기는목관묘Ⅰc단계(서기전 1세기
후반), 옹관묘Ⅲ기는목관묘Ⅱa단계(서기 1세기전반), 옹관묘Ⅳ기는목관묘Ⅱb단계
(서기 1세기 후반)와 편행하며, 옹관묘 Ⅰ·Ⅱ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로 옹관묘
Ⅲ·Ⅳ기는전기와질토기단계로이다.
토기의변화상을토대로금호강유역옹관묘를Ⅰ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단순기), Ⅱ

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전기와질토기 공존기), Ⅲ단계(전기와질토기단계), Ⅳ단계
(후기와질토기단계)로구분하여옹관묘배치유형과부장유물의변화상에서살펴본결
과, 금호강유역에서는주거지와묘역인접형(A형)과묘역분리형(B형)은확인되지않으
며, 공동묘지 내 묘역분리형(C형-팔달동ⅠⅡ, 학정동)→혼재형(D형-팔달동 Ⅲ·Ⅳ기,
임당, 신대리, 신서동, 내리리, 사수동)→배장형(E형-괴전동, 동내동)순의 변화가 인정
되며옹관묘의단계변화와일치한다. Ⅰ단계에서Ⅳ단계로갈수록목관묘수대비옹관
묘의비율이감소되는경향성이보이며혼재형(D형)이보이는서기 1세기무렵부터옹
관의규모, 청동유물의부장등에서차별성이보인다. 이는옹관조성시에일정한제약
이있었고귀속지위가반영된결과로불평등사회로심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 

Ｉ주제어Ｉ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삼각형점토대토기, 합구횡치옹관, 귀속지위



금호강유역초기철기~원삼국시대옹관묘의변천
- 대구팔달동옹관묘를중심으로 -

이석범*

Ⅰ. 머리말

점토대토기단계 옹관묘에 관한 연구는 횡치옹관의 출현배경과 관련한
송국리단계의 직치 또는 시치옹관과 관련성을 찾는 자체발생설(성낙중
1983, 서영남 2004, 박진일 2013)과 전국시대 연나라의 합구식 옹관묘
가 요동반도에 전해지고(정대영 2009) 철기문화와 관련을 찾는 외부유입
설(이재현 2004, 이춘선 2011)로 대별되면서 각 지역단위별 옹관묘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횡치옹관의 출현과 계통이 자생적 변화이든 외부의 전
파이든 간에 직치단옹에서 횡치합구옹으로의 장법변화는 명확하며 피장자
를 신전장하는 횡치옹관의 등장은 묘제변화의 큰 획기가 된다.
영남지역의 옹관묘는 사천 이금동, 거창 대야리, 달성 평촌리의 직치옹

관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원형점토대토기를 사용한 사천 방지리
63-1호, 김해 회현리 옹관(김해식옹관묘)이 그 이후로 편년된다. 금강유
역을 청동기시대 옹관의 중심 분포지역으로 본다면, 영남지역은 초기철기
시대부터 목관묘와 함께 옹관묘가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변화·발전하는
양상이다. 출현기의 횡치옹관은 초기 목관묘와 함께 등장하며 삼각형점토
대옹과 파수부발이 옹관에 사용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대구 팔
달동유적, 사천 늑도유적, 경주 하구리 및 포항 자명리유적이 있다. 팔달
동 유적은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분묘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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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문화재연구원



로서 낙동강 중류의 초기 목관묘·옹관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필자는 팔달동 옹관토기의 형식변화를 통해 편년을 시도하고 옹관묘의 출
현배경과 영남내륙지역(금호강유역) 옹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옹관묘의 배치정형과 유물부장의 변화
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팔달동 옹관묘의 편년

1. 옹관묘의 구조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확인된 옹관묘는 139기
1)이며, 목관묘 및 토광묘
(102기)와 동일 묘역을
공유하고 있다. 목관묘는
구릉 서북사면에 집중되
며, 옹관묘는 목관묘 주
변에서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구릉의 능선부와
동남사면부에 밀집조성되
었다.
옹관묘의 분류는 안치

방식, 외부구조, 배치형
태, 조합형식에 따라 분
류되는데, 팔달동 옹관묘
는 옹관을 횡치한 토광옹
관묘이다. 배치형태는 대
부분 성인묘(목관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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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팔달동 옹관묘 배치도

1) 1980년에경북대학교박물관에의해수습조사된 3기를포함하면 142기이다.



토광묘)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일부 성인묘 주변에 배장한
형태이다. 조합방식은 단옹식, 이음식(2옹식, 3옹식)이 확인된다. 

<표 1> 옹관의 결합형태

2. 유물검토2)

옹관묘 출토 토기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로 구분된다. 양자의 구분은 기
형, 태토, 소성방법 등을 종합하여 구분하여야 하겠지만, 무문토기에 비해
정선된 태토, 환원염 소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등 토기 제작기술의 변화
로 출현하는 단경호, 주머니호, 첨저호, 장동옹, 완,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의 기종은 와질토기로 정선도가 부족하고 산화염으로 소성된 점토대토기
는 무문토기로 보고자 한다.
팔달동 옹관토기 중 기형3)을 알 수 있는 옹, 발, 파수부호, 장경호, 조합

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단경호, 첨저호, 대호, 완 등의 속성을 분석하
면 아래와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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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옹의분류에서보고서고찰의외반구연옹은Ⅲ형에해당한다. 
3) 보통 옹과 호를 구분없이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이승태(2008)는 목지름:동최대

경이 1：0.66 미만을 호로 1：0.66 이상을 옹으로 분류하였고, 이춘선(2010)은
동최대경이 구연에 위치/구경부가 형성/구연단이 존재하는 형태를 壺, 동최대경
이 동체부에 위치/구경이 동최대경과 비슷하거나 넓은 경우를 甕으로 구분하였
다. 필자는 위의 구분은 모든 토기에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우므로 경부의 유무에
따라 호와 옹·발로 구분하고, 옹과 발은 구경이 동최대경과 같거나 큰 형태는
발, 구경이동최대경보다작은형태를옹으로구분한다.

4) 유물에대한검토는보고서고찰을수정·보완하였으며, 속성간상관관계는생략
한다.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大邱八達洞遺蹟Ⅲ』, pp. 390~407. 

옹관결합형태 유수(기) 전체유구수대비비율

단옹식 32 23.0%

이음식
2옹식 93 66.9%

3옹식 2 1.4%

? 12 8.6%



1) 옹

옹은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크게 점토대옹(74점)과 외반구연옹(8점)으
로 구분되며 시루 3점이 포함된다.

<표 2> 옹의 형식변화

옹의 구연부 형태는 원형→삼각형→외반구연, 저부 형태는 굽형→평저→
원저의 변화가 인정된다(서영남 1989, 이성주 1999, 이창희 2005, 이춘선
2010). 팔달동 옹관묘에서는 삼각형점토대옹과 외반구연옹만 확인되므로
구연부 형태에 따라 삼각형점토대가 뚜렷한 것(Ⅰ)/삼각형점토대를 붙인 뒤
내부 단부를 꺾은 것(Ⅱ)/외반구연(Ⅲ), 저부 형태에 따라 굽형(A), 미미한
굽(B), (말각)평저(C), 원저(D)로 구분하여 형식조열하면 <표 2>와 같이
ⅠA식→ⅡA식→ⅡB식·ⅡC식→ⅢC식→ⅢD식의 변화가 인정된다.
목관묘와 교차편년하면, ⅠA식·ⅡA식은 팔달동 Ⅰb단계(서기전 1세기

전반), ⅡB식·ⅡC식은 팔달동 Ⅰc단계(서기전 1세기 후반), ⅢC식은 무
문토기질의 마지막단계의 옹으로 Ⅰc단계의 늦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ⅢD식은 와질의 장동옹으로 팔달동 Ⅱa단계(서기전 1세기 후반)으로 설정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형식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수평구연에서 <자상 꺾
임구연으로 바뀌고 서기 2세기대 무렵부터 타날(덕천리 62호 옹관)이 시
문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발

발은 파수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24점을 대상으로 분류하면, 구연부 형태
에 따라 직립구연(Ⅰ)5)/삼각형점토대가 뚜렷한 것(Ⅱ)/삼각형점토대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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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A식(140호) ⅡA식(147호) ⅡB식(252호) ⅡC식(134호) ⅢC식(253호) ⅢD식(156호)



인 뒤 내부 단부를 꺾은 것(Ⅲ), 저부 형태에 따라 굽형(A)/미미한 굽
(B)/(말각)평저(C)로 분류하여 형식조열하면 <표 3>과 같이 ⅠA식→ⅡA
식→ⅡB식→ⅢB식→ⅢC식의 시간성이 인정된다. 옹의 속성변화와 거의
동일한 양상이며, 유물의 형식상ⅠA식·ⅡA식·ⅡB식은 팔달동Ⅰb단계
(서기전 1세기 전반)로 편년할 수 있다. ⅢB식은 ⅢC식(옹)과 세트를 보
이므로 ⅢC식과 함께 팔달동Ⅰc단계의 늦은 시기로 볼 수 있다. 

<표 3> 발의 형식변화

3) 파수부호·장동호

파수부호의 분류기준은 구경부 형태, 저부 형태, 파수 위치 등이 있다. 기
형이 파악되는 22점을 위의 3가지 형태적속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경부 형태에 따라 구경부가 외경하는 것(Ⅰ)/외반하는 것(Ⅱ), 파수 위

치는 중위(A)/중상위(B), 저부 형태는 굽형(1)/(말각)평저(2)로 구분된
다. 형식조열하면 대체로 ⅠA1식→ⅡB2식의 시간성이 인정되나 각 형식
간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저부의 형태에 있어서 중형의 동체가 볼록한
기형은 평저화, 대형의 장동한 기형은 좁은 저부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
다. 옹과 발의 조합관계에서 ⅠA1식·ⅡA1식은 팔달동 Ⅰb단계, ⅡB1식
은 팔달동 Ⅰc단계로 볼 수 있다. 목관묘(28호, 35호, 90호, 108호, 118
호)에서는 모두 동체가 볼록한 형태인데, 옹관묘에서는 두 기형이 점토대
발과 조합되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점, 두 기형이 조합되는 경우(신천동
1호)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기 차이보다는 매장관습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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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립구연의 발은 무문토기 천발에서 변화된 형식으로 이른 형식의 ⅠA식(옹, 파
수부호)과조합을보이므로삼각형점토대발보다이른형태로볼수있다. 

ⅠA식(214호) ⅡA식(200호) ⅡB식(210호) ⅢB식(192호) ⅢC식(227호)



목관묘 편년에 따르면 파수부호는 팔달동 Ⅰb단계에 출현하여 서기전후
한 시기의 장동한 형태의 파수부호(임당 A-Ⅰ-31호)가 첨저호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장동호는 장동한 파수부호의 기형변화와 동일한데, 외경→외반구경으로,

저부 형태는 굽형→(말각)평저로 변화된다.

4) 장경호

전형적인 흑도장경호는 없으며 무문토기질 5점이 출토되었다. 20㎝ 미
만에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있고 미미한 굽을 가진 것(169호, 225호) 2점,
10㎝ 미만에 동최대경이 동하위에 있고 평저인 것(142호, 216호, 265호)
3점이 확인된다. 전자인 169호, 225호 장경호는 각각ⅠA식 옹, ⅡB식 발
과 공반되므로 팔달동 Ⅰb단계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94호 목관묘 출토
품과 동일형식으로 팔달동 ⅠC단계(서기전 1세기 후반)로 편년된다.

5)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길게 외반하는 구경부편 1점(153호), 원저에 구
형인 동체부편 1점(156호)이 확인된다. 2점 모두 85호 목관묘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로 팔달동 Ⅱa단계(서기 1세기 전반)로 볼 수 있다.

62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ⅠA1식(207호) ⅡA1식(190호) ⅡB1식(232호) ⅡB2식(227호, 179호)

<표 4> 파수부호의 형식변화



6) 주머니호

주머니호는 말각평저에 동체부가 편평한 것 1점(170호), 원저에 동체부
가 평평한 것 1점(260호)이 확인된다. 전자는 85호 목관묘, 후자는 29호,
31호, 47호, 82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팔달동 Ⅱa단계로 볼
수 있다.

7) 단경호

단경호는 구경부 형태, 동체부 형태, 저부 형태, 타날 형태 등이 기준이
된다. 팔달동 옹관묘에서는 원저에 구경부가 직립·외경하고 구연부가 수
평으로 꺾인 것(Ⅰ식), 구경부가 직립·외반하고 구연부가 곡선적으로 꺾
인 것(Ⅱ식)으로 구분되며, 동체는 횡타원형에 승문 타날 후 횡침선을 돌렸
다. 기형상 Ⅰ식→Ⅱ식으로 변화가 상정되지만, 기형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1식은 82호 목관묘 출토품, 2식은 74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의
단경호로 볼 수 있으므로 팔달동 Ⅱa단계에 속한다.

8) 첨저호

첨저호6)는 장동한 파수부호에서 변화된 기종으로 대부분 완 또는 단경호
와 조합을 이룬다. 첨저호의 분류는 구경부 형태는 외경(Ⅰ)/외반(Ⅱ), 동체
부 형태는 장동형(A)/역삼각형(B)으로 구분된다. 동체부의 타날은 무문, 승
문이 있으며, 격자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서기 2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신
대리 26호, 32호, 37호 첨저호가 늦은 형식으로 보아진다. 속성간 상관관계
가 명확치 않지만 <표 5>와 같이 ⅠA식→ⅡB식의 변화는 인정된다.
첨저호는 263호에서 점토대발(ⅢC식)과 조합되는 형식이 가장 이르며,

임당 A-Ⅰ-34호(ⅠA식) 공반유물(주머니호, 단경호, 검파두식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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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저호는 첨저옹, 파수부장동옹, 파수부호, 장동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데, 필자는 경부를 가지므로 일단 호로 분류하고 기형적인 특징을 강조하여 파수
부착여부와상관없이첨저호로칭하고, 기벽이두껍고타원형동체에돌출저부나
원저를띤대형의호(40㎝ 이상)는 대호(소위 대옹)라 칭한다(보고서에는첨저호
로표기함). 



하면 서기전 1세기 말에는 등장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첨저호의 형식

9) 대호

대호는 주로 단옹식 옹관에 사용된다. 대호의 분류7)는 구경부 형태, 동
체부 형태, 저부형태로 구분된다. 구경부 형태는 외경(Ⅰ)/외반(Ⅱ)/C자상
또는 직립외반(Ⅲ), 동체부 형태는 동최대경이 동중상위에 있는 것(A)/동
최대경이 중위에 있는 것(B)으로 구분된다. 저부 형태는 첨저에서 원저로
변화하는데 원저는 보이지 않는다. 동체부 타날은 대부분 무문이며 일부 승
문이 확인될 뿐, 격자문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팔달동에서는 ⅠA식(170호, 255호)과 ⅠB식(159호)이 확인된다. 금호

강유역의 옹관묘 출토 대호를 포함하면 ⅠA식, ⅠB식, ⅡB식, ⅢB식의 형
식이 확인된다. 각 형식과 공반되는 유물을 통해 교차편년하면, ⅠA식은
공반된 주머니호를 통해 팔달동 Ⅱa단계(서기 1세기 전반)로 볼 수 있으
며, 안테나식 검파두식(서기전 1세기 후엽)이 출토된 봉무동 1호 대호가
가장 이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ⅠB식은 신서동 1호가 여기에 속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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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A식(263호) ⅡA식(182호) ⅡB식(180호, 185호) ⅡB식(격자문)
(신대 37호)

7) 필자는 대호(대옹)을 기술적 속성(타날기법)을 1분류로 설정하여 형식분류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기종과 일관되게 구경부/동체부/저부 순으로 속성기준을
정하기로한다.



저에 내만하는 동체를 가진 주머니호(96호, 112호 목관묘)를 통해 팔달동
Ⅱb단계(서기 1세기 후반), ⅡB식(신대리 19호)은 서기 2세기 전반, ⅢB
식(괴전동 1호, 동내동 1·2호)는 서기 2세기 말 ~ 3세기 전반으로 편년
할 수 있다. 

10) 완

완은 주로 장동옹과 첨저호의 막음옹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원저이며 말
각평저인 148호가 늦은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170호 출토 소형완은 공
반된 주머니호를 통해 서기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3. 편년 및 분기설정8)

이상과 같이 옹관묘 출토유물을 검토해 본 결과, 팔달동 옹관묘는 동일묘
역 내에 목관묘 및 토광묘가 동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관묘 보
고서 고찰(김수경·진수정 2000)에서 언급되었듯이 팔달동 Ⅰa단계는 흑
도장경호와 점토대옹이 공반되는 단계이고, 이 단계의 옹관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팔달동 옹관묘(목관묘)의 편년에 근거가 되는 자료는 조양동 5호 출토

多䮍鏡(서기전 1C 전엽), 다호리 1호 및 용전리 목관묘 출토 星雲文鏡(서
기전 1C 중·후엽), 조양동 38호 출토 異體字銘帶鏡(서기전 1C 후엽)이
있다. 이 유물들의 절대연대를 참고하여 공반유물을 통한 비교편년하면 아
래와 같다.

옹관묘 Ⅰ기에는 옹(ⅠA식, ⅡA식), 발(ⅠA식, ⅡA식, ⅡB식), 파수부
호(ⅠA1식, ⅡA1식), 장동호가 옹관에 사용되고, 소형의 장경호, 점토대
옹, 배 등이 일부 옹관에 부장된다.옹과 발은 삼각형점토대가 뚜렷하고 굽
을 가진 형식이다. 목관묘(토광묘)와의 공반관계를 통해 조양동 5호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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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자는팔달동옹관묘고찰에서유물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옹관묘의편년을 3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옹관묘 조성시기를 목관묘단계와 평행한 4
분기의수정연대를제시하고자한다.



늑도 3기, 다호리 Ⅰ기와 평행한 서기전 1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옹관묘 Ⅱ기에는 옹(ⅡB식, ⅡC식, ⅢC식), 발(ⅢB식, ⅢC식), 파수부
호(ⅡB1식, ⅡB2식) 등의 점토대토기가 주류이며 와질의 시루와 첨저호가
등장한다. 옹과 발은 삼각형점토대를 붙인 뒤 내부 단부를 꺾은 형태이며
미미한 굽이거나 (말각)평저를 띤다. 첨저호는 Ⅱ기 말경에 장동한 파수부
호(ⅡB2식)가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의 형식변화와 공반관계를
통해 옹관묘 Ⅱ기는 서기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옹관묘 Ⅲ기는 전기와질토기가 주를 이루며 앞선 시기의 삼각형점토대토
기는 소멸하고 장동옹(ⅢD식),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단경호(Ⅰ
식, Ⅱ식), 대호(ⅠA식), 첨저호(ⅡA식), 완(Ⅰ형), 시루(B형) 등이 주를
이룬다. 철기유물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크게 외반
하는 구경부, 원저의 구형 동체인 점에서 출현기에서 변화된 형식(85호 목
관)에 해당되며, 주머니호는 말각평저 또는 원저에 편평한 동체를 띠므로
팔달동 Ⅱa단계(29호, 31호, 47호, 82호, 85 목관묘)에 속한다. 이러한
형식은 조양동 38호 출토품보다 늦은 형식으로 서기 1세기 전반으로 편년
된다. 

<표 6> 옹관묘 유물 형식조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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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호수

옹 발 파수부호
장
동
호

장
경
호

조
합
우
각
파
수

주
머
니
호

단경
호 대호 첨저호 시루 완 사

이
부
호

Ⅰ
A
Ⅱ
A
Ⅱ
B
Ⅱ
C
Ⅲ
C
Ⅲ
D
Ⅰ
A
Ⅱ
A
Ⅱ
B
Ⅲ
B
Ⅲ
C

Ⅰ
A
1

Ⅱ
A
1

Ⅱ
B
1

Ⅱ
B
2

Ⅰ Ⅱ Ⅰ
A
Ⅰ
B
Ⅰ
A
Ⅱ
A
Ⅱ
B A B Ⅰ Ⅱ

Ⅰ기

139호 ●

140호 ●

144호 ●

145호 ●

146호 ●

167호 ●

214호 ● ●

169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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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호수

옹 발 파수부호
장
동
호

장
경
호

조
합
우
각
파
수

주
머
니
호

단경
호 대호 첨저호 시루 완 사

이
부
호

Ⅰ
A
Ⅱ
A
Ⅱ
B
Ⅱ
C
Ⅲ
C
Ⅲ
D
Ⅰ
A
Ⅱ
A
Ⅱ
B
Ⅲ
B
Ⅲ
C

Ⅰ
A
1

Ⅱ
A
1

Ⅱ
B
1

Ⅱ
B
2

Ⅰ Ⅱ Ⅰ
A
Ⅰ
B
Ⅰ
A
Ⅱ
A
Ⅱ
B A B Ⅰ Ⅱ

Ⅰ
기

221호 ● ●

258호 ● ●

264호 ● ●

149호 ? ●

147호 ●

216호 ● ●

136호 ●

207호 ● ●

208호 ● ●

210호 ● ●

211호 ●

190호 ● ●

225호 ● ● ●

Ⅱ기

188호 ● ●

192호 ● ●

218호 ● ●

252호 ● ●

131호 ●

158호 ●

196호 ●

217호 ●

236호 ●

250호 ●

176호 ● ●

133호 ●

134호 ●

253호 ● ●

171호 ●

240호 ● ●

166호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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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호수

옹 발 파수부호
장
동
호

장
경
호

조
합
우
각
파
수

주
머
니
호

단경
호 대호 첨저호 시루 완 사

이
부
호

Ⅰ
A
Ⅱ
A
Ⅱ
B
Ⅱ
C
Ⅲ
C
Ⅲ
D
Ⅰ
A
Ⅱ
A
Ⅱ
B
Ⅲ
B
Ⅲ
C

Ⅰ
A
1

Ⅱ
A
1

Ⅱ
B
1

Ⅱ
B
2

Ⅰ Ⅱ Ⅰ
A
Ⅰ
B
Ⅰ
A
Ⅱ
A
Ⅱ
B A B Ⅰ Ⅱ

Ⅱ기

168호 ● ●

202호 ? ●

232호 ●

235호 ●

237호 ●

268호 ●

233호 ●

227호 ● ●

263호 ● ●

Ⅲ기

260호 ● ●

179호 ● ●

156호 ● ●

153호 ●

170호 ● ● ●

255호 ● ● ●

132호 ●

182호 ? ●

186호 ●

162호 ● ●

163호 ●

Ⅳ기

159호 ? ●

180호 ● ●

155호 ●

262호 ● ●

157호 ● ●

185호 ● ●

148호 ● ? ●

269호 ? ●

178호 ● ●



옹관묘 Ⅳ기는 Ⅲ기와
거의 동일한 와질토기기
종이 주를 이룬다. 조합
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
니호는 확인되지 않고,
단경호(Ⅱ식), 대호(ⅠB
식), 첨저호(ⅡB식), 완
(Ⅰ, Ⅱ형), 사이부호 등
이 출토된다. 신서동 1
호, 5호의 대호(ⅠB식)
의 공반유물(주머니호)
을 통해 교차편년하면
서기 1세기 후반으로 설
정이 가능하다.
팔달동 옹관묘는 <표

7>과 같이 목관묘 Ⅰb단
계~Ⅱb단계는 옹관묘
Ⅰ기~Ⅳ기와 평행하며,
목관묘 Ⅰa단계와 목곽묘단계인 Ⅲ단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옹관묘 Ⅰ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Ⅱ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토

기가 주를 이루고 와질의 시루와 첨저호가 등장하여 파수부호와 점토대발
과 조합을 이룬다. 옹관묘 Ⅲ·Ⅳ기는 전기와질토기단계에 해당된다. 옹관
묘에서는 이른 형식의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옹관묘의 특성상 유아매장에 용이한 옹, 발, 호 등 아가리가 넓은 대
형토기를 선호했던 것으로 이해되며, Ⅱ기에 시루와 첨저호가 먼저 사용되
는 점도 그러한 연유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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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팔달동 옹관묘 분기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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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팔달동 옹관묘 Ⅰ기(상) 및 Ⅱ기(하) 유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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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팔달동 옹관묘 Ⅲ기(상) 및 Ⅳ기(하) 유물(1/10, 축적이 다른 경우는 별도 표기함) 



<표 7> 팔달동 옹관묘의 상대편년

Ⅲ.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변천

1.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출현배경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출현배경에 앞서 한반도 남부지역 횡치옹관의 출현
배경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횡치옹관의 출현배경은 송국리단계의 직치 또는 시치옹관과 관련성을 찾

는 자체발생설과 전국계 철기문화와 관련성을 찾는 외부유입설이 있다.
자체발생설은 청동기시대 직치옹관인 사천 이금동 A-8호, 거창 대야리

1·2호 옹관에 사용된 외반구연호가 송국리형 외반구연호에서 변형된 점
과 보령 관창리 F-42호의 우각형파수가 붙은 외반구연호, 원형점토대옹을
사용한 사천 방지리 38호의 직치옹관 등을 통해 볼 때, 토기 및 장법상에서
재지계의 송국리형직치옹관의 전통이 원형점토대단계로 연결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양상은 우각형파수가 부착된 외반구연호 1점을 횡치한 김해 율
하 F-2호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옹관묘 조영
전통은 늑도 옹관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합치횡구, 판석폐쇄, 단옹식이 다수
인 점, 배수용 투공 등이 된다(서영남 2003). 박진일(2013)은 서영남의
견해를 바탕으로 원형점토대토기단계(방지리 1기)에 이미 봉상파수가 출
토되는 점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등장 이전에 명사리식토기가 서남해안을
통해 남부지방에 전래되어 서기전 200년경에 사천 방지리유적와 늑도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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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편년

목관묘
단계

옹관묘
분기 해당유구(호수)

서기전 2C 후반

Ⅰ

a

서기전 1C 전반 b 옹관묘Ⅰ기
136, 139, 140, 144~147, 149, 152, 167, 169, 181,
184, 190, 193, 200, 207, 208, 210~212, 214, 216,
221, 225, 242, 258, 259, 264, 266, 267

서기전 1C 후반 c 옹관묘Ⅱ기
131, 133, 134, 158, 165, 166, 168, 171, 176, 188,
192, 196, 202, 203, 217, 218, 227, 232, 233, 236,
237, 240, 241, 250, 252, 253, 257, 263, 268

서기 1C 전반
Ⅱ

a 옹관묘Ⅲ기 132, 153, 156, 162, 163, 170, 182, 186, 255, 260

서기 1C 후반 b 옹관묘Ⅳ기 148, 155, 157, 159, 178, 180, 185, 262, 269 

서기 2C 중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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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영남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분포 및 전파루트



등 영남서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였으며 이런
관점에서 영남지역의 횡치옹관은 늑도유적에서 성립하여 영남전역으로 확
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유입설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합구식옹관의 등장을 한

반도 남부지역에 철기문화 1차 파급과 밀접하고 고조선 멸망(서기전 108
년) 후 유민의 남하에 따른 철기문화의 2차 파급과 함께 유입된 명사리식
토기와 관련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성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재
현 2004), 서북한 지역의 명사리식토기가 서남해안 루트를 통해 전파되어
재지의 외반구연 토기문화에 봉상파수가 결합하여 삼각형점토대단계부터
자비용 토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토기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이춘선 2010) 등이 있다. 외부유입설과 자체발생설 모두 삼각형점토대토
기와 함께 합구횡치옹관이 성행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필자는 원형점토대토기단계 늦은 시기에 이미 합구횡치옹관이 출현하므

로 명사리식 옹관과 계보상 무관하며, 명사리식토기가 원형점토대토기 단
계(방지리 1기)에 이미 전파되어 재지의 옹관묘 조영전통과 결합하여 성립
하였다는 박진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송국리형 직치옹관묘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결합하여 합구횡치옹관이 출현하였고, 이 후 명사리
식토기 유입되면서 합구횡치옹관 성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김해 회현리옹관의 경우는 재지의 합구횡치옹관에 야요이식토기가 사
용된 예로서 야요이식토기(城ノ越式)와 공반유물(세형동검, 동사)를 통해
늑도옹관보다 약간 앞선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에서는 김해,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서남지역에서 합구횡치옹관이 먼저 성행하였고
영남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파루트9)는 영남동남지역은 김
해를 거쳐 경주-양산구조곡을 따라 형산강까지 확산되었고, 영남내륙지역
은 낙동강을 따라 금호강유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아진다. 전자는 김해 화
정, 울산 교동리, 경주 하구리, 포항 자명리 등, 영남내륙지역(금호강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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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남북부지역에서는 아직 초기 옹관자료가 없지만, 상주 병성동, 상주 이부곡토
성, 안동 지례리, 의성 기도리, 울진 봉산리유적 등에서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토
기가출토된된바있으므로북부내륙과동해안루트를통한전파가능성은열어둘
필요가있다.



의 대구 팔달동·신천동·욱수동유적이 해당된다.
따라서 팔달동 옹관묘는 서기전 1세기 전반경 영남서남지역의 횡치옹관

확산과정에서 출현하여 서기 1세기 후반까지 조영된다. 주변으로 팔달동
목곽묘, 서변동 목곽묘가 서기 4세기 전반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해당
시기의 옹관묘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의문이며, 이 시기에는 금호강
중류역의 대구 경산지역(임당, 신대리, 내리리)에서 옹관묘 조성이 두드러
지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 옹관묘의 단계설정

금호강유역(영남내륙지역)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서기전 1세
기~서기 3세기) 유적은 <표 8>과 같이 총 12개소가 확인되고 있다.

<표 8>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현황

*유적번호는 도면의 유적번호와 같음

영남서남지역의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와 함께 유입된 옹관묘는 금호강하
류의 팔달동유적부터 시작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팔달동 옹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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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번호 유적명 옹관묘

(기) 공반유구 입지 참고문헌 조성시기
(보고서참조)

1 대구팔달동유적 139 목관·토광묘
102 구릉사면 2015,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전 1C 전반

~서기 1C 후반

2 대구학정동유적 8 목관53 구릉사면 2009, 2015,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세종문화재연구원 서기전후~2C 전엽

3 대구사수동유적 2 목관15 구릉사면 2012, 세종문화재연구원 서기 1C 후반~2C 중반

4 대구신천동
621-1유적 1 초기철기

생활유구 구릉사면 2009, 삼한문화재연구원 서기전 1C 전엽

5 대구봉무동유적 1 · 충적지 2010,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전 1C 후엽

6 대구동내동유적 2 목관6, 목곽8 구릉사면 2002,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 3C 전반

7 대구괴전동유적 2 목곽20 구릉사면 2004, 영남대학교박물관 서기 3C 전반

8 대구신서동유적 11 목관15 구릉사면 201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서기 1C 중·후엽

9 대구욱수동 128유적 1 · 선상지 2003,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전 1C 전반

10 경산임당유적 19 목관49, 목곽30 저구릉 199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기전후~3C후반

11 경산신대리유적 45 목관112 저구릉 2010,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 1C 전반~2C 전반

12 경산내리리유적 14 목관9 구릉 2009, 한빛문화재연구원 서기 1C 대



는 Ⅰ기~Ⅳ기(서기전 1세기 전반~서기 1세기 후반)까지 편년된다. 점토
대토기에서 와질토기의 변화과정이 명확한 팔달동 옹관묘를 통해 금호강유
역의 옹관유적을 발생순서대로 배열하면 <표 9>와 같다.
옹관은 시신을 신전장을 목적으로 하는 묘제이므로 옹관토기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여러 개의 토기를 결합하여 신전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옹관의 합구방법에 있어 특별한 정형성이나 시간성을 찾기 어
려우며 일상토기(자비용 또는 저장용)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시 유행
하던 기종이 그대로 반영된다. 시기에 따라 토기의 제작기법과 변천이 일치
하는 점에서 토기의 변화상에 따라 Ⅰ~Ⅳ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10).

<표 9>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상대편년(조성시기는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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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Ⅲ단계는 대호, 단경호, 완, 첨저호 등 토기의 형식변화를 통해 세분할 수 있겠
지만, 여기서는큰흐름만파악하기로한다.

구분
서기전(B.C.) 서기(A.D.)

2C 전반 2C 후반 1C 전반 1C 후반 1C 전반 1C 후반 2C 전반 2C 후반 3C 전반 3C 후반

영남서남
사전 늑도(출현기)

회현리

영남동남

울산 교동리(출현기)

경주 하구리(출현기)

포항 자명리(출현기)

영남내륙
(금호강
유역)

팔달동Ⅰ기 팔달동Ⅱ기 팔달동Ⅲ기 팔달동Ⅳ기

대구 신천동

대구 욱수동

대구 봉무동

경산 임당

대구 학정동

경산 신대리

경산 내대리

대구 신서동

대구 사수동

대구 괴전동

대구 동내동

단계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 Ⅳ단계

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전기와질토기 후기와질토기



Ⅰ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는 서기전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며 삼
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옹(시루), 발, 파수부호, 장동호 등이 확인된다. 삼
각형점토대가 뚜렷하고 굽형저부를 가지는 점이 특징이다. 옹관 조합방식
은 단옹식과 2옹식만 확인된다. 팔달동 Ⅰ기, 신천동, 욱수동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Ⅱ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전기와질토기 공존기)는 서기전 1세기 후반

으로 편년된다.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토기 기종은 Ⅰ단계와 동일하다.
삼각형점토대를 붙인 뒤 내부 단부를 꺾었으며, 저부는 (말각)평저화가 진
행된다. 와질토기(대호, 첨저호)가 등장한다. 옹관 조합방식은 단옹식과 2
옹식만 확인된다. 팔달동 Ⅱ기, 봉무동 1호가 이 단계에 속한다.
Ⅲ단계(전기와질토기단계)는 서기 1세기~2세기 중엽까지로 편년된다.

주옹은 대호, 첨저호, 장동호, 장동옹(시루), 단경호 등이, 막음옹은 단경
호, 장동옹, 파수부호, 사이부호, 완 등으로 기종이 다양해진다. 옹관 조합
방식은 대부분 단옹식과 2옹식이며 3옹식과 4옹식도 일부 확인된다. 팔달
동Ⅲ·Ⅳ기, 학정동, 임당, 신대리, 내리리, 신서동, 사수동이 여기에 속한
다.
Ⅳ단계(후기와질토기단계)는 목곽묘단계로 서기 2세기 후엽~3세기까지

로 편년된다. 후기와질토기가 주류이며 대호, 장동옹, 양이부호, 완 등이
확인된다. Ⅳ단계는 옹관자료가 빈약하지만, 노형토기, 파수부발 등도 사용
되었을 것이다.

3. 옹관묘의 배치유형과 부장유물의 변화

유아의 전용묘인 옹관묘는 성인묘와의 배치유형상 일정한 정형성을 보인
다. 이재현(2003)은 신평리형, 팔달동형, 임당동형으로 옹관묘의 분포유
형을 설정하고 목관묘의 늦은 시기(A.D. 1세기 무렵)에 조영된 임당동 옹
관묘부터 유아에게 귀속지위11)가 부여된다고 보았으며 2~3세기 무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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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속지위는 개인이 출생이나 직접적인 가족적 배경의 결과로서 할당받게 되는
사회적 지위이다. 지위의 상속, 즉 출생에 의해 다른 구성원보다 높거나 낮은 지
위차이를 말하며, 불평등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혈통
이나혈연에의해세습화되는특징을가진다.



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옹관묘가 성인묘역에 조성되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등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
였다. 서영남(2004)은 임당동형(3유형)을 옹관묘의 점유비율에 따라 4가
지로 세분하고 배묘가 출현하는 4유형까지 설정하였다. 이춘선(2010)은
이재현의 3가지 유형에 늑도유형, 덕천리유형, 삼동동유형을 추가하여 a류
~f류로 나누었다.
아래의 표는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배치형태를 토대로 이춘선의 배치유형

을 일부 수정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표 10> 옹관묘 배치유형 * 이춘선(2010)의 옹관 배치유형 일부 수정

A형-주거지와 접해 성인묘와 혼재하여 무질서하게 배치
B형-성인묘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군집 배치
C형-공동묘역 내에서 성인묘와 분리되어 군집 또는 무질서하게 배치
D형-공동묘역 내에서 성인묘와 혼재하여 무질서하게 배치
E형-공동묘역 내에서 성인묘의 배장묘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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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考古學的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徐굉男, 2003, 『嶺南地域 三韓·三國時代 幼兒墓 硏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
士學位論文.
崔志惠, 2010, 『嶺南地域 古代 幼兒墓를 통한 社會的 位階化』, 嶺南大學校 大學
院碩士學位論文.

구분 주거/묘역인접형
(A형)

묘역분리형
(B형)

공동묘지내
묘역분리형(C형)

성인묘와혼재형
(D형)

성인묘의배장형
(E형)

배치유형

해당유적 사천늑도
양산신평
경주하구리
포항중명리

팔달동Ⅰ·Ⅱ기
학정동

울산교동리

팔달동Ⅲ·Ⅳ기
신대리, 임당, 내리리,

사수동, 신서동
괴전동, 동내동

금호강유역
옹관묘단계 출현기 영남동남지역 Ⅰ~Ⅱ단계

Ⅲ단계이른시기 Ⅲ단계 Ⅳ단계



A형은 늑도유적에 해당한다. 옹관묘의 수가 성인묘보다 많고, 주거지와
접해 성인묘와 혼재된 양상이다. 이는 지형적인 제약이 많은 늑도유적만의
특수성으로 파악된다.
B형은 금호강유역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포항 중명리, 경주 하구리, 양

산 신평유적이 여기에 속한다. 성인묘 대비 옹관묘의 비율이 70% 이상이
며 신평유적과 중명리유적의 경우는 조사된 범위 내에서 성인묘가 확인되
지 않아 배치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주변에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경주 하구리의 경우는 인접지역의 발굴조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
2011)에서 동시기의 목관묘가 확인되고 있어 묘역분리형으로 볼 수 있다.
영남동남지역의 이른 시기의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C형은 팔달동 Ⅰ·Ⅱ기, 학정동, 울산 교동리 유적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옹관묘 비율이 높은 편이다. Ⅰ~Ⅱ단계와 Ⅲ단계 이른 시기의 옹관이 여기
에 속한다. 
D형부터 성인묘와 옹관묘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팔달동 Ⅲ·Ⅳ기,

신대리, 임당, 내리리, 사수동, 신서동이 여기에 속하며 Ⅲ단계(전기와질토
기단계)에 해당되는 유적들이다. D형부터 성인묘에 비해 옹관묘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E형과 F형은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Ⅳ단계(후기와질토기단

계)에 속하는 괴전동, 동내동유적이 여기에 속하며, 동내동 54호는 배치상
55호 목곽묘의 배장으로 볼 수 있겠다.

옹관묘의 부장유물은 성별, 나이, 신분 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유
출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그 부장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표 11>은 유물을 부장한 옹관묘이다. 전체 옹관묘수 대비 유물을 부장

한 옹관묘의 비율을 살펴보면, 팔달동(7.2%), 봉무동(100%), 임당
(39.6%), 신대리(22.3%), 내리리(14.3%), 신서동(27.3%)의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비율은 조사범위와 연관되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순 없지
만, Ⅲ단계부터 유물을 부장한 옹관묘가 확연히 증가된다. 
Ⅰ·Ⅱ단계는 팔달동 Ⅰ·Ⅱ기과 봉무동 1호가 해당된다. 팔달동 옹관에

서는 관외에 소형의 장경호, 배, 점토대옹을 매납하고 있는데, 명사리식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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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묘의 부장습속으로 보고 있다(이춘선 2010). 봉무동 1호는 단옹식으로
대호 내부에 칠초검파두식철검 1점과 소환두소도 1점을 매납하였는데, 서
기전 1세기 후엽부터 청동유물과 철기의 부장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표 11>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부장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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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호)
옹관형식 옹관길이

(㎝)
부장유물 옹관묘

단계조합방식 주옹 관내 관외

팔달동 169 2옹식 점토대옹 86 · 점토대발1, 소호1, 
장경호1

Ⅰ단계
팔달동 225 2옹식 파수부호 74 · 장경호1

팔달동 243 ? 옹편 ? · 배1

팔달동 216 2옹식 파수부호 68.5 · 장경호1

Ⅱ단계

팔달동 252 2옹식 점토대옹 96 · 점토대옹1

팔달동 265 ? 점토대옹 ? · 장경호1

팔달동 142 2옹식 점토대옹 88 · 장경호1

팔달동 161 2옹식 점토대옹 70 · 배1

봉무동 1 단옹식 대호 (152.5) 칠초검파두식철검1, 환두소도1 ·

팔달동 170 2옹식 대호 152 · 완1, 주머니호1, 철부2

Ⅲ단계

팔달동 260 2옹식 파수부호 142 골제구슬1(?) 주머니호1, 동체부편1

임당A-Ⅰ-28 2옹식 첨저호 125 · 완1

임당A-Ⅰ-31 2옹식 첨저호 96.3 검파두식1 ·

임당A-Ⅰ-34 2옹식 첨저호 123 주머니호1, 검파두식1, 청동마1
철환1, 환옥63 ·

임당A-Ⅰ-124 2옹식 대호 132 검파두식1, 청동환1, 환옥(93+60)
수정제다면옥1, 청동장식1 주머니호1

임당A-Ⅰ-146 단옹식 대호 113 세형동검편1, 와질호편1 ·

임당C-Ⅰ-51 단옹식 대호 ? · 조합우각형파수부호1

임당D-Ⅱ-184 2옹식 첨저호 130 방추차1, 환옥5 주머니호1

신대리 2 2옹식 첨저호 60 불명옥1 ·

신대리 3 2옹식 대호 90 불명옥2 ·

신대리 8 2옹식 첨저호 141 환옥2, 치아1 ·

신대리 17 2옹식 첨저호 (147) 환옥2 ·

신대리 19 2옹식 대호 116 환옥4 ·

신대리 30 3옹식 대호 129 환옥11 ·

신대리 34 2옹식 대호 91 불명철기1 ·

신대리 40 2옹식 첨저호 124 환옥3 ·

신대리 42 2옹식 대호 109 환옥269 ·



Ⅲ단계에 해당하는 임당, 신대리, 내리리, 신서동 옹관묘부터 유물을 부
장한 옹관묘가 증가한다. 임당 A-Ⅰ지구의 경우, 성인묘 대비 옹관묘 비율
이 23%이며, 옹관묘 중 5기(56%)의 옹관묘에서 부장유물이 확인된다.
A-Ⅰ-31호, A-Ⅰ-34호, A-Ⅰ-124호, A-Ⅰ-146호는 청동기가 부장된다.
34호, 124호의 경우, 주변 성인묘(목관묘)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더 우
월하다.
신대리유적에는 청동유물은 없으며 대부분 환옥을 부장하였다. 그리고

내리리, 신서동유적은 주머니호, 단경호, 개, 완 등의 소형토기를 관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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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호)
옹관형식 옹관길이

(㎝)
부장유물 옹관묘

단계조합방식 주옹 관내 관외

신대리 44 2옹식 첨저호 117 환옥2 ·

Ⅲ단계

내리리 8 2옹식 대호 116 · 개1

내리리 10 2옹식 첨저호 86 · 완1

신서동 1 2옹식 대호 151 유개원통형토기1,주머니호1, 완1 ·

신서동 5 2옹식 대호 155 · 주머니호1

신서동 6 2옹식 대호 127 · 단경호1

<도 6> 경산 임당 A-Ⅰ지구 옹관묘 배치도



부장한 양상이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유적 내에서도 부장유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성인묘보다 우월한 유물을 부장한 임당 A-Ⅰ지구의 옹관묘
의 주인공은 귀속지위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목관묘의 늦은 시
기(서기 1세기 무렵)부터 유아에게 귀속지위가 부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는 이재현의 의견에 적극 찬동한다. 이 시기에 임당동 집단이 중심(집단)읍
락을 부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옹관묘의 배치유형이 부장유물의 변화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묘

역분리형(C형)까지는 옹관 조성비율이 높으며 극히 일부 옹관에만 소형토
기가 부장되는 점은 당시의 차별성을 내포한 부장습속으로 생각된다. 성인
묘와 옹관묘의 혼재형(D형)은 옹관묘의 비율이 감소하고 부장유물에서 청
동기가 부장되는 등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부모의 지위에 따라 공동묘
역 내에서 옹관조성에 일정한 제약(불평등)이 따랐고 귀속지위가 옹관조성
에 반영된 결과로 보고 싶다. 

Ⅳ. 맺음말

대구 팔달동유적은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 걸쳐서 조성된 대규모 분묘
군이다. 무문토기(점토대토기)에서 와질토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되어 토기문화 뿐만 아니라 초기철기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팔달동 옹관묘의 편년을 시도하고 영남내륙지역(금호강유
역) 옹관묘의 배치정형과 부장유물을 통한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발표내
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팔달동 옹관묘는 동일묘역 내에 목관묘 및 토광묘가 동시기에 조성된 유

적으로 팔달동 목관묘 Ⅰa단계와 목곽묘단계(Ⅲ단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옹관묘 Ⅰ기는 목관묘 Ⅰb단계, 옹관묘 Ⅱ기는 목관묘 Ⅰc단계, 옹관묘 Ⅲ
기는 목관묘 Ⅱa단계, 옹관묘 Ⅳ기는 목관묘 Ⅱb단계와 편행한 것으로 보
았다. 그 연대는 각각 서기전 1세기 전반, 서기전 1세기 후반, 서기 1세기
전반, 서기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옹관묘 Ⅰ·Ⅱ기는 삼각형점토대토
기단계로 옹관묘 Ⅲ·Ⅳ기는 전기와질토기단계에 대체로 부합되며 옹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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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의 늦은 시기부터 와질토기가 등장하여 점토대토기와 일부 공존기를
갖는다. 
토기의 변화상을 토대로 금호강유역 옹관묘를 Ⅰ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 Ⅱ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전기와질토기 공존기), Ⅲ단계(전기
와질토기단계), Ⅳ단계(후기와질토기단계)로 구분하여 옹관묘 배치유형과
부장유물의 변화상에서 살펴본 결과, 금호강유역에서는 주거지와 묘역인접
형(A형)과 묘역분리형(B형)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동묘지 내 묘역분리형
(C형-팔달동ⅠⅡ, 학정동)→혼재형(D형-팔달동 Ⅲ·Ⅳ기, 임당, 신대리,
신서동, 내리리, 사수동)→배장형(E형-괴전동, 동내동) 순의 변화가 인정
되며 옹관묘의 단계변화와 일치한다. Ⅰ단계에서 Ⅳ단계로 갈수록 성인묘
수 대비 옹관묘의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성이 보이며 혼재형(D형)이 나타
나는 서기 1세기 무렵부터 유물부장상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이는 옹관
조성시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고 귀속지위가 반영된 결과로 불평등사회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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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국문초록Ｉ

대구팔달동유적은대구지역내에서최초로조사된목관묘이고, 다양한토기와함께

청동기, 철기등의다종다양한유물들이출토되어영남지역의목관묘문화를대표하는

표지적인유적으로알려져있다. 여기에서출토된청동기와철기는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편년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어왔다. 이제까지대구팔달동유적의목관묘에서출토된청동기, 철기에대한

연구는개별기종에대한연구가주로진행되었다. 팔달동유적만을검토한연구는거의

없고영남지역전체를대상으로개별기종에대한연구를진행하면서팔달동유적에서

출토된유물을일부선별하여연구대상으로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금속기의 검토를 통하여 기종구성

이나부장양상의특징을살펴보고다른비슷한시기의유적과의비교를통하여초기철

기시대에서원삼국시대로전환하는시점의금속기양상을확인해보았다.

팔달동 유적의 금속기는 주로 이성주의 1-1단계에서 1-3단계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

며, 1-1단계에는장방형의주조철부와단봉형의철모가주를이루다가 1-2단계에제형

의 주조철부가 추가되고, 1-3단계에 장신형의 철모가 부장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부장양상에서도확인되는데 1-1단계와 1-2단계에는정형화가확인되지않다가 1-3단계

가되면어느정도정형화되는패턴이확인된다. 그래서다양한철기의부장, 부장양상

의 정형화, 다량 부장의 시작이 철기생산의 본격화로 판단하였으며, 이때부터가 원삼

국시대의 시작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삼국시대의 시작은 1-3단계이며, 그 연대는 기원

전1세기중엽으로보았다.

Ｉ주제어Ｉ

초기철기, 원삼국, 청동기, 철기, 전환시점



대구팔달동 유적금속기를 통해본
초기철기·원삼국시대전환양상

박장호*

Ⅰ. 머리말

대구 팔달동 유적은 1996년 8월 16일부터 1997년 5월 31일까지 영남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19동, 원삼국
시대 목관묘 102기, 목곽묘 1기, 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
석곽(실)묘 32기, 조선시대 분묘 146기, 기타유구 8기 등 총 499기의 유
구가 조사되었다. 이 중 대구 팔달동 유적은 원삼국시대 목관묘가 연구자
들의 주목을 주로 받고 있다. 대구 팔달동 유적이 조사되기 전까지 대구
지역 내에서는 원삼국시대 목관묘가 발굴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사례가 없
었고, 청동유물들이 수습되었다고 전해지는 유적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주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구지역 내에서 최초로 조사된 목관묘
이고, 다양한 토기와 함께 청동기, 철기 등의 다종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
어 성주 예산리 유적, 경산 임당동 유적, 경주 조양동 유적, 창원 다호리
유적 등과 함께 영남지역의 목관묘 문화를 대표하는 표지적인 유적으로 알
려져 있다.
대구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에서는 다종다양한 토기와 함께 청동기, 철기

등도 다수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철기는 초기철기시대에
서 원삼국시대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편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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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제까지 대구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에서 출토된 청동기, 철기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팔달동유적만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고 영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기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면서 팔달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일부 선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사용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금속기의 검토를

통하여 기종구성이나 부장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비슷한 시기의 유
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의
금속기 양상을 확인하여 팔달동 유적만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팔달동유적의 금속기 현황1)

대구 팔달동 유적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목관묘에서는 동검, 동모 동
과, 철검, 철모 등 무기류를 비롯해서 철부, 철겸, 따비 등 다양한 금속기가
출토하였지만 재질별로 살펴보면 청동기와 철기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기
에 청동기류와 철기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청동기류

청동기는 동검, 동모, 동과 등 무기류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검초장식과
검파두식 등 검과 관련된 부속구, 환형동기, 관상형동기 등 소형의 청동기
가 일부 확인된다. 

1) 동검(銅劍)

세형동검은 45호 요갱에서 1점이 확인되었으며, 100호 바닥 중앙부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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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물의연대에대하여는연대관의차이가있을뿐전체적인유물의형식분류와단
계설정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단계설정을 사용하여 전
체적인양상속에서그위치를파악해보고자하였다. 



푹파인 곳에서 1점이 확인되었
다. 
45호 동검은 결입부가 형성되

어 있으며, 검날의 마연이 제1절
대까지만 이루어져 있다. 이청규
의 형식분류 CⅠ형식에 해당한
다. 45호의 연대는 공반된 조합
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옹으
로 연대를 정할 수 있는데 조합식
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옹의 형
태가 경주 조양동 5호 출토 조합
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옹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경주 조양
동 5호와 동일한 단계로 볼 수 있

다. 그렇지만 판상철부의 형태가 최고식(最古式)보다는 약간 길어진 형태
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양동 5호보다는 조금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렇기에 이는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2단계에 해당한다. 
100호 동검은 결입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검날의 마연이 검신하부까지

이어진다. 이청규의 형식분류로 CⅡa형식에 해당한다. 100호의 연대는 공
반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판상철부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 조합식우
각형파수부호의 형태상 경주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100호의 연대는 이성주의 1-3단계로 볼 수 있다. 

2) 동모(銅矛)

동모는 90호 요갱에서 1점이 출토되었고, 100호 바닥 중앙부 움푹파인
곳에서 동모가 2점 출토되었다. 120호 남장벽 암반층에서 박힌 채 동모 1점
이 출토하였다. 
90호 동모는 투공이 측면에서 확인되는 유공식으로 공부에 여러줄의 돌대

가 돌아가는 형태이다. 이청규의 분류안으로 CⅢ식에 해당하는 세형동모이
다. 공반유물로 보았을 때 조양동 38호에서 출토하는 판상철부와 90호 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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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동검의 형식분류(이청규 1998)



철부가 거의 동일한 형식이
기 때문에 이성주의 단계설
정에서 1-3단계로 볼 수 있
지 않을까 한다. 100호 출
토 동모는 2점으로 유공식
과 유이식이 각 1점씩 출토
되었다. 유공식은 이청규의
분류안에서 공부에 돌대가
한 줄 돌아가는 BⅡ식의 세
형동모로 볼 수 있다. 유이
식은 모신에 무늬가 전혀 장
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규의 분류안으로 CⅠ식
에 해당하는 세형동모로 볼
수 있다. 시기는 공반 유물
로 보았을 때 조양동 38호
와 동일한 단계로 볼 수 있
으며, 이성주의 단계 설정에
서 1-3단계로 볼 수 있다.
120호 동모는 공부가 결실
되어 정확한 형식은 확인하
기 어려우나 전체적인 길이
와 비율에서 볼 때 이청규의
분류안으로 B, C식에 속하
는 세형이다. 

3) 동과(銅戈)

동과는 90호 요갱에서 1
점이 출토되었다. 세형의
동과로 과신부에 삼지문(衫

92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도면 2> 동모의 형식분류(이청규 1998)

<도면 3> 동과의 형식분류(이청규 1998)



枝文)이 새겨져있다. 이청규의 분류안에서 BⅠ식에 해당한다. 이청규
(1998)는 일본의 중세형동과와 문양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으
며, 경주 구정동 출토 동과가 동일한 형식이라고 하였다. 연대는 공반 유물
을 통하여 볼 때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3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검파두식, 검초금구

45호에서는 십자입주형
검파두식이 1점, 검초금구
로 보이는 청동기편이 일부
확인되었다. 검파두식은 문
양이 없는 것으로 입주 주변
으로 4개의 투공이 확인된
다. 검초금구는 검초의 끝은
장식하는 금구 중 일부가 잔
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57호에서도 검파두식이
1점 출토되었는데 문양이
없는 십자형이다. 99호에서
는 검초와 검파두식 1개 세
트가 확인되었는데 검초는
칠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
아 있으며 검초금구가 장착
되어 있는 채로 확인되었으며, 검코와 검파두식이 장착된 위치에서 나왔다.
검은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아 동검인지 철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보고
자는 목검이거나 검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00호에서는
십자형의 검파두식이 1점 출토되었는데 외면에는 타원형의 돌기가 전체적
으로 확인된다. 101호에서는 십자형 검파두식 1점과 검코, 검초금구편이
출토되었다. 검파두식은 십자형에 작은 원형의 돌기가 열을 이루어 붙어 있
는 형태로 확인된다. 120호에서는 청동제 검코가 1점 출토되었다.
검파두식과 검초금구가 확인된 유구에서는 검이 확인되는 경우와 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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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검파두식의 형식분류(이청규 1998)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검이 확인되는 유구에서는 45호와 100호
에서 동검이 확인되었고, 57호에서는 철검이 확인되었다. 99호와 101호에
서는 검은 확인되지 않아 어떠한 재질의 검이 사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
다. 그렇지만 검이 있는 사례로 보았을 때 동검이나 철검 모두에 검파두식
과 검초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5) 기타 장식류

101호에서만 확인되는 청동제 장식류는 동제환 1점, 쌍두관상동기 1점,
삼각주동기 1점 이 있다. 이 중 동제환은 영천 어은동에서 마형대구와 함께
출토된 동제환과 동일한 형태의 환으로 표면에 삼각거치문이 태양처럼 표
현되어 있는 것이다. 영천 어은동 유적이 보고될 당시에 보고자가 동제환을
마형대구의 고리부분에 거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졌으
나 출토상황이나 발굴사례를 보았을 때 마형대구와 관련성보다는 검의 장
식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허리띠의 고리라면 고리를 걸
어야 하는데 걸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환의 중심을 지나가는 투공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호리의 경우에는 비파형대구가 공반되어 있지만 쓰시
마의 토우토쿠야마유적이나 팔달동의 경우 대구(帶鉤)는 확인되지 않으며,
검과 함께 같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검의 장식구가 아닐까 한다. 쌍두관상동
기의 경우도 출토위치와 비교하였을 때 동제환, 검파두식과 같이 출토되었
기 때문에 검과 관련있는 장식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도면 5> 유적별 출토 동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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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팔달동유적 101호 창원다호리유적 1호 영천어은동유적 대마도토우토쿠야마유적



2. 철기류

철기는 철검, 철모 등 무기류와 철부, 철도자, 철겸, 따비 등 농공구류로
구분 할 수 있다.

1) 철검

철검은 27호, 30호,
31호, 57호, 71호, 75
호, 77호, 78호, 90호,
100호, 107호, 121호
에서 각 1점씩 총 12점
이 출토되었다. 단면은
대부분 볼록렌즈형이
며, 검하부는 직각형태
를 띠고 있다. 검은 주
로 1점씩만 부장하고
있으며, 100호는 동검
과 철검을 동시에 부장
하고 있다. 107호를 제
외한 대부분의 철검이
초기철기에서 와질토기
로의 전환기에 해당하
는 유물들과 공반하고
있으며, 이성주의 단계
설정 중 1-1~1-3단계
에 집중 분포한다. 

2) 철모

철모는 27호, 31호,
45호, 57호, 67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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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철검의 형식분류(임영희 2012)

<도면 7> 철모의 형식분류(신동조 2007)



호, 99호, 100호, 117호에서 출토하였다. 세가지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봉형의 철모와 장신의 철모, 이단관식철모로 구분된다. 
단봉형의 철모는 동모에서 소재를 철로 변경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팔달동에서 주로 단봉형의 철모가 출토되고 있다. 장신형의 철모는
90호와 100호에서만 확인된다. 이단관식철모는 관부가 2개처럼 보이는
철모로 기원후 1세기대에 출현하는 철모이다. 117호에서 1점이 출토되었
다.

3) 철부

철부는 판상철부, 주
조철부, 단조철부 세
가지 종류가 확인된
다. 판상철부는 신동
조의 형식분류안에서
장방형식이 주로 확인
되고 있으며, 제형 1
식과 제형 2식까지만
출토되었다. 주조철부
는 장방형과 제형이
확인되고 있으며, 장
방형에서 제형의 순서
로 출현하는 것이 아
니라 거의 동시기에
출현하는 것이 특징적
이라 할 수 있다. 단조
철부는 유견식과 무견
식으로 구분가능하며
무견식에서 유견식으
로 형식변화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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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주조철부의 형식분류(신동조 2007)

<도면 9> 판상철부의 형식분류(신동조 2007)



4) 기타 농공구류

팔달동 목관묘에서는 철검과 철모, 철부 뿐 아니라 철촉 등의 무기류, 도
자, 철착, 철겸, 따비 등의 농공류도 다수 출토하였다. 형식변화자체가 뚜
렷하지 않아 변화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유물들이다. 그
렇지만 초기철기시대부터 출현하여 사용되었으며, 원삼국시대에 들어가면
서 다양한 기종이 추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도면 10> 팔달동유적 출토 농공구류

Ⅲ. 금속기의 변천과 부장양상

1. 금속기의 출현과 변천3)

1) 금속기의 시기별 분포

목관묘 출토 유물에 대한 단계설정과 편년은 연대론적인 부분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형식변화의 흐름과 단계구분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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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따비 57호철착 30호환두도자 30호철사

2) 張大振, 2013, 「鐵斧를 통해 본 嶺南地域 初期鐵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대학
교석사학위논문.

3) 토기를기준으로하여팔달동유적의철기출토유구의단계별위치를정리하여보
았다.



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이성주의 단계 구분안4)을 사용하
여 팔달동유적 금속기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팔달동유적에서 출토하는 금속기들의 시기별 분포는 이성주의 단계설정

에서 1-1단계에서 1-3단계까지 대부분의 유물들이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1-5단계와 1-6단계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확인된다. 
1-1단계(도면 11)에 해당하는 유물들은 주로 철기류만 확인되는데 장방

형Ⅱ식 주조철부와 1A식 철검, 장방형 판상철부, 단봉형의 철모가 주로 확
인되며, 단조철부와 철착5), 철사 등이 출토한다. 검파두식은 십자형의 검
파두식이 이시기에 해당한다. 57호, 75호, 77호 등이 이시기에 해당하며,
성주 예산동 3호가 1-1단계의 대표적인 표지유구이다.
1-2단계(도면 12)에 해당하는 유물들은 철기류와 함께 동검이 같이 확

인된다. 이시기의 동검은 45호에서 1점 확인되는데 등날의 마연을 제1절
대까지만 이청규의 C1식에 해당하는 동검이다. 장방형Ⅱ식 주조철부와 제
형 Ⅰ식 주조철부가 화인되며, 1A식 철검이 공반한다. 철모는 단봉형의 철
모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며, 장방형 판상철부는 약간 길어진 형태인 제형1
식이 확인된다. 45호, 78호, 86호 등이 이시기에 해당한다.
1-3단계(도면 13)에는 동검, 동모, 동과가 출토하며, 장신형의 철모와

따비가 새로 출현한다. 동검은 이청규의 형식분류로 CⅡa형식에 속하는 동
검으로 이전단계의 동검보다 등날 마연의 범위가 더 넓어져 검신하부까지
이어진다. 동모는 유공식과 유이식 동모가 같이 공반된다. 철모는 장신형의
철모가 처음 출현하며, 여러점이 부장되기도 한다. 판상철부는 제형2식이
주로 출토한다. 90호, 100호, 101호가 이시기에 해당하며, 경주 조양동
38호, 경산 임당 A-11호가 이시기의 대표적인 유구이다. 
1-4단계와 1-5단계(도면 14)는 1-3단계까지 많은 수의 유구가 확인된

것에 비하여 몇 개의 유구만이 확인되며, 철기의 수량과 기종구성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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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24,
嶺南考古學會.

5) 57호 철착이주조철착이라는의견이있으나실견결과합범선을확인할수없었으
며, 테두리의 각지는 정도가 당진 소소리 등지에서 보이는 주조철착과는 다소 차
이가 있어 보여 주조철착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으며, 단접선 등의 흔적 또한
보이지않아단조철착일가능성도확신하기어렵다.



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50호, 92호, 102호, 107호, 112호 등이 이시기에
해당한다,
1-6단계(도면 15)에는 이전시기와 비슷하게 유구 수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단관식철모가 확인되는 시점이다. 112호와 117호가 이시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유구로는 경주 사라리 130호가 있다.

2) 금속기의 특징과 기종별 출현시점

팔달동유적의 금속기는 대부분이 1-1단계에서 1-3단계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
다. 
먼저 청동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팔달동유적에서 청동기는 45호, 57호,

90호, 100호, 101호, 120호에서 출토하였다. 주로 무기류와 무기와 관련
된 장식구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검과 관련된 장식구가 주를 이룬다. 청
동무기는 동검 2점, 동모 4점, 동과 1점이 출토하였는데, 동모는 유공식과
유이식이 공반하고 있으며, 동과는 유문동과가 확인된다. 다른 청동기는 검
파두식과 검초금구, 동환, 쌍두관상동기 등이 확인되는데 주로 검과 관련된
장식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팔달동유적 내에서 청동
유물은 무기류와 관련있는 것만이 출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들
어온 유물인 한경이나 오수전 등의 외래계유물과 청동대구, 동탁, 동포 등
의 청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팔달동유적만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6). 팔달동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의 출현시점은 이성주의 단계설정에
서 1-2단계와 1-3단계에만 확인된다. 
철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팔달동의 철기는 1-1단계에 출현하여 1-3단계

에 기종구성이 가장 다양해지며, 1-6단계까지 철기가 형식변화를 거치면서
사용되었다. 
철기의 기종 구성을 살펴보면 무기류와 농공구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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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관묘출토청동기에대하여는이청규와이양수의논고를참고하였다.
이청규, 1997, 「嶺南지방靑銅器文化의전개」, 『嶺南考古學』21, 嶺南考古學會.
이양수, 2008, 「辰韓地域 木棺墓 出土 靑銅器」, 『영남지역의 목관묘』(재)영남문
화재연구원제21회조사연구회발표자료집,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무기류는 철검과 철모, 철촉이 확인되며, 철검과 철모는 1-1단계부터 출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철검은 단면 볼록렌즈형과 단면 마름모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볼록렌즈형의 사례가 더 많으며 일부 마름모형 철검이 확인된
다. 출현시점은 볼록렌즈형이 조금더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팔달동 유적
내에서는 크게 마름모형도 일찍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모는 단봉형과 장신형, 이단관식철모가 출토하였다. 1-1단계와 1-2단

계에는 단봉형의 철모만 출토하고 있으며 대체로 1점이 부장되고 있다. 1-
3단계가 되면 장신형의 철모가 추가되는데 1점만 부장되는 것이 아니라
2~3점이 동시에 부장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1-6단계에는 이단관식철모로
철모의 형식이 변화되는 것이 확인된다. 
농공구류를 살펴보면 철부, 철착, 철사, 철겸, 따비 등이 출토되었다. 철

부는 판상철부, 주조철부, 단조철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철부 별로 형
식변화를 거치면서 부장되고 있다. 
먼저 판상철부를 살펴보면 1-1단계에는 장방형의 소형의 판상철부가 확

인되다가 1-2단계가 되면 약간 길어지는 형태로 변화한다. 1-3단계가 되
면 길이도 길어지고 평면형태가 제형으로 변화하여 일반적으로 판상철부라
고 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주조철부는 1-1단계에는 단면 장방형의 주조철부만 확인되다가 1-2단계

에 단면 제형의 주조철부가 추가되며, 그 이후로 형식변화를 거치며 발전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조철부는 1-1단계부터 출토하고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다. 1-3단계가

되면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식은 무견식에서 유견식으로
변화하며 수량도 1~2점이 부장되는 것에서 여러 점이 부장되는 것으로 변
화한다. 
철사와 철착은 1-1단계에서부터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 형식변화가 크지

는 않으나 이른 시기에 주로 확인되는 철기이다. 따비는 1-3단계에부터 부
장되는 기종으로 많은 수량이 부장되지는 않으나 꾸준하게 부장되는 철기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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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계별 금속기의 기종별 정리

2. 금속기의 부장양상

1) 부장위치검토

팔달동 유적 금속기의 부장위치를 살펴보면 요갱 내 부장, 목관내부, 묘
광바닥, 충전토내, 충전토 상면, 목관 상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동기의 경우 주로 요갱 내에 주로 부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일부 동모의 경우 단벽에 박아 넣은 것이 확인된다. 100호에서 출토된 청
동기의 경우 보고서에는 묘광바닥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도
면과 출토사진을 검토한 결과 요갱과 같은 묘광 바닥에서 움푹 들어간 부분
에 부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청동기 중 청동무기류는
피장자가 소유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목관을 하관하기 전에 다른 의미의
제사용으로 사용하였던 유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7). 
청동기의 요갱 내 부장 뿐 아니라 동모 1점을 단벽에 박아 넣는 행위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
지만, 45호에서 철착이 단벽에 박힌 채 출토되고 있으며, 대구 학정동 경북
대학교병원부지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행위가 확인되고 있어 초기철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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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청동기 철기 비고

1-1 검파두식 장방형주조철부, 장방형판상철부, 철검, 단조
철부, 단봉형철모, 철착, 철사

1-2 동검, 검파두식 장방형주조철부, 제형주조철부, 철검, 장방형
판상철부, 철착, 단봉형철모

1-3 동검, 동모, 동과, 검파두식 철검, 장신형철모, 제형판상철부, 제형주조철
부, 단조철부, 따비등

1-4
1-5 철검, 판상철부, 단조철부, 철촉, 환두도자등

1-6 이단관식철모, 제형주조철부, 장방형주조철부,
단조철부, 따비등

7) 요갱은하관전에거행된제사흔적으로상장례의방상과같은의미이다.
崔種圭, 2007, 「三韓早期墓의禮制」, 『考古學探究』創刊號, 考古學探究會.



원삼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
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철기의 경우 요갱 내 부장과 목관내부, 묘광바닥, 충전토 내, 충전토 상

부, 목관 상부 등에서 다양하게 부장되고 있다. 이 중 철검은 주로 목관내
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충전토 내, 충전토 상면, 목관상부 등에서 확인되
기도 한다. 임영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철검은 최초 부장되는 시점에
는 묘광상면이나 충전토 내, 목관 외 바닥에서 부장된다는 점에서 부장양상
의 정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영남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목관 내 부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형화 된다고 하였다. 팔달동
유적 내의 상황을 보면 일괄적으로 철검이 목관내부에 부장되는 경우는 없
는 것으로 보이며, 검초와 같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주로 목관내부에 부장되
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모의 경우 주로 충전토 내에 부장되지만 요갱에서 확인되는 경우와 목

관내부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신동조(2007)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의
철모는 부장갱에서 확인되거나 발치부장이 많은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러한 양상을 팔달동 유적에 대입하여 보면 요갱에 부장되는 경우는 있지만
발치부장의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장양상을 정
리하여 보면 관내 부장보다는 관외에 부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인 것으
로 보여진다. 
다른 철기류를 살펴보면 주로 충전토 내, 충전토 상면에 많이 부장되는

것이 확인된다. 일부 철사나 도자 등이 목관내부에 부장되기도 하지만 대부
분 관외에 부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2) 비정형화에서 정형화로의 변화

팔달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다양한 금속기들의 부장양상을 시기별로 정리
하여 보면 관내 부장되는 유물과 관외에 부장되는 유물들로 구분되어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명확하게 이 유물은 여기라는 지정된 장소나 위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1-1단계와 1-2단계에 속하는 금속기의 부장양상을 보면 목관내부에 철

검, 철부, 철모 등 다양한 철기류가 목관내부에서 부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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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3단계에 들어가면 목관내부에 부장되는 유물은 검과 관련된
유물과 철사, 도자 등의 간단한 철기만이 부장되는 양상으로 바뀌어 지며,
농공구류는 충전토 내와 충전토 상면 등에 주로 부장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부장양상이 비정형화에서 정형화로 변화하는 시점이 존
재하며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패턴이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갱 내 부장의 경우 피장자에 대한 부장품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

의 제사행위로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동기와 철기가 한꺼번에 요갱
내 부장되는 것은 1-2단계와 1-3단계에서 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창원
다호리 1호나 경산 임당동 조영1B-2호에서 보이는 요갱 내 부장 현상으로
보았을 때 팔달동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부장패턴은 아니며 이 시점에 공유
하는 부장 양상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진다. 
팔달동 유적만의 고유한 부장양상으로 한다면 묘광 내에 동모나 철착을

박아 넣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장양상의 의미는 추후의 연
구과제로 남지 않을까 한다.

Ⅳ. 금속기를 통해 본 원삼국시대로의 전환

정인성은‘원삼국시대 연대론의 제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낙동강유
역권의 물질문화의 변동에는 몇가지의 획기가 존재하며 그 획기에는 삼각
형점토대토기의 등장, 철기의 이입과 제작, 회도와 자비용토기의 권역내 이
입, 그로 인한 와질토기 양식의 성립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와질토기 양
식의 성립이 원삼국시대의 시작이며, 와질토기가 등장하는 시점이 철기문
화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 하였다8). 
그렇다면 철기문화가 본격화 되는 시점의 문화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철기가 본격화 되는 시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기종
구성의 변화, 다량부장, 부장양상의 정형화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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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본다면 본격화의 시점을 어느 단계로 설정할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남지역 내에서 철기문화의 이입은 금번에 검토하고 있는 대구 팔달동

유적이나 대구 월성동 777번지 유적, 경주 조양동유적, 창원 다호리 유적
을 살펴보았을 때 와질토기와 공반하지 않고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
호와 주로 공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
1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1단계의 철기양상은 주로 철검과 함께 장방형
주조철부가 확인되며, 단봉형의 철모, 소형장방형 판상철부와 함께 철사,
철착 등의 공구류가 소량 부장되는 시점이다. 
1-2단계가 되면 제형의 주조철부가 추가되지만 기종 구성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1-3단계가 되면 장신형의 철부가 다량으로 부장되기 시작
하며, 단조철부의 부장도 많아지고, 따비 등의 농공구류가 추가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1-3단계에는 토기도 삼각형점토대토기에서 와질토기로의 정형
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1-3단계에 철기 또한 본격화 되는 시점이 아닐
까 생각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철기의 기종의 변화 뿐 아니라 부
장양상에서도 변화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토한 팔달동 유적의 부장
양상에서 1-1단계와 1-2단계에서는 부장양상이 비교적 정형화되지 않고
패턴이 확인되지 않는 비정형화된 상태였으나 1-3단계부터는 어느정도의
정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
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철기가 본격적으로 재지화되어 생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철기의 정형화 시점에 대하여 이성주의 1-3단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고 있지만 이성주의 연대설정은 필자의 연대 설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성주
는 1-3단계의 연대를 조양동 38호에서 출토된 전한경인 이체자명대경의
연대를 가지고 편년의 기준을 삼아 오카무라의 거울 연대가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후 1세기초로 편년되기 때문에 1-3단계의 연대를 기원후 1
세기 전엽으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정인성이 주장한‘와질토기 낙랑영향
설 검토’에서 촉발된 와질토기의 연대 상승이 시작되게 되었고9) 다호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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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대회에서는 1-3단계의 연대 즉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
엽경으로 올리고 있다10). 최근 정인성(2011)은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
원전 1세기 2/4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원전 1세기
1/4분기로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대관은 거울의
부장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로 귀결되는데 최근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거
울을 정리한 박지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거울의 전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11). 
필자는 거울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전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편

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내 거울의 유행연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체자명
대경이 출토된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여진다.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놓는다
면 1-3단계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앞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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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현희, 2009, 「茶戶里遺蹟의 編年과 弁辰韓의 土器文化」, 『考古學誌』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11) 朴知英, 2014, 「한반도 남부 출토 前漢式鏡의 유통체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 2> 한반도 남부 동경의 매장 연대(박지영 2014)



기1-2단계와 1-1단계는 기원전 1세기 전엽과 기원전 2세기 후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남지역내에서 출현하는 철기는 기원전 2세

기부터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전환해간다고 생각한
다.

Ⅴ. 맺음말

팔달동 유적 금속기의 가장 큰 의미는 팔달동 유적에서 확인된 철기가 영
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점의 철기 중 하나이고 많은 수량의 무덤에서 다량
의 철기가 형식변화를 거치면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목관묘의 전시기가 존
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 철기의 이입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유적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구 팔달동 유적의 금속기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초기철기시대에서 원

삼국시대로 변화하는 시점의 금속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팔달동 유적을
중심으로 살피긴 하였지만 철기기종의 변화와 부장양상이 정형화된다는 점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이 철기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토기와 묘제 등 전체적인 변화 과정 속에 있는 변화의 한 흐름이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팔달동 위주의 변화인지 전체적인 변화인지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철기의 유입시점에 대하여도 명
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한 것이 한계점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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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59, 영남고고학회

張大振, 2013, 「鐵斧를 통해 본 嶺南地域 初期鐵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朴知英, 2014, 「한반도 남부 출토 前漢式鏡의 유통체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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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1-1단계의 대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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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1-2단계의 대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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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1-3단계의 대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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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1-4, 1-5단계의 대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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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1-6단계의 대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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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국문초록Ｉ

대구 팔달동 유적은 진한 지역에서 와질토기가 가장 먼저 출토되는 군집 목관묘 중

하나이다. 와질토기는재지의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가戰國灰陶제작기술을받아성

립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와질토기에 수용되는 전국 회도의 제작

기술을 살펴 와질토기를 정의하였다. 그 결과 진₩변한 지역에서 서기전 2세기~서기 3

세기목관묘와목곽묘를중심으로출토되는토기중, ‘원저’, ‘승문타날’, ‘회전정면’,

‘회전침선문’과‘명백한와질소성’중한속성을가진토기를와질토기로정의할수

있다.

위의기준으로와질토기와무문토기를구분하여대구팔달동유적목관묘를모두7시

기로분기하였다. 그 결과팔달동Ⅰ기와Ⅱ기에는무문토기만출토되었다. 또 팔달동

목관묘에서처음으로무문토기의와질화가이루어지는시기는팔달동Ⅲ기로서기전1

세기전반으로추정되었다. 이후팔달동Ⅴ기인서기1세기전반정도에는모든무문토

기의와질화가완성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와더불어무문토기의기종별로와질화

가 진행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밝혀졌다. 즉‘주머니호→(점토대)옹→조합우각형

파수부호→봉상파수부호’의 순서대로 무문토기의 와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

은다분히와질토기의제작기술이발전함에따라제작할수있는토기의종류가많아지

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Ｉ주제어Ｉ

팔달동, 와질토기, 목관묘, 단조철기, 원삼국시대



대구팔달동유적무문토기의와질화와그의미

박진일*

Ⅰ. 머리말

대구 팔달동 유적은 1980년대에 알려진 이후 1992~1993년에 경북대학
교박물관에 의한 조사1)가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토광묘(목관묘로 추정됨)
와 옹관묘 각 1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96~1997년에
영남문화재연구원은 대규모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모두 세 권의 보고서2)를
간행하였다. 2000년에 간행한 보고서Ⅰ에서는 원삼국시대의 무덤 103기와
461점의 유물을 보고하였다. 2015년에 간행한 보고서Ⅱ에는 원삼국시대 옹
관묘와 수혈을 중심으로 165기의 유구와 776점의 유물을, 보고서Ⅲ에는 삼
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를 중심으로 197기의 유구와 1,512점의 유
물을 수록하였다.
이번 발표는 2000년도에 발간한 보고서Ⅰ에 수록한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살펴 무문토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와질토기로 변해가는 지를 밝
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무문토
기’와‘와질토기’의 구분이 중요한 논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선학
들의 와질토기 정의를 살핀 후 필자가 생각하는 와질토기의 개념을 제시하
겠다. 이를 토대로 팔달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와질화 과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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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1) 윤용진외, 1993, 『대구팔달동유적』, 경북대학교박물관.
2)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대구팔달동유적Ⅰ』.

__________________, 2015, 『대구팔달동유적Ⅱ』.
__________________, 2015, 『대구팔달동유적Ⅲ』.



의미를 고찰하겠다. 다만 목곽묘라고 보고된 117호 출토 토기는 목관묘 출
토 토기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피겠다. 

Ⅱ. 와질토기의 정의와 구분

1. 와질토기의 정의

와질토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의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이
미 정인성에 의해 잘 정리3)되었다. 먼저 이를 간단히 요약하고 최근의 두
견해는 추가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와질토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연구자는

신경철4)과 최종규5)다. 물론 그 이전에 일본에서 간행된 보고서6)나 논문7)

에서 토기 質의 하나로‘瓦質’이란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현재의 용례처럼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일군의 토기를 대표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신경철은 와질토기를 재래의 무문토기 문화 기반 위에 환
원염소성이라는 새로운 제도 기술의 도입으로 생성된 남부지역 특유의 토
기로 보았는데, 새로운 제도술이란 낙랑군의 설치와 관련된 漢式 토기 기술
로 보았다. 경주 조양동 5호와 창원 다호리 1호를 最古의 와질토기 단계로
보았으며 조양동 38호는 그 다음 단계로 보았다. 최종규 역시 와질토기를
재래 무문토기 기반 위에 漢式 토기의 영향으로 성립된 일군의 토기로 보았
는데, 그 특징으로 태토의 정선화(泥質 점토), 회전판 성형의 도입, 타날
기법의 도입을 들었다. 최종규는 조양동 38호를 最古의 와질토기 단계로
설정하였다. 신경철과 최종규의 와질토기 개념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지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대부분 논의8)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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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인성, 2008, 「‘瓦質土器樂浪影響設’의검토」, 『嶺南考古學』47.
4) 申敬澈, 1982, 「釜山·慶南出土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12.

_______, 1991, 「韓國の瓦質土器」, 『日韓交涉の考古學』, 六興出版.
5) 崔鍾圭, 1982, 「瓦質土器成立前夜의全開」, 『韓國考古學報』12.
6) 長崎縣敎育委員會, 1974, 『對馬 -淺茅灣とその周邊の考古學調査-』, 長崎縣文化

財調査報告書第17集.
7) 武末純一, 1974, 「金海式土器に關する一私見」『古文化談叢』1, 九州考古學硏究會.



한편 최병현9)은 낙동강 유역의‘와질토기’를 중부지역을 거쳐서 내려온
전국계통의 타날문토기 요법이 낙동강 유역권으로 도입된 결과로 보았다.
또 경주 조양동 38호보다 이른 창원 다호리 1호 단계10)부터 와질토기 단
계로 인식하였는데 이것은‘타날’보다‘환원염소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
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와질토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최근에 제시된 와질토기
의 정의와 관련한 견해를 살펴보자.
이성주11)는‘(와질토기란) 원삼국 시대의 영남지방 즉, 진₩변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토기이다. 원삼국 시대에 접어들면 한반도 남부 각지에
서는 고운 원료 점토로 빚고 회색 또는 회백색의 토기가 생산되기 시작했
다. 가마 안에서 환원 소성을 했지만 낮은 온도로 처리되어 무른 편에 속하
므로 와질토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와질토기라고 생각하는 범주에 포
함되는 토기는 주로 진₩변한 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종류의 제
사용 토기를 일컫는 것이다. 원삼국 시대 초기에 남한 지역으로 확산되어
와질토기 출현의 토대가 된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원료 점토의 선택과 가공기술이다. 이
때부터 점토를 임의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곱고 치밀한
점토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하기도 한다. 둘째로는 성형 기
술의 혁신이다. 그릇을 물레 위에 놓고 돌리면서 경부와 구연부의 수평과
균형, 전체적인 대칭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반건조의 상태에서 그릇 안쪽
을 받치면서 표면을 두드려 둥근 형태를 자유자재로 만드는 타날 기술이 적
용된다. 셋째로는 소성 기술의 변화이다. 신기술 체계에서 토기의 소성은
밀폐할 수 있는 가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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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에대해서는정인성의위논문(2008)에 잘정리되어있다.
9)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系統과性格」, 『韓國考古學報』38.
10) 최병현은다호리 1호에서환원염소성의와질토기가출토되었다고보았다.
11) 이성주, 2015, 「와질토기」, 『韓國考古學專門辭典 古墳遺物篇』, 625~628쪽 발

췌편집, 國立文化財硏究所.



정인성12)은‘와질토기에 대해서 선학들은 태토의 정선화, 환원염소성의
채용, 타날의 채용, 물레에서의 성형 등이 가장 주목해야 될 속성이라고 판
단하였다. 태토의 정선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발생기의 와질토기를 무문토기와 구분해 내는 절대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
란하다. 와질토기화의 중요 속성으로 단순히 타날 성형을 언급하는 것은 옳
지 않으며 이미 이재현이 지적한 것처럼 승문 타날의 도입에 더 무게를 두
어야 한다. 한편 와질토기가 등장하면서 빠른 회전이 담보되는 물레가 전격
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초창기의 와질토기론자들이 주
장하던 것처럼 처음부터 빠른 회전력이 수용된 토기제작이 아니었다. 환원
염 소성이 무문토기와 와질토기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이다. (중략) 어느 정도 회전
성형이 예상되는 토기의 저부가 원저화 공정과 같은 2차 조정을 거쳤는지
의 여부와 환원염소성을 1차 기준으로 삼고, (승문)타날과 태토의 정선 정
도 등을 2차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간 연구자마다 일치되지 않았던 와질토
기의 개념과 발생시점에 대한 인식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
였다.

이처럼 와질토기의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해지긴 했지만 대동
소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 와질토기의 구분

1980~90년대에 제시된 신경철, 최종규와 최병현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는 정인성에 의해 잘 정리되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와질토기의 정의보다
기술적 계보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논점이었다. 이하에서는 여러 견
해를 종합한 이성주와 정인성의 최근 정의만 살펴보겠다.
이성주의 정의를 요약하면 와질토기란‘정선된 점토 사용, 물레의 사용,

저부 원저화 타날, 밀폐요 소성을 한 토기로 주로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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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인성,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269~277쪽 발췌
편집, 사회평론.



사용 토기’이다.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4개의 기술적 속성 모두를 충족해
야만 와질토기인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물레에서 성형이나
정형을 하지 않았다면, 원저가 아니라면, 타날을 하지 않았다면 와질토기가
아닌가?13) 와질토기에는 태토가 정선되지 않은 것도 있고 타날 흔적을 확
인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또 장동옹처럼 원저로 만들지 않지만 와질로 소성
된 기종도 있다. 따라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와질토기로 볼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정인성은 1차 기준과 2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1차 기준은 저부 원저화

같은 2차 조정과 환원염 소성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저가
아닌 와질토기도 있으므로 원저가 와질토기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더불어
제시한 2차 기준은 약간 모호하다. 즉 승문 타날과 태토의 정선 정도가 어
떤 모습을 보여야 와질토기이냐는 것이다. 승문 타날이 있고 정선된 태토를
사용해야 와질토기인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와질토기인지 문맥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와질토기란 와질로 소성한 토기이다. 무문토기
제작 기술로 만들었든, 와질토기 제작 기술로 만들었든 밀폐요에서 환원염
으로 소성한 토기는 모두 와질토기인 것이다. 명백하게 와질로 소성된 모
든 토기는 제작 기술에 상관없이 와질토기로 보아야 할 이유이다. 문제는
이‘와질 소성’의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팔달동 유적 같은 초기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이를 구분해내기가 더더
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필자는 소성 결과로서의 토기 질을 제외
한 제작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 와질토기를 정의하고자 한다. 와질토기
제작 기술로 만든 토기는 와질토기 제작 시스템 속에서 만들었다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제작 기술은‘토기 성형 기술
로서의 원저와 승문 타날’, ‘물레 사용의 결과로서의 회전정면과 회전 침
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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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엄밀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환원염 소성 의도’가 와질토기 정의에서 가
장중요하다.



제작 기술 중 동체부와 저부에 베푸는 승문 타날은 무문토기 제작자가 와
질토기 제작 과정의 관찰만으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원저는 제작 도중 저부가 파손될 수 있어 약간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또
물레를 사용한 회전정면과 회전 침선의 시문은 제작 기술 중 아주 높은 기
술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은 환
원염 소성과 이를 위한 밀폐요의 제작일 것이다. 환원염 소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공정(밀폐요 제작, 땔감의 확보, 소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점
을 고려한다면 태토만 정선한 토기와 와질토기를 흉내 내었지만 무문토기
제작 기술로 만든 토기(팔달동 28호 素文단경호 등)들은 와질토기의 범주
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진₩변한 지역에서 서기전 2
세기~서기 3세기 목관묘와 목곽묘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토기 중, ‘원저’,
‘승문 타날’, ‘회전 정면’, ‘회전 침선문’과‘명백한 와질 소성’중 한 속성
을 가진 토기를 와질토기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와질토기 제작 기법(원저,
타날, 물레)으로 만든 이후 환원염 소성을 시도했지만 의도와 달리 환원염
으로 소성되지 않은 토기들도 포함한다. 이 토기들은 와질토기의 제작 의도
가 충분할뿐더러 와질토기 제작 시스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므로 와질
토기의 범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실제 소성 결과와 상관없이 와
질토기 제작시스템에서 성형(원저, 승문 타날)하거나 정형(회전정면, 회전
침선문)한 토기를 확인하면 와질토기와 무문토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4). 이것은 정인성이 제시한‘2차 조정’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이런 기준으로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다음과 같은 네 군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중‘나’, ‘다’와‘라’군을 와질토기로
볼 수 있겠다. 

<표 1> 무문토기와 와질토기의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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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부원저화가이루어진토기는대부분물레에서성형이나정형을한것이다. 

구분 제작기법 소성상태 팔달동사례 구분

‘가’군 무문토기제작기법 무문소성 30호주머니호 무문토기



위와 같이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를 네 군으로 나눌 때 본
고의 주제인‘와질토기화’라는 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은
와질토기의 조건인 원저, 승문 타날, 회전정면, 회전 침선문을 구분해 내고
이를 순서화, 도식화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부의 형
태(굽, 평저, 원저), 승문 타날(없음, 있음), 구경부의 형태(점토대, 외경,
만곡 또는 돌대나 凹面), 횡침선(없음, 있음)을 주요 속성으로 삼겠다. 가
장 중요한 와질 소성은 객관화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소성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외한다. 태토의 정선도 역시 와질토기의 필요조
건이 아니어서 제외한다. 

Ⅲ. 팔달동 목관묘 출토 토기의 검토

앞서 제시한 와질토기의 기준으로 팔달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와질토기화를 살펴보겠다. 분류 기준은‘저부의 형태, 승문 타날, 회전정면
에 의한 구경부의 형태, 회전 침선문’이다. 이것은 필자가 앞서 제시한 창
원 다호리 유적 9차 발굴조사보고서16)의 분류 기준과 비슷한 것이다.

1. 주머니호

주머니호는 점토대토기 소형옹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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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작기법 소성상태 팔달동사례 구분

‘나’군 무문토기제작기법 와질소성 없음15)

와질토기‘다’군 와질토기제작기법 무문소성 41호단경호

‘라’군 와질토기제작기법 와질소성 105호단경호

15) 거친 태토에 굽이 있어 무문토기 제작 기법으로 만들었지만 밀폐요에서 와질로
소성한 나주 구기촌 2호 토광묘 출토 단경호는 와질토기의 범주에 포함하여 볼
수있을것이다.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 『나주구기촌,덕곡유적』.

16) 국립김해박물관·창원시, 2011, 『昌原茶戶里遺蹟 9차발굴조사보고서』.



표지 유적인 늑도 8호주거지17)에서도 점토대토기 소형옹이 출토되었다. 팔
달동 유적 51호나 83호 출토품처럼 동최대경이 강조되지 않고 구연부에 퇴
화된 작은 점토대가 붙으며 기고가 구경보다 큰 것이 주머니호의 조형이다.
또 111호 출토품처럼 원저에 구경부의 외반도가 강한 것은 가장 늦은 형식
이다. 이 중‘기고>구경’인 조형은 전형적인 주머니호 등장 이전에 짧은 기
간에 사용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점토대토기 소형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주머니호 중 가장 이른 형식을 본고에서는 Ⅰa식으로 설정할 것이
므로‘기고>구경’인 점토대토기 소형옹을‘先Ⅰa식’이라 하겠다. 다른 와질
토기와 마찬가지로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화하는 주머니호의 방향성은
원저와 회전 정면의 채용이다. 형식설정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 주머니호의 속성

<표 3> 주머니호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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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보고서에서는 8호주거지를 늑도Ⅱ기로 보고 있는데 절대연대는 서기전 2세기
후반이중심이다.

저부 동체상부

古
↓
新

굽(Ⅰ)
↓

평저&오목저(Ⅱ)
↓

원저(Ⅲ)

점토대구연(a)
↓

동체상부내만(b)
↓

동체상부약외반(c)
↓

동체상부강외반(d)

先 ＼ a b c d

Ⅰ 51,78,83 44,45,7818),94

Ⅱ 30,31,65,87,110

Ⅲ 28,29,32,37,38,48,82,85,101,121 47,96,112 111



2. (점토대)옹

점토대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의 변화는 자명하다. 굽 모양 저부나
평저, 점토대가 있는 것이 이른 속성이며 원저와 회전정면으로 인한 구연단
의 변화는 늦은 속성이다.

<표 4> (점토대)옹의 속성 <표 5> (점토대)옹의 형식

3. 조합우각형파수부호

팔달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수량도 적고 타날과 횡
침선이 시문된 것도 적다19). 또 106호 출토품처럼 경부에 암문이 시문된
것은 늦은 시기의 것이다. 무문토기의 특징인 굽의 유무에 따른 선후관계
(有→無)를 설정할 수 있으며 회전력 증가에 의한 구경부 변화를 주요 속성
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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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Ⅰ 30,78,90,94 30

Ⅱ 43,117 50,95

저부 구경부

古
↓
新

굽또는
평저(Ⅰ)

↓
원저(Ⅱ)

점토대有(a)
↓

구연단짧게외반(b)
↓

구연단凹面(c)

18) 78호에서 출토품처럼‘대각’역시 굽처럼 토기를 안정적으로 세우는 기능을 하
는것이라동일한맥락에서파악해도문제없다.

19) 111호 출토 조합우각형파수부호에서는 승문타날흔이 확실히 관찰된다. 하지만
사례가적어형식설정의근거로사용하지않겠다.



<표 6>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속성 <표 7>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형식

4. 봉상파수부호

굽상 저부나 평저, 구경부 외경은 古式이며 원저, 물레 도입에 의한 구경
부 외반은 新式이다. 그런데 팔달동 유적에서는 출토 수량도 적을뿐더러 경
부나 구연부가 파손된 것들이 많아 변화 시기를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
乳狀 파수는 106호에서 출토된 1점밖에 없다.

<표 8> 봉상파수부호의 속성 <표 9> 봉상파수부호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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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 구경부

古
↓
新

굽(Ⅰ)
↓

원저(Ⅱ)

구경부직립또는외경(a)
↓

구연부외반(b)

a b

Ⅰ 45,57,100

Ⅱ 85,96? 106,111

a b c

Ⅰ 28, 90

Ⅱ 50,102 106

저부 구경부/파수

古
↓
新

굽또는평저(Ⅰ)
↓

원저(Ⅱ)

구경부외경(a)
↓

구연단외반(b)
↓

구연단외반(유상파수)(c)



5. 완

洗, 천발 또는 보시기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타날문단경호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기종으로 보는 견해와 재지계 기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팔달동 90호 목관묘에서 완전한 무문토기 제작기법으로 만든 완이 출토되
어 팔달동 유적에서 재지계 기종으로 먼저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
각한다20). 저부의 형태와 회전력 증가에 따른 구경부의 변화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표 10> 완의 속성 <표 11> 완의 형식

6. 단경호

단경호는 등장 시기부터 완전한 와질토기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와
질토기 속성이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전국계 灰陶인 타날문단경호를 조형으
로 볼 수 있지만 팔달동 유적에서 회도 자체가 출토되지는 않는다. 창원 다
호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소형이면서 素文인 것이 이른 시기의 것이며, 이후
승문 타날과 횡침선의 속성이 채용된다. 또 회전력의 증대와 함께 구연단에
수평면이 생기는 Ⅱ식이 구경부가 외경하는 Ⅰ식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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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Ⅰ 90

Ⅱ 33 97,117

20) 팔달동 90호 출토 완을 근거로 이 기종이 재지계 기종일 가능성은 이미 정인성
에 의해 지적되었다. (정인성, 2008, 앞의 논문)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무문
토기로 제작된 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유적별로 등장기의 와질토기 종류
가달랐을수있다.

저부 구경부/파수

古
↓
新

굽또는평저(Ⅰ)
↓

원저(Ⅱ)

구경부직립(a)
↓

구연단외반(b)



인데, 구연단에 돌대나 凹面이 있는 것 역시 회전판의 속도 증가로 인한 것
이다.

<표 12> 단경호의 속성 <표 13> 단경호의 형식

Ⅳ. 무문토기의 와질화

1. 분기 설정

앞서 설정한 각 토기 형식의 공반 관계를 근거로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를
아래와 같이 7시기로 나눌 수 있다.(도1~도8참조)

<표 14> 시기별 토기 공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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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부 타날,횡침선

古
↓
新

외경(Ⅰ)
↓

구연단에면또는凹面(Ⅱ)

無(a)
↓

有(b)

a b

Ⅰ 28,31,121 31

Ⅱ 41 7421),82,95,101,102,111

21) 74호 출토단경호는보고서에서종방향승문타날만언급되어있으나필자가관
찰한결과최소 2~3조의횡침선을확인할수있었다.

시기 주머니호 (점토대)옹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봉상파수부호 완 단경호

Ⅰ 先Ⅰa Ⅰa Ⅰa

Ⅱ 先Ⅰa, Ⅰa Ⅰa Ⅰa Ⅰa Ⅰa



Ⅰ기에는 51호, 57호와 83호가 속하는데 무문토기만 출토되는 단계다.
주머니호는 점토대가 있고 기고가 구경보다 큰 先Ⅰa식22)이 처음으로 등
장한다. 57호에서는 마연한 Ⅰa식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출토되었는데 공
반된 주조 철착, 단면 장방형 공부와 함께 단조 소형 판상철부, 철사, 철모,
철검은 팔달동 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 조합으로 볼 수 있다. 57호
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단조 소형 판상철부가 출토된 67호나 116호도
이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Ⅱ기에는 44호, 45호, 78호, 90호, 94호와 100호가 속하는데 역시 무
문토기만 출토되는 단계다. 주머니호는 先Ⅰa식, Ⅰa식이 출토된다. 점토
대옹,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봉상파수부호, 완은 Ⅰa식으로 모두 굽이 있고,
점토대가 있는 것도 있으며 마연 같은 무문토기 정면기법도 관찰된다. 단경
호는 여전히 출토되지 않는다. 한편 토기로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Ⅱ기의 철
부나 판상철부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보인다. 즉 45호의 주조 단면 장방
형 공부나 짧은 판상철부의 조합은 90호나 100호 철기보다 이른 시기의
모습이다.

Ⅲ기에는 28호, 30호, 65호와 87호가 속하며 무문토기와 함께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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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머니호 (점토대)옹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봉상파수부호 완 단경호

Ⅲ Ⅱb Ⅰa, Ⅰb Ⅰa Ⅰa

Ⅳ Ⅱb,Ⅲb Ⅰa,Ⅰb,Ⅱa

Ⅴ Ⅲb Ⅱb Ⅱb

Ⅵ Ⅲc Ⅱb Ⅱb Ⅱb Ⅱb

Ⅶ Ⅲd Ⅱb,Ⅱc Ⅱb Ⅱb,Ⅱc Ⅱb

목곽묘 Ⅱb Ⅱb

22) 늑도 Ⅰa지구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이 기형은 전형적인 주머니호와
는 다르고 오히려 소형화된 원형점토대토기와 닮았다. 하지만 형식학적으로 보아
주머니호의조형으로볼수있으므로주머니호의연장선상에서파악하겠다.



와질토기가 출토된다. 주머니호는 평저와 오목한 저부를 가진 Ⅱb식과 함
께 원저인 Ⅲb식이 출토된다. 65호와 87호의 주머니호는 평저인데 65호
출토품의 바닥에서는 제작대에서 떼 낸 흔적이 잘 보인다. 구연단이 살짝
외반한 것은 이전 시기 Ⅰa식의 영향이다. 바닥이 오목한 30호 주머니호의
외면에서는 목판으로 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28호에서 출토된 주머니호는
Ⅲb식으로 파손과 표면 박락이 심해 정확하게 관찰되지는 않지만 원저이며
동체부도 물레에서 정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회색 와질로 소성되어 팔달
동 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와질토기로 볼 수 있다. (점토대)옹은 30호
에서 보듯이 점토대와 굽이 있는 Ⅰa식과 점토대가 있고 평저인 Ⅰb식이
함께 출토된다. Ⅰb식에서도 역시 와질토기 제작기법은 찾아볼 수 없지만
평저가 채용되고 점토대도 사라져 절충 형식으로 볼 수 있겠다. 봉상파수부
호는 여전히 무문토기인 Ⅰa식이다. 단경호도 소형이면서 素文인 Ⅰa식이
28호에서 출토되었다. 이 단경호는 적갈색으로 소성되고 동체에서 회전정
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또 평저인 바닥에는 제작대에서 떼 낸 흔적이 있
어 무문토기임이 확실하다. 와질단경호를 인지하고 있던 재지 장인이 만든
절충 형식으로 추정된다. Ⅲ기는 팔달동 유적에서 무문토기가 와질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Ⅳ기에는 31호, 41호와 121호가 속한다. 와질토기가 본격적으로 출토하
는 단계이다. 주머니호는 주로 Ⅲb식이 출토되는데 31호처럼 이전 Ⅱb식
이 출토되기도 한다. Ⅲb식 주머니호는 다른 목관묘군과 마찬가지로 출토
되는 수량도 많고 지속되는 기간도 길다. 또 이 시기에는 여러 형식의 단경
호가 출토되는데 소형이면서 素文인 Ⅰa식이 31호와 121호에서, Ⅰb식이
31호에서, Ⅱa식이 41호에서 출토된다. 먼저 31호 출토품은 이전 단계인
28호 출토품과 달리 태토가 매우 정선되고 회색으로 소성되었다. 비록 외
부는 마연으로 보기 힘들지만 구연과 내면에서는 회전정면흔이 관찰되어
물레에서 정면한 것을 알 수 있다. 41호에서 출토된 Ⅱa식 단경호23)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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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필자가 다호리 Ⅵ기(다호리 1기와 동일 단계)로 설정한 다호리 40호 출토 단경
호와아주비슷한모습이다. 다호리유적에서도직전인다호리Ⅲ기에소형소문
단경호가출토되어팔달동과같은양상을보인다.



갈색으로 소성되고 동체에서 회전정면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평저이다. 하
지만 수평으로 외반한 구연은 회전물손질하여 와질토기 제작기법으로 만들
었음을 알 수 있다. 31호에서 출토된 Ⅰb식은 태토에 사립이 많이 함유되
었지만 소성도가 낮아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회색을
띠며 승문 타날과 횡침선이 시문되고 구연부에서는 회전물손질흔도 볼 수
있다. 팔달동 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타날문 단경호’이다.

Ⅴ기에는 82호, 85호와 101호가 속한다. 주머니호는 이전과 같은 Ⅲb식
만 출토된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구연단이 결실되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Ⅱb식일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85호에서 출토되었다. 단경호는 82호 출
토품처럼 타날과 회전 횡침선이 부가되면서 구연단이 수평으로 꺾여 회전정
면된 Ⅱb식 단경호가 등장하는데 이 형식의 단경호는 팔달동 목관묘 마지막
단계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물레의 회전력이 이전 단계보다 훨씬 빨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형 무문토
기의 와질화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점토대)옹 역시 점토
대가 없고 말각평저인 Ⅰb식이 Ⅲ기에 이미 등장하였음을 고려한다면 43호
출토품 같은 Ⅱb식의 옹(점토대가 없고 원저)은 이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봉상파수부호는 명확히 이 시기로 볼 만한 것이 없다. Ⅴ기부터 무
문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Ⅵ기에는 96호, 102호와 112호가 속한다. 주머니호는 동체의 상부가 약
하게 외반하는 Ⅲc식이 등장하며 봉상파수부호와 단경호 Ⅱb식이 보인다.

Ⅶ기에는 50호, 95호, 106호와 111호가 속한다. 주머니호는 동체의 상
부가 강하게 외반하는 Ⅲd식이 보이며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단경호는 Ⅱ
b식이, 봉상파수부호는 Ⅱb식과 Ⅱc식이 확인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목곽
묘적인 토기가 보인다는 것이다. 106호에서 출토된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경부에는 길이 방향의 암문을 시문하였으며 이전 단계에는 보이지 않던 고
배24)가 50호에서 처음으로 출토된다.

129

대구 팔달동 유적 무문토기의 와질화와 그 의미 / 박진일



목곽묘 단계의 무덤은 117호 한 기만 해당한다. 하지만 토기 유물상은
목관묘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Ⅱb식의 옹과 완이 출토되며 이전 단계에 등
장했던 고배도 확인된다.

2. 연대 추정

앞에서 팔달동 유적 목관묘를 출토 토기를 기준으로 7시기로 나누었다.
영남 지방의 대체적인 연대관으로 목곽묘의 시작을 2세기 중엽 정도로 본
다면 목관묘의 마지막 단계인 Ⅶ기는 2세기 전엽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하
지만 그 앞 시기는 절대 연대를 추론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
가 이전에 제시25)한 창원 다호리와 경주 조양동 유적의 절대연대와 비교하
여 추정하겠다.
먼저 본고에서 Ⅱ기로 설정한 78호에서 주머니호‘先Ⅰa식’과‘Ⅰa식’

이 함께 출토되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창원 다호리 유적 1기26) 무덤인
34호나 77호와 같은 출토 양상이다. 그런데 팔달동 Ⅰ기의 무덤인 51호와
83호에서는‘先Ⅰa식’주머니호만 출토되므로 다호리 1기보다 한 단계 이
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자의 다호리 1기는 서기 2세기 후반을 중심으
로 한 시기이므로 팔달동 유적의 상한인 Ⅰ기는 서기전 2세기 전반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짧은 판상철부(우병철의 장방형식)가 출토된 67호와
116호도 이 시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57호에서 출토된 주조 철
착은 주로 마한 영역에서 출토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Ⅱ기 유물 중에는 90호에서 출토된 판상철부를 주목할 만하다. 이 철부

는 기부가 두꺼운 것으로 조양동 5호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형식인데 그
보다 조금 길다. 한편 45호에서는 90호 출토품보다 이른 형식의 판상철부
가 있어 시기폭이 좀 넓어 보인다. 필자는 조양동 5호를 다호리 2기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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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박형열은아산용두리유적등중서부지역에서출토된토기와함께이기종을유
개대부호로 칭하고 있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팔달동 50호에서 출토된 고배는
Ⅴ단계에 해당하며 117호에 출토된 고배는 Ⅵ단계에 해당한다. 박형열, 2015,
「원삼국시대유개대부호의편년」, 『호남고고학보』50.

25) 拙稿, 2013, 『韓半島粘土帶土器文化硏究』,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6) 국립김해박물관·창원시, 2011, 전게서.



한 서기전 1세기 전엽 정도로 보고 있으므로 팔달동 Ⅱ기는 서기전 2세기
후반 정도로 보면 적당하겠다. Ⅳ기에 출토되는 와질제 소형단경호는 다호
리 3기 무덤인 27호에서 출토된 바가 있는데 보고서에서 서기전 1세기 중
엽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팔달동 Ⅲ~Ⅳ기는 서기전 1
세기를 중심으로, Ⅴ~Ⅵ기는 서기 1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면 적당
할 것 같다.
정리하자면 팔달동 목관묘 출토 무문토기의 와질화는 팔달동 Ⅲ기인 서

기전 1세기 전반에 시작되어 팔달동 Ⅴ기인 서기 1세기 전반 정도에 완성
되는 것이 된다.

3. 무문토기의 와질화

팔달동 유적에서 기종별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시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27).

<표 15> 기종별 와질토기 등장 시기

위의 표를 살펴보면 기종별로 와질토기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머니호→(점토대)옹→조합우각형파수부호→봉상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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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머니호 (점토대)옹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봉상
파수부호 단경호

Ⅰ기

Ⅱ기

Ⅲ기

Ⅳ기

Ⅴ기

Ⅵ기

Ⅶ기

목곽

절충

?

?

절충

27) 완은 출토 사례가 적어 확인되지는 않지만 Ⅱ기인 90호에서 무문토기로 출토된
사례가있어주머니호가와질화되는Ⅲ기정도에와질화가이루어졌을가능성이
있다고생각한다.



부호’의 순서대로 무문토기의 와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와질토기의 제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토기의 종류가 많아
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즉 素文短頸壺의 형태로 팔달동 유적에 처음으로
등장한 와질토기는 모든 재지 토기의 제작기법을 일거에 바꾼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재지 집단의 선택적인 기술 수용을 알 수 있
다. 크기가 작은 토기에서 큰 토기로 변화의 방향성이 설정된다28). 또 기술
적으로 보자면‘저부 원저화→회전정면→승문 타날→회전 횡침선 시문’의
순으로 새로운 기술이 토기 제작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머니호, 완
과 (점토대)옹에서 점토대가 사라지는 것은 물레 사용으로 인한 회전정면
의 필연적 결과이다.

Ⅴ. 와질토기의 등장과 원삼국시대의 개시

원삼국시대 개시의 지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1988년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에서
원삼국시대는 서력기원 전후부터 서기 300년경까지로 설정되었으며 청동
기의 소멸, 철기의 발달 및 보급, 농경의 발전, 김해토기의 생산으로 정의
된 바 있다29). 이후의 연구로 원삼국시대의 문화상이 정치하게 밝혀졌으며
절대연대 역시 꾸준히 상향되어 왔다. 이에 대해 원삼국시대의 문화변동을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 ‘전국계 철기 유입’, ‘외줄고래의 등장30)’과
‘삼각형점토대토기군에서 고식와질토기군’으로의 변천으로 보고 이 변동
의 시작을 원삼국시대의 개시(서기전 100년)보다 훨씬 이르게 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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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희준 역시 와질토기의 지역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기종의 와질토기가 동시에
발생하지않고시점을달리하면서서서히등장한다고보았다.
이희준, 2002, 「초기진₩변한에대한고고학적논의」, 『진₩변한사연구』, 경상북
도·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9) 金元龍, 1988, 『韓國考古學槪說第三版』, 一志社.
30) 외줄고래의 등장은 늑도 유적 등 원삼국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것은 분명하

지만 분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시기 영남 지역 고고자료의 틀에서 일반화시키
기가어렵다.



없다는 견해31)가 있다. 그런데 영남지방에서‘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
와‘진₩변한식 단조철기의 등장32)’시점이 와질토기의 등장시점과 다르다
는 견해33) 역시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필자 역시 이에 동감한다. 다시 말해
영남 지방의 고식와질토기군의 개시 연대는 전국계 철기의 유입, 목관묘의
집단화 개시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대구 월성동 777-2번지 유적34)

이나 경주 하구리 유적35)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 분지나 경주의 초기 목
관묘에서 와질토기는 없지만 무문토기와 함께 짧은 판상철부나 철모, 철검
같은 진₩변한식‘단조철기’가 출토된다. 진₩변한지역에서 일정 기간‘와질
토기 비공반 군집 목관묘’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군집 목관묘의 확
산 루트를 상정해 본다면 마한에서 진한으로 목관묘문화의 확산 도상에 있
는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칠곡 등지에서 대구 월성동 777-2번지
유적과 마한 지역 군집 목관묘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군집 목관묘가 확인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칠곡 심천리 유적은 군집 목관묘는 아니지만 1호 목
관묘36)에서 나온 양뉴부 원형점토대토기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처럼 와질토기의 등장과 단조철기의 등장 시점이 다르다면 둘
중 무엇을 원삼국시대 개시 지표로 삼아야 할까?
원삼국시대는 이전 초기철기시대보다 권력 체계가 구조적일 것이며 질적

으로도 발달한 사회상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이전보다 질적으로 발달한
사회를 고고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분명‘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이
다. 이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와 함께 보이는 고고학적 현상이 진₩변한
식 단조 철기의 등장이다. 하지만 단조철기문화는 월성동 777-2번지나 팔
달동 유적의 예처럼 와질토기는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와질토기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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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성주,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226~227쪽, 사회
평론.

32) 단조철기는낙랑이아닌후기고조선또는戰國燕나라와관계된것이다.
33) 李熙濬, 2004,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再論」, 『韓國考古學報』52, 韓國考古

學會.
34)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8,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Ⅱ)-靑銅器~近

代-』.
35)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경주하구리유적』.
36)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4, 『漆谷深川里遺蹟發掘調査報告書-木槨墓外-』.



조철기가 영남지방에 등장한 이후 오래지 않아 제작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기는 아니다. 따라서‘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와‘단조철기의 등
장’이 곧 원삼국시대 개시의 충분조건이며 여기에 굳이 와질토기의 등장을
介在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 관점은 와질토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지만 무
문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의 前身인 소형 점토대토기기가 단조제
소형 판상철부, 철모, 철착, ㏈斧와 함께 출토된 팔달동 45호묘를 초기철기
시대가 아닌 원삼국시대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구분 기준의 모호함은 연구자들의 인식에

서도 종종 드러난다. 우병철은‘기왕의 일반적인 관점에 접근해 삼각형점
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두형토기 등 무문토기 기종만 출토되는 것을 초기철
기시대로 보고,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공반하여 확인되는 시점부터 원삼
국시대로 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37). 이와 같은 기
준에서 월성동 777-2번지 유적과 대구 팔달동 유적에서 와질토기가 출토
되지 않는 45호나 90호 목관묘를 초기철기시대로 위치시켰는데 필자는 이
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일한 단조철기문화와 묘제를 가지지만‘와질토기’
의 유무가 시대구분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원삼국시
대로의 질적 변화는‘토기의 변화’가 아니라‘철기의 변화’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三國志 魏書 東夷傳 辰韓전에“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
리들은] 옛날의 망명인으로 秦나라의 苦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왔는데, 馬
韓이 그들의 동쪽 땅을 분할하여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최근 많이 조사된 마한과 진한 지역의 목관묘군의 분포나 시기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한 마한 목관묘군과 대
구·경산을 중심으로 한 진한 목관묘군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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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병철, 2012, 「한반도 동남부지역철기문화의성격과전개양상」, 『동아시아고
대철기문화연구, 燕國철기문화의형성과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복합체 중 유물의 구성과 형식이 아주 유사한 무덤
은 찾기 힘들다. 주조철부, 주조철착, 철사 등 철기와 점토대토기, 조합우
각형파수부호 등 일부 유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
에서 현재 마한 목관묘 중심지인 전주, 완주와 진한 목관묘의 등장지인 금
호강 하류를 잇는 교통로 상의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칠곡 등지에
서 지배집단의 군집 목관묘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장수 남양
리 유적은 그 중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앞으로의 자료 증가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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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달동 유적 무문토기의 와질화와 그 의미 / 박진일

<도면 1> 팔달동 1기

<도면 2> 팔달동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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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팔달동 3기

<도면 4> 팔달동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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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달동 유적 무문토기의 와질화와 그 의미 / 박진일

<도면 5> 팔달동 5기

<도면 6> 팔달동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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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팔달동 7기

<도면 8> 목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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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역사회에서의장거리교역양상

3. 대구지역에서의「국(國)」의 형성양상에

대한검토

Ⅴ. 맺는말

대구지역의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위계형성

김 권 구
계명대학교 사학과



Ｉ국문초록Ｉ

대구지역에서는대체로 IIa기인기원전 1세기전반부터유력자가나타나고또유력자

를중심으로장거리교역이이루어지며유력자가속한집단과그하위집단으로구성된

구조를가진정치체인소국이형성되었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 IIb기인기원후 1세기

대에는 기원전 1세기경에 성립된 소국이 내적으로 통합되고 외적으로 더 강화되었던

것으로추정된다. 목관묘군의지속적축조, 와질토기의정형화, 철기의생산과보급, 장

거리교역의 출현과 다변화, 유력자의 등장과 다수 유력자의 확인 등은「國」의 형성과

관련된현상으로볼수있고「國」의내부구조도암시한다. 

I기에는연암산유적의다량의미완성석재와다른중소규모유적의존재등이암시하

듯중심취락과하위취락의존재가상정될수있다. 대구지역의무덤으로본집단의위

계양상을따져보면 IIa단계의팔달동집단과학정동집단, IIb기의대구만촌동유적집단,

대구 비산동유적집단, 대구 평리동유적집단이 주목되며 이들의 관계망과 장거리교역

그리고해당무덤에서출토된유물의종류와양에서의상대적우월성은유력자존재를

강하게 암시한다. 특히 한경 또는 방제경 등 여러 청동유물 등이 다수 출토된 IIa기 전

대구 지산동유적과 IIb기 대구 평리동유적은 대구지역 소국의 왕묘(王墓)로서 주목된

다. 적어도 IIb기 대구 평리동유적은 대구지역 소국의 왕묘(王墓)일 가능성이 IIa기 전

대구지산동유적보다훨씬더높다.

III기(기원후2세기-3세기)의유적으로는대구비산동목곽묘군이주목되는데달성고분

군으로 발전하며 대구지역에서 가장 유력했던 고분축조집단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본다.

Ｉ주제어Ｉ

목관묘군유적의위계, 취락의위계, 소국형성, 소국의왕묘, 장거리교역의다변화



대구지역의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위계형성

김권구*

Ⅰ. 머리말

대구 팔달동유적이 1992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처음 발굴되고 영
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1996년 대규모로 발굴되어 2015년 발굴보고서
가 완간되었다. 적어도 본격적으로 대구 팔달동유적이 1996년 발굴되기
시작한 후 20년이 지나고 발굴보고서가 완간된 현재 팔달동유적을 포함한
대구지역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사회구조와 위계형성양상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발굴된 중요자료가 정리되어 발굴보고서가 출간
된 시점에 그 동안 조사되거나 확인된 유적자료를 종합하여 대구지역에서
의 사회복합도 진전과정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사적 측면에서도 필
요하게 되었다. 대구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면서도 그 동안 초기철
기시대~원삼국시대에 속하는 중요유적이 다수 알려져 있어서 사회구조와
위계형성의 파악을 통한 소국형성과정을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또 대구지역에 알려진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속하는 유
적을 통해 본 사회복합도의 진전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대구지역에서의 소
국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경주, 김해, 경산 등지에서의 사회복합
도 진전양상과 비교되며 그 특성을 살펴보고 해당 시기의 사회복합도진정
과정을 보는 일반사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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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사회복합도 진전과정에
대해서는 일찍이 유적과 유물을 토대로 국가형성과정을 검토하고자 한 연구
가 1970년대 중반에 있었고(尹容鎭 1974:231-243) 그로부터 25년 정도
흐른 후인 2000년 대구지역 고대정치체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취락분포
정형을 토대로 시도되었다(李熙濬 2000a:81-119, 咸舜燮 2001:185-
203). 읍락을 기초정치체로 보고 그 이외의 다양한 정치체를‘지역정치체’
로 보면서 대구지역에서 지름 3~4㎞의 공간을 가진 기초정치체가 초기철
기시대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李熙濬 2000a:81-119). 또 대구지
역 삼한단계 소국 및 소별읍의 추정범위도 관련된 유적의 분포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咸舜燮 2001:185-203)도 나왔다. 이들
연구는 당시까지 발굴되거나 알려진 자료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또 이희준의 연구는 단순한 유적과 유물의 공간적 분포양상만
다룬 것이 아니라 통나무적석목관묘, 판재목관묘, 목관묘, 옹관묘 등이 시기
별로 대구 팔달동유적 내에 어떤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는가를 토대로 해당
유적 내에서 사회구조의 한 단면을 찾으려 한 점은 주목된다1). 대구지역에
서의『國』의 형성과정에 관한 논문은 아니지만 대구지역 소국형성과정의 이
해에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의『國』의 형성과정, 『國』의 내부구조와 그
변화양상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李賢惠
1984, 李熙濬 2000b:113-138, 주보돈 2002:5-71, 노중국 2002:217-
294, 李在賢 2003). 또『國』의 형성과정에서의 교역중심지 또는 교역망의
변화양상에 대한 관심을 둔 연구(李在賢 2003:119-168, 야나기모토 테루
오 2012:114-138, 이노우에 치카라 2011:247-267)도 나와 대구지역에
서의 소국형성과정에서의 교역양상에 대한 고찰도 하였다. 고대사에서 논의
된『國』의 형성과정과『國』의 내부구조와 그 변화양상을 유적과 유물을 관
련시켜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더 규명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요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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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역의정치체성장에관한연구는아니지만대구인근의경산임당유적의경
우 압독정치체의 성립을 군집목관묘 속의 유력자묘의 존재로 보고 압독정치체의
성장은 취락연계망의 구축으로 그리고 압독정치체의 변천을 토기양식의 변동과
고총의 출현으로 보았는데(박승규 2008:104-111) 소국형성에 관한 연구방법론
상의고민이묻어있는연구로평가된다.



다. 왜냐하면 고대의 역사기록은 고고학이 다루는 해당 시기에 대한 민족지
자료(ethnographic records)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고 고고학과 고대사에
서의 연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Ⅱ. 시간적·공간적 범위와 연구방법

이 논문에서는 2016년도까지 새롭게 확인되거나 발굴보고서가 출간된
유적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
형성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대구지역은
대체로 좁은 의미의 대구분지의 개념(李熙濬 2000a:85)을 토대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로 그 구체적 시기구분은 통설
적 견해에 따라(李在賢 2003:207,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276-282) 다
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표1><도면1>. 

<표 1> 유적의 편년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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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중심시기 대표유물 대표유적 역사적사건

I기

Ia
기

기원전
300년-
기원전
200년

원형점토대토
기단계
(적석목관묘)

대구 연암산 유적(대구 산격동 1180유적),
대구 서변동유적(유견동부), 대구 침산유적,
대구 월성동 1275번지유적, 대구 월성동 산
6번지주거유적, 대구상동 76번지유적등

燕나라장수진개의
침입

Ib
기

기원전
200년-
기원전
100년

삼각형점토대
토기, 와질토
기발생이전

대구 연암산 유적(대구 산격동 1180유적),
팔달동 40호·41호·71호·76호·110호
목관묘, 대구 상인동128-8번지 목관묘, 대
구월성동777-2번지목관묘군

위만조선의성립, 
고조선유민의 호서·
호남지역으로의유입, 
한사군의설치로인한
위만조선유민발생과
영남지역으로의이동

II기 IIa
기

기원전
100년-
0년

삼각형점토대
토기, 고식와
질토기단계
(목관묘)

대구 팔달동 35호·39호·42호·44호·45
호·49호·52호·55호·57호·63호·73
호·75호·77호·79호·81호·99호·113
호·114호·122호·125호·126호목관묘
(이상기원전 1세기전반)
대구 팔달동 30호·59호·60호·64호·78
호·80호·83호·86호·87호·88호·90
호·94호·100호·116호·118호·120
호·124호(이상 기원전 1세기 중후반), 대구
신천동589-205유적, 전 대구지산동한경출
토유적

위만조선유민의 영남
지역으로의유입, 
「國」의형성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구분을 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편년 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기 폭은 중심시기를
나타내는 것임으로 앞뒤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 그럼으로 목곽묘의 출
현 시기를 기원후 2세기 중반으로 보는가 아니면 기원후 1세기 후반으로
올려 보는가는 연구자마다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심연대로 본다면
약간 신축성 있게 본다면 편년의 상한과 하한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년방식이 대구지역에서의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
시대로 이어지는 문화양상을 추적하고 사회상을 검토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구지역에서의 사회복합도 증대과정 즉 소국형성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팔달동유적의 축조집단계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
야 漢四郡 설치 이후와 설치 이전의 양상 그리고 각 단계별 문화변동과정에
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가를 검토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둘째, 팔달동유적 내에서의 위계양상을 팔달동유적 내 목관묘군에서의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근거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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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중심시기 대표유물 대표유적 역사적사건

II기 IIb
기

0년-
기원후
100년

삼각형점토대
토기, 고식와
질토기단계
(목관묘)

대구 평리동유적, 대구 만촌동유적, 대구 비
산동유적, 대구 팔달동 12호·26호·28
호·29호·31호·32호·37호·38호·43
호·47호·48호·74호·82호·85호·101
호(이상기원후 1세기전반)
대구 팔달동 50호·95호·96호·102호·
105호·106호·107호·111호·112호
(이상기원후 1세기후반)

新나라의성립, 
후한의시작, 
「國」의형성과발전

III기

기원후
100년-
기원후
300년

신식와질토기
단계
(목곽묘)

대구 팔달동 117호(목곽묘)와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V, 대구 봉무동
750번지유적, 구 비산동 목곽묘군, 대구 서
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 추정목곽묘, 대
구신서동 B구역 1차지역목곽묘군

桓靈之末韓의强盛,
漢의 멸망과 魏·蜀
吳나라 성립, 낙랑의
쇠퇴, 「國」의 통합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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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시기별대표유물

Ia기

Ib기

IIa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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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시기별 대표유물

IIb기

III기



셋째, 유적의 長期持續性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대구 팔달동유적
을 포함한 관련유적이 목관묘단계에서 목곽묘단계까지 장기지속성을 띠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며 또 그 과정에서 유적과 관련된 집단위상의 변천
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목곽묘는 축조되나 집단의
위상은 중하위로 전락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
지속적으로 축조되지 않고 1개 또는 소수의 목관묘만 축조되는 경우도 함
께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이 논문에서는 대구지역 사회구조와 위계형성과 대구지역 속에서
의 팔달동유적의 위상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째, 대구지역사회에서의 장거리교역 연계망의 변화양상을 유적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장거리교역 연계망의 변화양상과 대구지
역 유력자의 출현, 사회구조, 정치체의 형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Ⅲ. 대구 팔달동유적 속에서의 집단구성과 사회구조

1. 대구 팔달동유적의 축조집단계통 파악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목관묘와 토광묘 102
기, 목곽묘 18기, 옹관묘 139기가 조사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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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팔달동유적에서 1992년 경북대박물관의발굴에서원삼국시대목곽묘 17기,
삼국시대 석곽묘 3기, 삼국시대 석실묘 1기가 조사되고(윤용진 외 1993), 1996
년 영남문화재연구원의조사에서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목관묘와토광묘 102
기, 원삼국시대 목곽묘 1기·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 석곽묘 32기
등이 조사되어 (박승규 외 2015b)모두 합해서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목관묘
와 토광묘 102기·목곽묘 18기·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석곽묘
34기·석실묘 1기가조사되었다.



<표 2> 대구 팔달동 무덤의 종류와 주요사례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통나무목관, 통나무관 적석목관묘, 판재식 목관
묘, 판재식 적석목관묘, 토광묘,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대구 팔달동목관묘
군에는 적석목관묘와 목관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사
용되지 않는 통나무관 적석목관묘(팔달동 45호, 55호, 90호)를 제외하고
는 통나무관 목관묘, 판재식 목관묘, 판재식 적석목관묘, 토광묘 모두 기원
후 1세기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팔달동유적의 103기의 목관묘 중에서 58
기가 판재식목관이어서 56%를 차지하며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기원후 1
세기 후반까지 전 시기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0:281). 

무덤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적석목관묘는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예산
동서리 적석목관묘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유구로서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로 편년된다. 그러나 대구 팔달동유적의 41호 판재식 적석목
관묘가 기원전 2세기말로 올라가는 유구로서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예
산 동서리 적석목관묘보다 약 150년~200년 늦다. 유구의 계통으로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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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동유적무덤의종류 주요사례

통나무목관 팔달동58호, 64호, 71호, 83호, 100호, 107호 등

통나무관적석목관묘 팔달동45호, 55호, 90호 등

판재식목관묘

팔달동12호, 26호, 28호, 29호, 31호, 37호, 38호, 40호, 43호, 49호, 50호,
52호, 57호, 59호, 63호, 74호, 75호, 78호, 82호, 85호, 94호, 95호, 96호,
99호, 102호, 105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8호, 120호, 125호,
126호등

판재식적석목관묘 팔달동30호, 35호, 41호, 44호, 47호, 77호, 79호, 80호, 86호, 88호, 101호.
106호등

토광묘 팔달동32호, 39호, 42호, 48호, 60호, 73호, 76호, 81호, 85호, 87호, 110호,
116호, 122호, 124호 등

목곽묘 117호등목곽묘18기

옹관묘 139기

삼국시대목곽묘 22기

삼국시대석곽묘 34기

삼국시대석실묘 1기



달동 적석목관묘는 호서지역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의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 크다. 그리고 통나무목관(팔달동71호)이나 판재식목관묘(팔달동
40호), 토광묘(팔달동76호, 110호)는 말기양식 비파형동검,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된 김천 문당동 1호 목관묘의 사례가 암
시하듯 기원전 4세기경 영남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목관묘 전통의 영향
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구를 통해서 볼 때 대구 팔
달동유적 축조집단은 호서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문화요소인 대전 괴정동 적
석목관묘의 전통을 수용하고 또 이와 더불어 말기비파형동검문화요소가 남
아 있으면서 흑도장경호와 원형점토대토기로 대표되는 초기철기시대문화
요소가 함께 보이는 김천 문당동 1호 목관묘의 유적사례 속의 청동기시대
후기의 목관묘문화요소를 문화적 pool로 하여 다양한 목관묘 또는 적석목
관묘 문화요소를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IIa기 팔달동유적 유력자의 무덤들인 팔달동 45호에서는 세형동검, 검파
두식, 판상철부, 철착, 흑도장경호, 주머니호, 조합형우각형파수부호 등이
출토되었고 팔달동 90호 목관묘에서는 유문동과, 동모, 철부, 철모, 철검,
고배, 파수부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팔달동 100호 목관묘에서는 동
모, 세형동검, 검파두식, 철모, 철부, 철검, 철착,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
이 출토되었다. 팔달동100호 목관묘에서는 와질토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
아 기원전 1세기 중반이전일 가능성도 암시된다. 그러나 漢鏡도 출토되지
않아 기원전 2세기 후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이들 유물 구
성은 세형동검에 동모와 동과가 유입되고 철제무기가 부장되는 양상이며
漢鏡이 없으면서 와질토기가 없는 경우(팔달동 100호 목관묘 등)도 편년
을 하는데 근거가 된다. 세형동검과 철부나 철착이 함께 부장되는 부여 합
송리유적, 당진 소소리유적, 그리고 장수 남양리유적의 철가문화유입양상
이 팔달동유적 목관묘군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세형동검을 토대로 하면서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이던 IIa기 기원전 1세기경 대구지역 유력세력의
존재를 암시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구 팔달동유적의 목관묘군 축조자들
은 漢四郡 설치 이래 유입되는 漢系 文化要素보다는 그 이전의 세형동검문
화(세형동검,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등)를 토대로 하면서 새롭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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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세형동검문화의 문화요소를 토
대로 새롭게 철기문화를 수용하는 양상이어서 IIa기 대구 팔달동 목관묘의
축조자들은 초기철기시대 전반기의 권위체계와 이념체계를 가졌던 집단이
라고 추정된다.

2. 유력부장묘의 출현과 분묘양상

대구 팔달동유적 중에서 기원전 2세기 말엽에 해당하는 Ia기에 속하는
유구 40호 판재식목관묘에서는 점토대토기 옹 1점이 출토되고 41호 판재
식 적석목관묘에서는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두형토기대각편, 단경호 등
이 출토되고 71호 통나무관 목관묘에서는 철검 1점, 76호 토광묘에서는
두형토기대각편과 흑도장경호, 110호 토광묘에서는 대부발, 장경호가 출
토되어 부장품에 있어서 확실하게 유력자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로 편년되는 IIa기에는 유력자의 존재 또는 위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출현한다. IIa기 전반기인 기원전 1세기 전반
기에는 팔달동 45호 목관묘, 99호목관묘, IIa기 후반기인 기원전 1세기 후
반에는 팔달동 90호 목관묘와 100호 목관묘가 속한다. 대구 팔달동 45호
(통나무관 적석목관묘), 90호(통나무관 적석목관묘), 대구 팔달동 99호
(판재식목관묘), 100호(통나무관 목관묘)에서 청동기류가 집중 부장되었
는데 이들이 팔달동 99호 판재식목관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나무관을 사
용하고 있어서 통나무관 적석목관묘는 팔달동유적 IIa기에 위계가 높은 유
력자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팔달동유적 내 청동제품을 포함한 부장유물은 대구 학정동 초기
철기시대 목관묘군이나 대구 금호지구유적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목관묘군
의 부장유물에 비하여 종류와 양에 있어서 우월하다. 이는 IIa기에는 팔달
동유적 목관묘축조집단의 유력자가 대구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유력자
였음을 암시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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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의 지배자의 무덤을 부장품의 질과 양이 탁월한 무덤



3. 팔달동 유적 장기지속성의 검토

대구 팔달동유적의 경우 기원전 2세기말(Ib기)부터 기원전 1세기(IIa
기)를 거쳐 기원후 0년~기원후 1세기 말엽(IIb기)까지 목관묘가 지속적으
로 조영되며 그 이후 기원후 2세기(III기)부터는 목곽묘가 조영된다. 그리
고 팔달동유적의 경우 삼국시대까지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도 계속 조영되
며 장기지속성을 띤다. 이는 무덤축조집단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하여 주목
된다. 그러나 삼국시대로 들어가서 목곽묘와 석곽묘가 지속적으로 축조되
지만 팔달동유적 목관묘 및 목곽묘 축조집단에서 분리되어 유력해지는 대
구 구암동고분군집단보다 그 위상이 작아지는 모습이다4). 그리고 대구 달
성고분군이나 대구 불로동 고분군보다 대구 구암동 고분군이나 대구 팔달
동 삼국시대 고분군은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종류와 양 그리고 고분군의
규모로 볼 때 그 위상이 낮은 모습이다. 이에 비하여 대구 비산동지역의 목
관묘군은 평리동유적도 동일한 유적군으로 볼 경우 기원후 4세기 전반의
비산동 3호 목곽묘가 유력하게 등장하며 고총단계에는 해당지역집단의 묘
역이 평리동-비산동지역에서 인근의 비산동-내당동지역으로 이동하는 양
상이다(金大煥 2000:89-116). 또 이와는 별도로 오리형토기가 수습된 대
구 봉무동 추정 목곽묘군유적은 불로동고분군과 인접해 있어서 하나의 고
분군으로 볼 수 있음으로 옹관묘 등의 단계를 거쳐 목곽묘단계에서 고총고
분까지 장기지속적으로 무덤이 해당지역에 축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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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묘, 목곽묘, 석관묘)으로 본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구체적으로 청동거
울, 청동무기, 이형동기, 방울 등이 부장된 기원전 3-2세기 적석목관묘를 지배자
의무덤으로보고있다(이청규 1998:125).

4) 대구 팔달동유적의 원삼국시대 목관묘 축조집단과 삼국시대 인근 대구 구암동고
분군집단과의 상호관계가 주목된다. 두 고분군의 근접성과 고고학과 고대사에서
의 연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구 구암동고분군 출현
이전의 목관묘유적이 아직 인근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고분
군의 축조세력이 동일한 축조집단일 가능성이 있는데 대구 팔달동 원삼국시대 목
관묘와 목곽묘 축조집단이 팔달동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 목곽묘와 석곽묘 축조세
력과 대구 구암동축조세력으로 분리되었을 가능성도상정해볼수있다. Ia기 초
기철기시대에 속하는 대구 서변동에서 수습된 유견동부는 팔달동 목관묘 축조집
단과관련하여주목된다.



아무튼 대구 팔달동유적은 IIa기에 팔달동유적 속에서도 유력자가 확인
된다. 그리고 그리고 목관묘군(木棺墓群)이 군집을 이루면서 부장품의 양
과 종류에서 대구분지 내에서도 탁월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IIa기 팔
달동 목관묘유적과 관련된 유력자들이 간두령 2점, 동모 2점, 동과 2점,
마탁 2점이 출토된 대구 신천동 589-205유적의 피장자에 버금가는 힘과
위상을 가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Ⅳ. 대구지역에서의 사회구조와 위계

1. 대구지역에서의 사회구조와 위계

Ia기에 속하는 대구 연암산유적, 침산유적, 서변동유적 등에서는 아직 유
력자의 존재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구 서변동에서 채집된 유견동
부의 존재가 유력자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구 연암산유적의 경우 발
굴된 유적이 아니며 지표채집자료를 근거로 유적의 성격을 논의하는 것이
어서 자료의 한계상 논리를 전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양인석부,
유구석부, 편평편인석부 등의 미완성석기나 石器製作用 石材가 多量 採集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철기시대의 전반부인 Ia기 연암산유적 자체만
을 위한 석기생산인지 아니면 연암산유적 하위의 취락에서 사용될 석기제
작과 그 이상의 외부취락 등에 유통시킬 목적이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적어도 연암산유적과 관련된 여러 취락에 사용될 석기를 생산하던 유적이
연암산유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중간재인 미완성석재들을 석재채
취장소에서 만들어 연암산유적에서 확인된 석기제작장소에 보급하는 정도
의 역할분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석기제작장소라는 성격이
연암산유적 전체적인 성격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이상의 기능을 했던
유구들이 발굴되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른다. 연암산유적이 발굴되지 추정
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발굴된 초기철기시대 유사한 입지
의 다른 유적을 고려하여 그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연암산유적
은 금호강과 신천이 합수되는 지점이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인 장소에 입지
하는 유적으로서 한편으로 고지성 환구유구(高地性 環溝遺構)와 대규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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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들이 밀집된 안성 반제리유적이나 강릉 방동리유적과 유사한 초기철기
시대 전기 중심취락일 가능성이 있다. 안성 반제리유적이나 강릉 방동리유
적과 같은 중심취락으로서 석기제작장이 있는 유적이 바로 대구 연암산유
적일 가능성이 크다.

연암산유적의 하위취락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
암산유적의 동 시기 또는 다음 단계인 대구분지 밖의 다른 유적을 통하여
그 양상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낮은 평지 또는 낮은 구
릉대지에 입지하는 경산 하양 대학리 생활유적, 경산 와촌 동강리 취락유
적, 달성 평촌리유적 등의 사례들5)을 통하여 평지나 평탄 구릉지 등에 중
소규모의 취락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대구 연암산유적이 만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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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Ia기 주요유적분포도

5) 주거지1기, 수혈유구15기, 구상유구3기, 주혈군 등의 유구가 확인되고 삼각형점
토대토기, 두형토기 등이 출토된 평지에 입지하는 경산 하양 대학리유적(경상북
도문화재연구원 2005:21-233), 평지 또는 평탄한 낮은 구릉지대에 입지하는 두
형토기대각 2점이 지표수습된 경산 와촌 동강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364-365), 평탄지에 입지하며 주거지6기, 수혈24기, 삼각형점토대토기,



규모 중심취락이라면 이러한 중소규모의 취락이 대구 연암산유적 아래 연
계되어 있고 이들 하위취락에서 사용할 석기도 함께 제작하고 그 이상의 범
위에도 유통시키는 연계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연계된 사회단위를 고대사학계의 용어로 표현하면 읍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암산 유적은 대구지역의 중심취락과 그 하위취락의 양상을
보여주는 읍락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또 Ia기 대구 월성동 1275번지유적
은 청동기시대 지석묘축조집단이 입지한 장소의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서
지석묘축조집단과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축조집단과의 통합관계와 관련되
어 주목된다. 대구 월성동 1275번지유적에서 출토된 흑도장경호가 나온
추정 목관묘유구는 팔달동 목관묘군이 축조되기 이전 단계에 속할 수 있는
목관묘 축조집단이 대구분지내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초기철기시대 전기라고 할 수 있는 Ia기의 취락구조와 관계망이 훗날「국
(國)」형성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지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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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Ib기 주요유적분포도

두형토기, 주머니호 등의 유구와 유적이 확인된 달성 평촌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10:145-201, 339-341), 주거지3기, 수혈유구5기, 구4기, 옹관묘 4기



연암산유적은 Ib기까지도 중심취락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으며 대구분지내에서 도시화되면서 다수의 초기철기시대 생활유적이 유실
되어 Ib기 유적분포도가 <지도2>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 월성동
777-2번지유적의 목관묘군도 Ia기 대구 월성동 1275번지유적에 이어 Ib
기 월배지역의 선상지에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초기철기
시대 주거지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는 달리 지하굴착을 크게 하지 않는 지
상식주거지이면서 현재의 취락이나 도시의 입지와 유사하여 많은 훼손과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구릉이나 평지에 입지하는 달성 평촌리유적,
경산 와촌 동강리유적, 경산 경리440-5번지유적 등의 사례가 그러한 가능
성을 뒷받침해 준다.

또 취락자료와 더불어 무덤유적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에서의 유력집단의
존재양상과 사회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 팔달동 통나무관 목관
묘·통나무관 적석목관묘와 판재관 목관묘는 각기 군을 이루며 墓區를 어
는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李熙濬 2000a:103-104) 이는 집단의 구성과
위계를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입지하는 통나무관
적석목관묘(팔달동 45호, 55호, 90호)를 중심으로 IIa기의 목관묘들이 자
리를 잡고 그 이후 IIb기의 목관묘들이 군집을 이루며 새롭게 분포하는 양
상이다6).

기원전 1세기(IIa기) 전반기 유적인 팔달동 45호 목관묘와 99호 목관
묘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중후반기에 속하는 팔달동 90호목관묘와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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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유구와 삼각형점토대토기옹과 두형토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된 경산 경리
440-5번지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등의 사례는 Ia기와 Ib기 취락유적의
분포양상을잘보여준다.

6)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목관묘와더불어초기철기시대에서원삼국시대에걸친옹
관묘가 139기 조사되었는데팔달동목관묘와더불어주목된다. 특히 옹관묘가목
관묘와 구역을 달리하여 목관묘의 주변부에 입지하거나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집
중분포하는양상이다. 옹관묘가유아묘인지여부와다른기능이있었는지여부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유아사망률이 높은 결과 옹관묘가
많았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유아유골이 옹관묘에서 다량 출토될 때 검증될 것이며
그렇지않으면아직가설적해석으로머물수밖에없다.



목관묘에서 팔달동 내의 다른 유구보다 월등한 청동유물이 출토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원전 1세기 전반부터 팔달동에서 유력자가 출현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들 청동유물과 철제품 등은 대구 학정동 목관묘군, 대구
금호지구 목관묘군 등의 부장품보다도 우월한 양상이다. 그러나 동모 2
점, 동과 2점, 간두령 1쌍, 소동탁 2점이 출토된 대구 신천동 589-205번
지유적과 비교하면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떨어진다. 대구 신천동 589-
205번지유적은 주위를 전면적으로 발굴하지는 않았지만 군집을 이루는
목관묘군이 아니라 단독 목관묘일 가능성이 커서 팔달동유적과는 서로 구
분된다. 즉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유적은 1회성으로 축조된 반면7) 대
구 팔달동유적의 목관묘군은 군집을 이루며 장기지속성을 띠면서 축조되
었다. 이점에서 기원전 1세기경(IIa기) 팔달동 목관묘축조집단은 대구지
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암시된다. IIa기인 기원전 1
세기 후반에 속하는 전 대구 지산동에서도 일광경 5개와 소명경 1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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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지역이 유적발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래전에 이미 도시화되어 현재의 확인
된자료만가지고전체양상을말하기는어려운점이존재한다.

<지도 3> IIa기 주요유적분포도



파두식, 우각형동기, 과초장식구(戈尛裝飾具) 등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굴된 자료는 아니더라도 일괄출토품으로 상정한다면 청동유물
의 종류와 양은 세형동검문화에 토대를 두고서 낙랑과 교역망을 가진 유
력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아마도 팔달동집단과는 다른 낙랑과의 교역망을
가진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유력자의 존재를 전 대구 지산동 한경출토유
적은 암시한다. 그리고 IIa기의 목관묘군 유적들은 단독으로 분포한다고
하기 보다는 서로 연계되어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분포하고 있었을 가능
성이 크다<지도3>. 

대구지역에서 이 시기에 보이는 유력자의 존재가 강하게 암시되는 목관
묘가 팔달동유적에서 보이는 반면 부장품의 종류와 양이 적어서 팔달동유
적보다는 위계상 하위였을 것으로 보이는 대구 학정동유적 등은 이러한 양
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IIb단계인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대구 평리동유적에서
출토된 漢鏡, 방제경 다수, 대구 만촌동유적에서 출토된 細形銅劍과 中廣形
銅戈, 대구 비산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中廣形銅戈 등은 청동유물
등을 포함한 부장유물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대구지역 유력자의 무덤에
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IIb기에는 IIa기에 유력했던 대구 팔달동유적의
위상은 쇠퇴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체로 대구지역에 대구 만촌동유적, 대
구 비산동유적, 대구 평리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다량의 청동기류의 존재양
상은 대구분지에서 금호강을 따라서 유력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모습이다<
지도4>. 그리고 30개 이상의 전한경이 출토된 福岡縣 前原市 三雲南小路遺
蹟과 春日市須玖岡本遺蹟을 중국 사서에 나오는「伊都國」, 「奴國」의 왕묘
로 보고 있는데(松永辛南男 1997:12)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물론 한경이
나 방제경의 수량은 적다하도라도 IIa기에 속하는 한경이 다수 출토된 전
대구 지산동유적과 IIb기 한경과 방제경이 출토된 대구 평리동유적은 각각
대구지역 소국(小國)의 왕묘(王墓) 또는 수장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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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단계인 기원후 200년~기원후 300년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 목곽
묘군8),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 대구 봉무동 추정 목곽묘
9), 대구 서변동 목곽묘군,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곽묘군 등이 있
다<지도5>. 아마도 발굴조사가 되지 않았으나 삼국시대로 들어와서는 비산
동과 내당동을 포함한 달성고분군 일대, 대명동고분군 일대, 불로동고분군
일대, 복현동고분군, 구암동고분군 일대에서 고총고분군이 확인됨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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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IIb기 주요유적분포도

8) 대구 비산동 3호 목곽묘를 포함한 목곽묘군은 기원후 4세기 전반에 속하나 비산
동-평리동지역이 장기지속적으로 점유되면서 목관묘-목곽묘가 축조되며 이어서
달성고분군과 같은 고총고분도 축조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도시화과정에서 파
괴되어확실하지는않으나이논문의 III기 후반인기원후 3세기 목곽묘도존재했
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도5>에 비산동 목곽묘군을 포함시켜 표시하였음을
밝힌다.

9) 대구 봉무동 봉무토성 내에서 오리형토기 등 와질토기가 다수 수습되었는바(尹容
鎭 外 1990:221, 국립대구박물관 2001:64) 봉무토성 축조이전에 목곽묘군이
존재했을가능성을암시하여대구봉무동추정목곽묘로호칭하였다. 대구봉무동
목곽묘는 대구 불로동고분군의 인근에 입지하여 이들 고분군을 장기지속적으로
조영된하나의고분군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총고분군으로 발전하기 이전 원삼국대의 목곽묘군의 체계적 확인이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구분지에서는 삼국시대의 4~5개의 주
요고분군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공간을 더 확장하여 달성군 일
대의 고분군까지 보면 죽곡리고분군, 문산리고분군, 문양리고분군, 화원 설
화리고분군 등의 고분군으로 상징되는 고분축조집단으로 구성되었던 사회
구조가 보인다. 

대구지역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중심세력의 변화양상은 지금까지의
발굴자료양상으로 볼 때 크게 대구 연암산유적단계(Ia기)-대구 팔달동 40
호목관묘단계(Ib기)-대구 신천동 589-205번지 청동간두령 출토유적, 대구
팔달동 45호목관묘, 전 대구 지산동 한경출토유적의 단계(IIa기)-대구 평
리동유적과 대구 지산동 1065-51번지 목관묘 단계(IIb기)-팔달동목곽묘
및 비산동목곽묘 단계(III기)로 구분된다. 팔달동목관묘 단계(IIa) 초기 또
는 전반기에 속하는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 청동간두령 등 청동유물 출
토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청동기문화의 전통을 보여주며 낙랑문화요소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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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III기 주요유적분포도



계요소가 유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IIa기 후반인 기원전 1세기
후반에는 전 대구 지산동유적이 암시하듯 낙랑과 교역을 하며 漢鏡을 유통
시키는 유력자가 출현하며 전 대구 지산동유적 피장자는 세형동검문화에 기
반을 두고 철기문화를 수용하던 팔달동 45호, 90호목관묘 피장자와는 구분
된다. 그러나 대구 평리동유적단계(IIb)에 들어 와서는 대구 평리동유적의
사례가 보여주듯 낙랑을 통한 한경의 유입과 신(新)나라의 성립 등으로 일
어난 전한과 후한 교체기에 漢鏡확보상의 어려움 등으로 방제경이 출현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IIb기인 기원후 1세기에 속하는 평리동유적단계(IIb기)에
도 漢鏡이나 放製鏡을 유통시키는 중심인물이 대구 평리동유적에서 확인되
어 낙랑과의 교역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대구 평리동유적
의 피장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경과 방제경을 포함한 부장유물의 종류
와 수량을 고려할 때 대구지역 소국의 왕의 무덤 또는 수장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또 대구 지산동 1065-51번지 목관묘유적에서는 철정으로 추정되
는 유물 30여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여(윤용진 외 1990:51-53, 대구시사편
찬위원회 1995:122-124) IIb기 말엽인 기원후 1세기 말엽 또는 기원후 2
세기 초엽 경주 사라리 130호분과 유사한 무덤의 존재와 그러한 무덤에 묻
힌 유력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특히 이와 더불어 대구 비산동유적(국보로
지정된 조형검파두식이 있는 세형동검 출토유적), 대구 만촌동유적, 대구
평리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청동유물은 기원후 1세기 전반 대구지역에 유력
자가 주로 금호강을 따라서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이며 유력자가 다수
존재함을 암시한다<지도4>. 
이는 기원후 1세기 대구지역에 유력자의 통할을 받는 중심집단과 그 하

위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런데 비산동유적
과 만촌동유적에서는 중광형동과10)가 출토되어 왜와의 교역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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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구 만촌동 출토 중광형동과와 대구 비산동 출토 중광형동과의 제작지가 한반
도이고동과의광대화는우리나라에서먼저일어나일본열도로건너가일본에서
더 광대화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광형동과의 용
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비하여 일본열도에서는 중광형동과(中廣形銅戈)의 용
범도 출토된다. 이뿐만 아니라 야요이시대 중기전반 기원전2세기경부터는 일본
열도에서 청동기가 자체생산되기 시작하고 중기후반에 청동기의 생산이 왜인의
기호에 맞게 이루어지며 야요이시대 후기에는 春日丘陵에 입지하는 수구오카모



유력자와 평리동유적의 경우와 같이 낙랑과의 교역내지 방제경의 교역을
수행하는 유력자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III기(기원후2세기~3세기)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 목곽묘군,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대구 서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 대구 봉무동 추
정목곽묘,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곽묘군 등이 있다. 대구 비산동
3호 목곽묘는 기원후 4세기 전반의 유구이지만(金大煥 2000:89-116)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목관묘단계부터 목곽묘 그리고 고총단계까지 분묘가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III기(기원후2세기~기원후 3세기)에 속하는 목곽묘
의 존재가 상정되며 비산동 37호분 출토 금동관 등 부장유물을 고려할 때
삼국시대 대구지역에서 최고로 유력한 고분축조세력이 이곳에 존재했을 가
능성을 암시한다.

대구 봉무동유적에서 28기의 원형,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의 평면형태
를 갖는 주거지가 28기 확인되었으며 노시설로는 구들식, 부뚜막식, 노지
가 확인되었고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주머니호편, 장동옹, 첨저옹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권용규 2013:60-61). 그리고 봉무동IV유적에서
조사된 용해로, 제철페기장, 추정단야로, 목탄요 등은 봉무동 원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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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유적(須玖岡本遺蹟) 등지에서 청동기가 집중되어 생산된다, 즉 청동기생산센
터가 나타날 정도로 생산이 증대된다(片岡宏二 1997:17-19). 이러한 일본열도
에서의 양상을 고려할 때 기원후 1세기 전반에 중광형동과 등이 일본열도에서
해로를 통하여 김해지역이나 낙동강하구에 도착한 후 대구지역으로 낙동강수로
를통하여들어올수있다고보는것이자연스럽다고생각한다. 그리고영남지역
에서는 그 당시 이미 발달된 철기문화단계로 들어가 청동기가 철기로 대체되어
청동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청동기제작기술이 쇠퇴하는 양상이라고 생각한
다. 대구 비산동의 중광형동모도 일본열도에서 수입된 청동물품일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비하여 기원전 2세기말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원전 1세기 전반 경
으로 편년되는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 출토 청동간두령과 동모 등 청동기들
은 그 제작상태가 거칠어 철기의 보급으로 청동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청동
기술이 쇠퇴하던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제작된 청동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삼
국시대에도 경주 사라리 130호분 출토 세형동검, 대구 만촌동유적 출토 세형동
검, 대구 비산동 출토 세형동검 등이 보여주듯 세형동검제작기술은 지속적으로
어느정도수준있게유지되는것으로추정된다.



취락에서 철기를 생산하고 있었고 철소재는 경주~울산지역에서 수입된 것
으로 추론하고 있어서(김권일 2013:81-120) III기에는 경주지역과 I기와
II기보다 더 강한 연계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암시된다. 오리형토기가 수습
된 대구 봉무동 추정 목곽묘군유적은 불로동고분군과 인접해 있어서 하나
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음으로 옹관묘 등의 단계를 거쳐 목곽묘단계에서 고
총고분까지 장기지속적으로 무덤이 축조되는 양상이고 봉무토성이 함께 있
으면서 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로 대표되는 창고시설도 확인되어 원삼국시
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기간의 유력자의 지속적 존재가 암시된다. 

2. 대구지역사회에서의 장거리 교역양상

Ia기에는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등을 토대로 하는 문화
권의 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유력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물이 대구
서변동 발견 유견동부와 같이 존재는 하나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Ib기에는 세형동검, 흑도장경호, 우각형파수부호, 삼각형점토대토기, 와
질토기의 미출현, 철기의 사용(팔달동 71호목관묘 출토 철검)을 특성으로
하며 적석목관묘, 통나무목관묘, 판재식 목관묘 등을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들의 물질문화는 기본적으로 세형동검을 토대로 철기를 받아들이는 양상
이어서 서북한지역의 기원전 200년~기원전 100년의 물질문화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 이 시기의 대구 팔달동 목관묘 축조집단은 재지적인 세형동
검, 흑도장경호, 우각형파수부호, 삼각형점토대토기, 목관묘를 사용하며 철
기를 사용하는 집단이어서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의 초기철기시대문화 속에
철기를 받아들이는 부여 합송리유적, 당진 소소리유적, 장수 남양리유적,
함평 초포리유적 등과 물질문화상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간두
령은 확인되나 팔주령 등 방울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대구지역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 팔달동 45호, 55호, 90호, 99호 목관묘 등의 사례와 전 대구 지산
동에서 수습된 것으로 알려진 日光鏡 5점과 昭明鏡 1점 등의 존재는 IIa기
에 낙랑과의 교역망이 존재했고 이에 관련된 유력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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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漢鏡은 대구 지산동 유력자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분배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기원후 0년부터 기원후 1세기의 IIb기에 속하는 대구 평리동유적에서는
훼룡문경 1점, 대형방제경 1점, 소형방제경 4점, 세형동검 3점, 동과 1점,
동탁 4점, 원형동기 2점, 청동제 말재갈 3점, 청동제 마면 2점, 철제 말재
갈 2점 등 월등하게 탁월한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대구 평리동유적 출토유
물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면 세형동검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기원전 2세기 후
반부터 철기문화도입과 유사한 시기에 확산된 銅戈類를 가지고 있으면서 漢
鏡 1점과 방제경 다수를 가지고 있어서 대구 평리동유적은 기원후 1세기 전
반기 新나라가 흥망하는 전한과 후한 교체기의 유구라고 볼 때 낙랑과의 교
역관계를 가졌던 인물의 무덤으로 보인다. 대구 평리동유적은 무덤출토 유
물의 종류와 수량을 고려할 때 대구지역 소국의 왕묘(王墓) 또는 수장묘로
추정된다. 그리고 방제경의 출현과 유행이 전한과 후한의 교체기 신나라의
출현으로 한경의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거나(이청규
1998:132) 漢鏡과 같은 위세품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漢鏡이 유
입되어 사용되는 단계와 이어서 漢鏡의 본래적 의미가 거의 사라졌어도 방
제경을 부장하는 습속으로 이어지는 단계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견해(이희준 2002:17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구 평리동
유적도 기원후1세기(IIb기) 전엽의 유적으로 편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
구 평리동유적 피장자도 대구 지산동유적 피장자와 마찬가지로 낙랑을 통하
여 한경을 배급받아 유통시킨 낙랑과의 교역망을 가진 유력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IIb기 대구 평리동유적의 유력자는 IIa기 대구 지산동유적의 유력자
와는 달리 방제경도 유통시키는 중심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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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倭의 경우에도 기원후2-3세기경의 福岡縣 平原遺蹟 에서 漢鏡이 39점 이상 출토
되어(前原市敎育委員會 2000) 漢鏡의 유통과정에서 특정한 유력인물의 역할이
상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三雲南小路王墓에서도 57점, 須玖岡本王墓에서
도 30점출토되어(日本九州伊都國博物館판넬전시내용, 이청규 2016:178 재인
용) 일본열도큐슈지역의유력인물관련유적에서도서로의시기는다소다를수는
있지만종종확인됨을보여준다. 전대구지산동유적, 대구평리동유적, 영천어은
동유적, 경주 사라리유적, 경주 탑동 경주 탑동 21-3·4번지 내 목관묘유적(韓國



그리고 대구 만촌동유적에서는 세형동검, 중광형동과 등이 출토되어 만
촌동유적의 피장자가 세형동검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어쩌면 낙동강수로를
통한 왜와의 직간접적 교역망을 가진 유력자로 추정된다. 물론 중광형동과
가 왜의 것이 아니라 대구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져 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
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대구 비산동 출토 중광형동과와 중광형동
모 그리고 대구 만촌동유적 출토 중광형동과와 같은 유물은 왜(倭)로부터
의 유입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倭系遺物이라고 호칭하고자 한다. 이렇
게 보면서 대구 비산동 출토 세형동검, 중광형동과, 광형동모, 개궁모(蓋弓
帽) 등은 대구 비산동 일대의 다수 목관묘 피장자들이 세형동검문화를 토
대로 하면서 낙랑이나 왜와의 교역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
로 보는 것이 당시의 유물출토양상, 유력자의 존재, 교역망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또 대구지역 소국은 낙동강 본류를
통해 김해지역에 이르는 교통로를 개척하여 낙동강유역 관계망에서 결절점
(結節點)이 되었고 漢鏡이나 中廣形銅矛와 같은 외래계 위세품과 더불어
소금 유통망을 장악했을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는데(咸舜燮 2001:197)
앞에서 언급한 유물출토양상, 유력자의 존재, 교역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견해로 판단된다. 

또 지금까지의 유적과 유물의 분포양상은 IIb기에 대구지역의 경우 금호
강을 따라서 대체로 대구 평리동-대구 만촌동-영천 어은동-경주 사라리-경
주 탑동-경주 조양동으로 이어지는 낙랑과의 교역이 이루어지던 교역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 대구 만촌동유적의 중광형동과 등이 말해
주듯 IIb 기에 대구지역은 낙랑과의 교역망과 더불어 왜와의 교역망도 가
졌던 유력자의 존재가 암시된다. 이것은 Ia기, Ib기, IIa기와 달리 IIb기에
는 낙랑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왜와의 교역도 이루어져 교역망이 다양화되
고 확대된 양상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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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保護財團 2011:133-176), 경주 조양동유적 등과의 漢鏡 또는 방제경 연
계망속에서대구지산동유적피장자는한경의유통에일정한역할을하였고기원
후 1세기경 대구 평리동유적 피장자는 한경과 방제경의 유통(분배 또는 소비)에
일정한역할을한대구지역소국의왕으로추정된다.



그러나 III기에 오면 IIb기의 교역망은 그 중요성이 상실되며 목곽묘단계
로 들어가며 漢鏡 등 낙랑관련유물이나 왜계 유물의 분묘에의 副葬은 거의
없고 철기류가 주로 부장되는 양상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경주지역에서도
유사하여 경주지역과 연계된 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역에서의 시기별 교역망의 변화는 경주지역, 사천 늑도, 김해지역
에서의 중심지변화뿐만 아니라 낙랑과 왜와의 교역망 변화13) 등과도 연계
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3. 대구지역에서의「국(國)」의 형성양상에 대한 검토

대구지역 IIa기(기원전100년~기원전 0년)의 전반기인 기원전 1세기 전
반의 목관묘에서 확인되는 유력자의 존재(팔달동 45호 목관묘, 99호목관
묘), 상대적으로 유력한 목관묘군의 존재(대구 팔달동 목관묘군)와 그렇지
아니한 목관묘군의 존재(대구 학정동 목관묘군 등)는 이들 유적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의 팔달동 목관묘군의 대구지역에서의 위상을 암시한다. 

IIa기와 IIb기의 유력자들의 존재와 상호관계망 그리고 뒤에서 언급할 장
거리교역 양상은「국(國)」의 출현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유력자의 존재와
유력자네트워크 그리고 Ia기이지만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존재가능성은
IIa기와 IIb기에도 그러한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관계망을 상정하게 하는
데 이러한 관계망과 위계양상을「국(國)」이라고 할 수 있고「국(國)」의 내
부구조 구성양상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Ia기 동모 2점, 동
과 2점, 간두령 1쌍, 소통탁 2점이 출토된 대구 신천동589-205유적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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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광형 동모 또는 광형 동모가 김해지역에서 출토되는데 대구 만촌동과 비산동
에서 출토된 중광형 동과를 포함한 분포양상을 고려할 때 기원후 1세기 전반에
대구에서 낙동강 본류를 거쳐 김해로 통하는 교통로가 이미 개척되었음을 시사
한다는견해가이미발표된바있다(李熙濬 2000a:107).

13) 늑도를 중심으로한 교역망이나 늑도의 교역에서의 위상변화나 김해지역의 교역
위상부상 등「국(國)」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난 교역망과 교역중심체의 변화양상
에대한연구(李在賢 2003:119-168, 야나기모토테루오 2012:114-138, 이노
우에치카라 2011:247-267)가 나와주목된다.



구 신천동621-1번지생활 및 의례유적과 약500m 내외 떨어져 있어서 이
와 관련된 유력자의 무덤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의
「국(國)」의 출현은 IIa기 적어도 IIa기 후반기에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IIb기 전반인 기원후 1세기 전반부터 나타나는 대구 평리동유적
은 낙랑과의 교역망을 가진 한경을 분배하고 유통시키고 한편으로 방제경
을 유통시키는 유력자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들은 영천 어은동-경주 사라리
130호묘-경주 탑동21-3번지 목관묘 등으로 이어지는 연계망을 상정된다.
이들 연계망과 각각의 내부구조는 시기별로 그 성격이 변화된다. 첫째 팔달
동 목관묘유적은 기원전 1세기경에 호서-호남지역의 적석목곽묘를 토대로
세형동검을 부장하면서 철기문화를 수용하던 부여 합송리유적, 당진 소소
리유적, 장수 남양리유적, 함평 초포리유적 등의 전통을 잇는 집단의 유력
자무덤이었고 기원전 2세기후반~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대구
팔달동 45호목관묘, 99호목관묘와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유적이 그 대
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후반 전 대구 지산동유적의 사례가
보여주듯 낙랑과의 교역망을 가지고 漢鏡을 유통시키는 유력자가 등장한
다. 둘째 기원후 0년~기원후 1세기의 대구 평리동유적, 대구 만촌동유적,
대구 비산동유적은 부장품의 종류와 양으로 볼 때 대구지역 유력자들의 무
덤으로 추정되며 한경이나 방제경이 출토되는 평리동유적은 IIb기에도 IIa
기 후반에 출현하는 낙랑과의 교역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대구지역 소
국의 왕묘(王墓) 추정되며 漢鏡의 보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방제경도 유통
시키는 유력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또 대구 만촌동유적이나 대구 비산
동유적에서 출토된 중광형동과는 왜와의 교역망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기원후 1세기경의 평리동유적, 비산동유적, 만촌동유적의 존재는 대구지역
집단유력자의 존재가 복수였고 복수의 유력집단 사이의 연합한 소국14)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지도4>. 또 IIb기 말엽인 기원후 1세기 말엽경의 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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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라의 화백제도와 같은 만장일치합의제도는 왕권의 확립이전 국(國)단계의 의
사결정구조일 가능성이 크며 대구지역도 소국구성을 토대로 한 유사한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를가지고있었다고추정된다.



로 보이는 대구 지산동 1065-51번지 유적에서는 30여점의 철정추정유물
도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경주 사라리 130호분과 유사한 철기문화에
토대를 둔 유력자의 존재도 대구지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사실 소국이 존재하고 소국의 중심읍락인 국읍(國邑)의 존재여부를 평가
하는 고고학적 기준에 대해서는 환호와 토성, 수장거소, 취락의 규모에서의
위계성, 대규모 건물지의 존재, 창고로 추정되는 유구의 존재, 청동기, 철
기, 칠기, 목기를 제작하는 공방지의 존재, 장거리교역을 암시하는 외래품,
위세품, 교통결절지에 입지하는 중심취락, 의례기능, 분묘의 군집과 유력자
무덤, 목관묘-목곽묘-고총고분의 장기지속성여부와 단절성 등의 요소를 들
수 있고(權五榮 1996:116, 張容碩 2012:135)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
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국읍의 존재가능성은 커진다. 또 원삼국시대(IIb기
와 III기)의 철기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유적을 포함하고 있다면 국읍(國邑)
의 존재를 보여주는 중심취락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경주의 황성동유적은
사로국의 철기제작공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많이 갖춘 유력한
국읍의 중심지가 경주분지, 경산 임당유적, 김해 봉황동유적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위와 같은 국읍의 구성요소를
다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유적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대구
신천동 589-205호 청동기출토유적, 대구 팔달동 99호목관묘는 기원전1세
기 부장품의 종류와 양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유력자가 존재함을 암시하고
그 유력자들의 장거리교역활동과 대구지역 내 다른 유적 사이의 위계관계
(팔달동유적, 학정동목관묘군 등)는 소국의 출현에 따른 국읍(國邑)의 존
재와 소속된 하위 읍락의 구조를 추정하게 한다15). 기원전 1세기 전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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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구지역의읍락국가는경주의사로국에통합되기이전에먼저경산의압독국에
복속되는 과정을 거쳤고 다시 押督國이 사로국에 복속되면서 2차적으로 신라에
편입되어 대구의 읍락국가명칭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견해(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43)는 대구지역 인근의 강력한 읍락국가가 압독국이라는 점에서 압독국
과 대구지역의 관계 속에서 대구의 읍락국가명칭이 남게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木棺墓群이 장기지속적으로 조영되고 취락의 위계와 관
계망은 형성되었으나 대구양식의 토기생산까지 이어지지 않은 고고학적 양상을
설명하는데도참고할만한견해이다.



와질토기가 출현하고 기원전 1세기 중엽에 와질토기가 정형화되는 현상,
기원전 2세기에 출현하는 철기가 기원전 1세기 중엽 본격 생산되는 점, 기
원전 2세기경부터 나타나 기원전 1세기 중엽을 거쳐 기원후 1세기까지 지
속되는 목관묘의 집단화,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나타나는 漢鏡의
도입 등과 같은 외래계 유물의 출현을 토대로 기원전 1세기 중엽에 대구지
역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관계망으로서 진₩변한의 성
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 견해(이희준 2002:132-150)가 있듯이 대
구지역에 나타나는 와질토기의 출현과 정형화, 철기의 생산, 목관묘의 집단
화, 한경의 도입 등으로 암시되는 관계망과 대구지역 내에서의 목관묘 부장
품의 종류와 양의 위계화 또는 차별화 양상은 기원전 1세기 중엽(IIa기)
대구지역에「國」이 성립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이러한「國」이 기
원후 1세기(IIb기) 전엽에도 집단의 변화는 있으나 유력자들이 대구분지에
다수 분포하며 연계했을 가능성이 점처지며 그들의 교역망도 樂浪으로의
交易과 倭와의 交易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이다.

III기(기원후2세기~3세기)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 목곽묘군,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대구 서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 대구 봉무동 추
정목곽묘,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곽묘군 등이 있다. 대구 비산동
3호 목곽묘는 기원후 4세기 전반의 유구이지만(金大煥 2000:89-116)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목관묘단계부터 목곽묘 그리고 고총단계까지 분묘가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III기 목곽묘단계(기원후 2세기~기원후 3세기)에 속
하는 목곽묘의 존재가 상정되며 비산동 37호분 출토 금동관 등 부장유물을
고려할 때 삼국시대 대구지역에서 최고로 유력한 고분축조세력이 이곳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또 대구 신서동 유적 I B구역 문화유
적(1차)유적 B-2구역 1호목곽묘에서는 유개대부완, 대부주머니호, 단경
호, 장동옹, 철부, 철제재갈, 철모, 철검, 청동검파두식, 철겸 등이 출토되
었는데 그 부장유물의 종류와 양이 현격하게 많다. 대구 신서동지역에서는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이어지는 장기지속성이 보이나 삼국시대 고총고분으
로는 연결되지 않아 경산 압독국으로의 통합가능성도 암시된다. 대구 비산
동 목곽묘군이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서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 추정목

170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곽묘군 등 다른 목곽묘군에 비하여 우월한지 여부는 발굴자료가 부족하여
확언하기 어려우나 대구 달성고분 37호분의 부장품 등을 고려할 때 고분축
조세력의 장기지속적 측면에서 주목된다.

참고로 대구 학정동유적에서 대구 지산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약 16㎞,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대구 지산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약 10㎞, 팔달동유적
에서 동천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6㎞, 평리동유적에서 신천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약 6㎞, 신천동유적과 대구 만촌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약 4㎞이다.
이러한 유적의 분포양상은 크게 보아 대구지역 내 등장했던 소국(小國)의
공간적 범위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10㎞~15㎞ 내외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경 5㎞ 내외의 공간적 범위를 주요 취락들이
유력자를 중심으로 10㎞~15㎞의 공간 속에 분포하고 있어서「國」의 내부
구조를 암시해 주고 있다<지도3>, <지도4>, <지도5>, <지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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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6> 대구지역 주요유적 사이의 거리



대구지역의 경우 취락의 대형화와 위계화 그리고 인구의 집중을 보여주
는 발굴된 취락자료는 추정적일뿐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취락자료
는 정치체의 내적 통합과 외적 확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앞으로 자료의 축
적이 기대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취락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무덤자료를 통하여 그 일단을 추적할 수 있다고 본다.

Ⅴ. 맺는말

대구 팔달동유적은 대구지역 복합사회의 형성과 소국출현과 발전양상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대구지역에서는 대체로 IIa기인 기원전 1세기 전
반부터 유력자가 나타나고 또 유력자를 중심으로 장거리교역이 이루어지며
유력자가 속한 집단과 그 하위집단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 정치체인 소국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Ib기인 기원후 1세기대에는 기원전 1세
기경에 성립된 소국이 내적으로 통합되고 외적으로 더 강화되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목관묘군의 지속적 축조, 와질토기의 정형화, 철기의 생산과 보급,
장거리교역의 출현과 다변화, 유력자의 등장과 다수 유력자의 확인 등은
「國」의 형성과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고「國」의 내부구조도 암시한다. 그
러나 III시기의 목곽묘단계에는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이 존재하나 팔달동유
적의 목관묘단계에서 암시되는 바처럼 유력자의 존재가 특출하지는 않다.

I기에는 연암산유적의 다량의 미완성석재와 다른 중소규모 유적의 존재
등이 암시하듯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다. 대구지역에
달성토성, 검단토성, 봉무토성 등이 있으나 원삼국시대에 축조되었는지 여
부는 발굴조사가 충분하게 되지 않아 확언할 수 없다. 대구지역의 무덤으로
본 집단의 위계양상을 따져보면 IIa단계의 팔달동집단과 학정동집단, IIb
기의 대구 만촌동유적집단, 대구 비산동유적집단, 대구 평리동유적집단이
주목되며 이들의 관계망과 장거리교역 그리고 출토유물의 우월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구 팔달동유적의 청동유물 출토무덤은 대체로 유력
자의 무덤이며 소국의 출현이 IIa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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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원후 2세기~3세기)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 목곽묘군, 대구 팔달
동 목곽묘군, 대구 서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 대구 봉무동 추정목
곽묘,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곽묘군 등이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로 확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구 비산동목곽묘군이 달성고분군으로 발
전하며 대구지역에서 가장 유력했던 고분축조집단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보이는 편년상의 문제점, 해석상의 문제점과 논리전개상의
문제점은 모두 필자의 한계이며 책임이다. 

<표 3> 대구지역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주요유적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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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름 유적성격 출토유물 인근지역(참고자료)

I
단
계
‥
원
형
점
토
대
토
기
단
계

(적석
목관묘)

Ia기
(기원전
300년-
기원전
200년

대구연암산유적
(대구산격동1180번지
유적

생활유적
추정

석부, 석착, 석촉, 다수의 미
완성석기, 미완성유구석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공심대각/대각 내경의 두형
토기) 등 채집

尹容鎭外
(1990:59-62), 
尹容鎭외
(2011:15-76), 
김양선외
(2011:105-131)

대구 서변동 670번지
일대유적

생활유적
(하도) 원형점토대토기편 朴升圭외

(2013:224-245)

전 대구서변동 유구미상 유견동부

尹容鎭外
(1990:199),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1), 
국립대구박물관
(1999:24, 2001:41)

대구침산유적
(대구 침산동 452번지
유적)

생할유적
추정

유구석부, 석도, 석기편, 
무문토기편 尹容鎭外(1990:62)

대구검단유물산포지
(대구 복현동 산1-5번
지, 검단토성주변포함)

생활유적
추정

유구석부, 마제석촉, 마제석
기반제품, 무문토기, 와질토
기등산재

慶北大學校博物館외
(1989:25),
兪弘濬외
(1997:58) 

대구괴전동
182, 186, 187번지
일대유적

두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편등지표수습

尹容鎭外
(1990:111-114)

대구각산동912-6번지
유적 생활유적 주거지 12기, 원형점토대토

기편, 두형토기, 평저호
朴憲敏外
(2008:44-71)

대구 월성동산6번지
주거유적 생활유적 원형점토대토기편, 우각형파

수, 유구석부, 미완성석기등
국립김해박물관
(2003:75)

대구상동 76번지
수혈유적 생활유적 원형점토대토기편, 석부편 국립김해박물관

(2004:77-78)

대구월성동1275유적 무덤유적
(목관묘추정) 흑도장경호등 李淸圭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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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름 유적성격 출토유물 인근지역(참고자료)

I
단
계
‥
원
형
점
토
대
토
기
단
계

(적석
목관묘)

Ib기
(기원전
200년-
기원전
100년

대구연암산유적
(대구산격동1180번지
유적)

생활유적
추정

삼각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실심대각/대각八字형의 두
형토기)

김양선外
(2011:115-116)

대구칠곡3지구3구역
(대구국우동892-2번지
및906번지일대)

생활유적
(주거지 8기,
수혈 14기, 고
상가옥 6기,
구 6기, 옹관
묘 1기, 늪지
1개소등)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
대토기, 우각형파수부호, 유
구석부, 두형토기편

韓國文化財保護財團외
(2000:29-76, 231-250), 
李熙濬(2000b:98)

대구팔달동목관묘
(40호·41호·71호·
76호·110호목관묘)

무덤유적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

대구상인동128-8번지
목관묘 무덤유적 무문토기저부, 미완성석촉

등 하영중(2010)

대구월성동777-2번지
유적(목관묘군) 

무덤유적
(목관묘19기)

삼각형점토대토기, 두형토
기, 청동검파두식, 철검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8)

II
단
계
‥
삼
각
형
점
토
대
토
기
·
고
식
와
질
토
기
단
계

(목관묘)

IIa기
(기원전
100
-0년)

대구 팔달동 35호·39
호·42호·44호·45
호·49호·52호·55
호·57호·63호·73
호·75호·77호·79
호·81호·99호·113
호·114호·122호·125
호·126호 목관묘(이상
기원전1세기전반)
대구 팔달동 30호·59
호·60호·64호·78
호·80호·83호·86
호·87호·88호·90
호·94호·100호·116
호·118호·120호·124
호(이상 기원전 1세기 중
후반) 
대구 팔달동 옹관묘군
(131호옹관묘, 138호옹
관묘, 269호옹관묘등)

무덤유적

주머니호, 흑도장경호, 조합
식우각형파수부호, 두형토
기, 세형동검, 동모, 검파두
식, 漆尛 철모, 철부, 철착,
판상철부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 
박승규외(2015a), 
국립대구박물관
(2001:41-44)

대구신천동621-1번지
유적

생활유적(구
3기, 구상유구
4기, 주혈군,
주혈 27기, 수
혈7기) 
무덤유구(옹
관묘1기)

삼각형점토대토기 구연부,
두형토기, 우각형파수부호,
석부

박정화외(2010)

대구 신천동589-205
유적 무덤유적 동모 2점, 동과 2점, 간두령

1쌍, 소동탁 2점

尹容鎭外(1990:55-59),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1-123), 
국립대구박물관
(2001:45-47)



175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 / 김권구

유적이름 유적성격 출토유물 인근지역(참고자료)

II
단
계
‥
삼
각
형
점
토
대
토
기
·
고
식
와
질
토
기
단
계

(목관묘)

IIa기
(기원전
100
-0년)

전대구지산동유적 무덤유적
(목관묘추정) 日光鏡, 昭明鏡등 6매 국립대구박물관

(2001:48)

대구상동1-64번지
유적

생활유적
(수혈 4기)

삼각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파수부편, 무문토기저부

世宗文化財硏究
(2012b:106-113)

대구학정동487번지
유적(수혈 1기)

世宗文化財硏究院
(2012a)

대구대현동목관묘 무덤유적
(목관묘) 흑도장경호등 嶺南文化財硏究院

(2005:193-210)

IIb기
(0년-
기원후
100년)

대구 팔달동 12호·26
호·28호·29호·31
호·32호·37호·38
호·43호·47호·48
호·74호·82호·85
호·101호(이상 기원후
1세기전반)
대구 팔달동 50호·95
호·96호·102호·105
호·106호·107호·
111호·112호(이상 기
원후1세기후반) 
대구팔달동옹관묘

무덤유적
(목관묘)

주머니호, 단경호, 조합식우
각형파수부호, 철부, 철겸,
구슬등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 
尹容鎭外(1990), 
박승규외(2015a), 

대구지산동
1065-51번지유적

무덤유적
(목관묘추정)

세형동검, 방제경, 추정 철정
(유실) 30여점출토전언

尹容鎭外
(1990:51-53),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2-124)

대구평리동유적
1409번지

무덤유적
(목관묘추정)

세형동검 3점, 십자형검파두
식금구, 철제재갈, 한경 1점,
대형방제경 1점, 소형방제경
4점등

尹容鎭外
(1990:62-75),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4-126), 
국립대구박물관
(2001:51-55)

대구비산동유적

무덤유적(목
관묘 추정).
다수의 목관
묘에서 수습
된 유물일 가
능성있음.

동모 3점, 동과 2점, 조형검
파두식이 있는 세형동검 1
점, 개궁모 1점, 우각형동기
3점, 호형대구 5점등

국립대구박물관
(2001:50),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19-121)

대구만촌동유적

무덤유적(목
관묘) 추정.
매납유구라는
견해도있음.

세형동검 3점, 중광형동과,
검파두식장식구, 칼코부속구

尹容鎭外(1990:55),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1-122), 
국립대구박물관
(2001:49)

대구사수동
563번지유적

무덤유적(목
관묘 15기,
옹관묘2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
니호, 옹, 장동옹등

世宗文化財硏究
(2012c)

대구학정동
487번지유적

무덤유적(목
관묘10기, 수
혈 1기)

흑도장경호, 주머니호, 두형
토기, 철검, 철모

世宗文化財硏究
(2012a: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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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름 유적성격 출토유물 인근지역(참고자료)

II
단
계
‥
삼
각
형
점
토
대
토
기
·
고
식
와
질
토
기
단
계

(목관묘)

IIb기
(0년-
기원후
100년)

대구학정동
474번지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7기, 
옹관묘 7기, 
토광묘 4기)

조합형우각형파수부호, 장경
호, 청동제 검촉, 철검, 철
부, 철촉, 철모, 철착, 주머
니호

閔善禮외(2009)

대구이천동
대구중학교정내유적

무덤유적
(목관묘추정) 세형동검 1점채집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19)

대구각산동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2기, 
토광묘1기, 
옹관묘 1기)

주머니호, 두형토기, 조합식
유각형파수부호, 옹, 칠초철
검, 판상철부등

경북문화재연구원
(2012:89-106)

대구봉무동
옹관묘유적

무덤유적
(옹관묘 1기) 靑銅劍把附鐵劍, 小環頭刀子 朴相銀 외(2010:27-32,

162-163)

대구신서동 B구역
1차지역목관묘군

무덤유적
(목관묘15기)

주머니호, 단경호, 소호, 조
합식우각형파수부호, 심발형
토기, 철검, 철모, 단조철부,
판상철부, 철겸, 철착, 따비,
동환, 원통형동기등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1:272)

대구신서동유적 I 
B구역 문화유적(1차)
유적

무덤유적
(목관묘34기)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 단경호, 장동옹, 철부,
철모, 철검, 철겸, 도자, 청
동제검파두식, 철제재갈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2a, 2012b)

III
단
계
‥
신
식
와
질
토
기
단
계

(목곽묘)

III기
(기원후
100년-
300년)

대구팔달동 117호
(목곽묘) 무덤유적 철부, 철제따비, 철겸편,장경

호편, 조합식우각형파수등

尹容鎭外(1993),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224-232) 

대구비산동목곽묘군 무덤유적 승석문양이부단경호, 철모
등 金大煥(2000:89-116)

대구서변동목곽묘군
(5호, 12호, 27호목곽묘) 무덤유적 兩耳附直口壺, 三耳附直口

壺, 노형토기, 단경호등 윤온식(1999:69-119)

대구봉무동유적V

생활유적(주거
지 17기, 수혈
유구 9기, 구
상유구3기)

주머니호, 단경호, 장동옹대
호, 완, 발, 시루, 첨저옹, 옹
범편, 주조철부등

尹敏根외
(2011a, 2011b)

대구봉무동
750번지유적

생활유적
(주거지8기, 
주혈군12기)

소옹, 조합식우각형파수부
호, 첨저옹, 승문단경호, 내
박자등

삼한문화재연구원
(2011:47-81,290-296)

대구 봉무동 (봉무토성
내) 추정목곽묘

무덤유적
(추정목곽묘)

城 내부에서 오리모양와질토
기, 고배와질토기 등 채집.
와질토기편산재

尹容鎭外(1990:221), 
국립대구박물관
(2001:64)

대구신서동 B구역
1차지역목곽묘군

무덤유적
(목곽묘10기, 
옹관묘12기)

단경호, 옹, 재갈부속구, 재
갈, 검부속구, 단조철부, 원
통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등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1:273-27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2b:51-54,245-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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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암동고분군1호분조사내용과성과

이재광·김경환*

Ⅰ. 머리말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고분으로서 1975년 영남대학
교박물관에서 56호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도굴 행위, 자연유실, 경작지, 민묘 조성 등에 의해 유적의
훼손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적의 보존ㆍ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
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대구 구암동고분군 중 대형 고분 1기(1호분)를 발
굴하여 고분의 내부구조와 현황 및 부장유물을 검토하여 그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발굴성과를 토대로 구암동고분군에 대한 전반
적인 정비 복원 및 활용계획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구암동고분군은 함지산(287.9m)의 서쪽 능사면에 위치

한 곳으로 북동쪽으로는 팔공산에 연결되고 북서쪽은 팔거천 유역의 넓은
충적평야에 접하며, 남서쪽은 팔거천을 따라 금호강까지 이어진다. 함지산
은 생김새가 마치 함지박을 엎어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함지산’또는
‘티산’이라고 불린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구암동고분군 아래의 팔거평야 일대 칠곡분지에는
선사~조선시대에 걸쳐 다수의 유적이 확인된다. 조사대상지인 구암동고분
군 주변에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각종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취락유적인 대구 동천동유적에는 원형, 장방형의 주거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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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문화재연구원



석관묘, 경작지, 환호, 집수지가 조사되었고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장방
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칠곡 택지개발 3지구 2구역에서는 말각
장방형주거지가, 대구 동호동유적에서는 말각방형주거지와 경작지, 하도
등이 조사되었다. 대구 매천동유적에서 석기 및 목기가 다량 출토된 하도
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지석묘는 팔거천의 상류쪽인 동명면에 분포하며
중류의 봉암리 지석묘와 봉암리 지석묘Ⅱ, 상류쪽에 금암리 지석묘Ⅰ, 금
암리 지석묘군Ⅱ, 기성리 지석묘 등이 확인된다. 이후 초기철기시대 및 삼
한시대의 생활유적으로는 칠곡 3지구 3구역의 국우동 점토대토기유적에서
두형토기가 출토되는 수혈유구가 조사되었으며, 학정동474번지 유적, 학
정동487번지 유적, 학정동490-1번지 유적, 팔달동 유적에서 목관묘와 옹
관묘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는 칠곡 택지개발 2지구의 대
구 동천동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분묘유적으로는 대구 팔달동고분군 등
이 있다. 
구암동고분군이 분포하는 능선은 비교적 험준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 구

186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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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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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구암동고분군 분포도(1호분 위치(●), S=1:4,000)



릉의 능선상에는 비교적 대형분이, 사면 일대에는 소형분이 분포하고 있다.
함지산의 5개 능선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구암동고분군에서는 대형(직경
20m이상) 19기, 중대형(직경 16m이상~20m미만) 21기, 중형(직경
11m이상~16m미만) 90기, 소형(직경 10m이하) 249기로 총 379기의
봉분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1능선에서 총 86기 중 대형 16기, 중대형
15기, 중형 24기, 소형 31기가 위치하며, 2능선에서는 총 240기 중 대형
2기, 중대형 5기, 중형 52기, 소형 181기가 위치한다. 3능선은 총 34기
중 대형 1기, 중대형 1기, 중형 9기, 소형 23기가 위치하며, 4능선은 총
18기 중 중형 4기, 소형 14기가 위치하고, 5능선은 중형 1기만 위치하고
있다. 대형 고분은 주로 1능선과 2능선에 집중 분포하며, 북쪽으로 갈수록
중형의 고분이 집중되는 양상이다.1)

Ⅱ. 조사내용

1. 층위

조사대상지 일대는 함지산의 서사면 능선 말단부에 해당한다. 봉분은 상
부 약 5~10㎝ 정도는 암갈색 사질점토인 표토층과 동일한 흙으로 덮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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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대구 구암동고분군 및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삽도 1> 구암동고분군 1호분 봉분 적석 단면 전경



있었으며, 그 하부에는 표토보다 단단한 회백색의 사질점토와 30~60㎝
크기의 할석과 석재들이 뒤섞여 개석 상단부까지 형성되어 있다<삽도 1>.

2. 유구

1호분은 북동-남서방향으로 경사를 이루는 지형에 축조시기가 서로 다른
3기의 봉분이 연접된 고분이다. 1호분의 봉분 전체 규모는 길이 22.0m,
너비 11.4m, 잔존 높이 7.6m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표형(瓢形)이며, 매
장주체부는 7기의 수혈식석곽묘로 축조된 적석석곽분이다.

<표 1> 유구 및 유물 현황

1) 봉분조사

구암동고분군 1호분 주변의 수목과 잡목, 낙엽, 쓰레기를 제거하자 북동
~남서방향의 장타원형의 봉분이 확인되었다. 봉분에는 크고 작은 도굴갱
이 4개 정도 확인되었으며, 남쪽 하단부에 위치한 도굴갱에서는 교란된 대
형할석 3개가 매장주체부 내부에 함몰된 상태였다.
56호분의 조사 사례와 지표상에 노출된 석재들을 통해서 적석석곽분임을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봉분의 주방향을
따라서 기준 둑을 설치하고 기준 둑과 직교되게 5m 간격으로 3개의 단축
방향의 둑을 설정하였다. 둑의 너비는 80㎝로 설정하였고, 둑에 연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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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출토유물(점)
비고

시대 성격 수량 토도 금속 유리ㆍ
보석 석 기타 합계

삼국

1-1
호분

봉분(적석) 1 12 12
주곽 1 67 12 · · 79
부곽 1 59 10 69
배장곽 1 22 9 31

1-2
호분

봉분(적석) 1 1 1
주곽 1 22 53 75
부곽 1 29 3 32
배장곽 1 15 2 17

1-3호 1 12 8 3 23
합 계 9 239 97 3 · · 339

※ 유물의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2016년 3월 현재).



너비 50㎝의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트렌치 조사를 한 결과, 약 10㎝ 아래
에서 10~30㎝ 정도 크기의 할석들이 확인되었다. 트렌치에서 확인된 할
석을 기준으로 봉분 전체의 표토를 제거하자 10~60㎝의 크고 작은 할석
이 확인되었다. 1차 노출된 상태에서 봉분의 중간지점에서 연접양상이 확
인되었다. 연접부의 할석은 10~30㎝ 정도 크기로 전체 봉분에 사용된 할
석에 비해 비교적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호분에서 2개의 봉분이 확인되어 남쪽에 위치한 봉분을 1-1호, 북쪽에

위치한 봉분을 1-2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1-1호분과 1-2호분의 선후관
계는 연접부에 대한 트렌치 조사와 1-1호분의 매장주체부와 1-2호분의 매
장주체부의 위치에서 확인하였다. 트렌치 조사에서 봉분석의 축조된 양상
을 보면, 1-1호분의 봉분석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지게 놓여져 있는데,
그 상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지게 놓여진 봉분석이 덮고 있었다. 그리
고 1-1호분의 매장주체부 위치를 볼 때, 주곽과 부곽이 위치하는 공간이
협소하여 1-2호분의 봉분과 중복되고 있었다. 1-1호분의 매장주체부와 1-2
호분의 매장주체부의 높이 차이를 보면, 1-1호분의 매장주체부가 약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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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구암동고분군1호분봉분조사(①:조사전, ②:Tr 조사, ③:1차노출, ④:봉분석제거) 

①

③

②

④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의 중복관계에서도 1-2호분의 봉분 적석이 1-
1호분의 봉분 적석 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상의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1-1호분이 1-2호분보다 선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트렌치 조사와 병행하여 봉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봉분에 형성되

어 있는 사질점토는 암갈색의 거칠고 점성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개석 상
단면에서 약 20㎝ 두께로 덮여 있는 점토는 단단하였다. 그래서 개석에 대
한 밀봉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봉분 조사의 기준면으로 선정하고 조
사를 진행하였다. 봉분 조성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
인 양상은 큰 돌을 놓고 그 사이를 작은 할석과 흙을 사용하여 메우는 방식
으로 봉분을 조성하였다.
1-1호분의 봉분 남쪽부분에 잇대어 1-3호가 축조되었으나, 최초 교란이

심하여 봉분의 형태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보완조사에서 1-3호 석곽 바
닥면에서 1-1호분의 적석렬이 확인되어, 1-1호분과 1-3호분의 선후관계
를 파악할 수 있었다.
1호분의 봉분 전체 규모는 길이 22.0m, 너비 11.4m, 잔존 높이 7.6m

이다. 평면형태는 표형(瓢形)이며,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이다. 1-1호분
의 봉분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11.4m, 높이 4.4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1-2호분의 봉분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11.0m, 높이 2.9m
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1-3호분의 봉분 규모는 직경 7.2m, 높이
3.5m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1호분에서 확인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묘 7기이며, 1-1호분에 3기, 1-2호분에 3기, 1-3호분에 1기가 확인
되었다.

2) 매장주체부

(1) 1-1호분

1-1호분은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경사진 지형을 일부 정지를 한 후, 수혈
식 석곽묘를 지형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주ㆍ부곽을‘11자’형태로 배치하였
다. 주곽의 규모는길이 610㎝, 너비 84㎝, 깊이 110㎝ 정도이며, 평면형태
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60°-W이다. 주곽의 상부에서 6매의 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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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란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개석의 규모는 길이 100~120㎝, 너비
30~90㎝, 두께 12~25㎝ 정도이다. 부곽은 조사전 이미 동쪽 부분이 개
석부까지 도굴로 인해 교란되었고, 서쪽 부분은 수목에 의해 교란되었다.
부곽의 규모는 길이 480㎝, 너비 77㎝, 깊이 110㎝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 방향은 N-60°-W이다. 개석은 5매가 교란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개석의 크기는 길이 100~120㎝, 너비 30~90㎝, 두께
12~25㎝ 정도이다. 1-1호분의 매장주체부 남쪽에 배장곽이 확인되었는
데, 봉분의 외곽에 잇대어 축조된 수혈식 석곽묘이다. 규모는 길이 268㎝,
너비 56㎝, 깊이 74㎝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70°-E이다. 개석은 할석재 판석 6매가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90
~100㎝, 너비 30~60㎝, 두께 10㎝ 정도이다.
적석부는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적석 사이에는 자갈과 흙을 섞

어서 적석 봉분을 견고히 하였다. 적석 상부에는 흙을 덮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봉분의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11.4m, 높이 4.4m 정도이며, 평
면형태는 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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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구암동고분군 1-1호분 조사 전경(①) 및 세부(②:주곽 유물, ③:부곽 유물) 

① ③

②



(2) 1-2호분

1-2호분은 1-1호분의 북동쪽에 잇대어 축조하였는데, 주곽과 부곽이 위
치하는 곳만 일부 정지한 후 수혈식석곽묘를‘11’자 형태로 배치하여 주ㆍ
부곽을 축조하였다. 주곽의 규모는 길이 516㎝, 너비 86㎝, 깊이 153㎝ 정
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50°-W이다. 벽석을 축조
할 때 석재들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점토반죽을 사용하였다. 주곽에는 4
매의 개석이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153~195㎝, 너비 52~163㎝, 두
께 8~26㎝ 정도이다. 부곽은 주곽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닥의 높이
가 주곽보다 80㎝ 정도 높다. 부곽의 규모는 길이 510㎝, 너비 86㎝, 깊이
120㎝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주곽과 동일한 N-
50°-W이다. 주곽과 동일한 방식으로 벽석을 축조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부곽의 개석은 6매가 확인되었다. 개석의 규모는 길이 112~160㎝, 너

비 60~145㎝, 두께 12~35㎝ 정도이다. 주곽과 부곽의 개석 상단에는
25㎝ 정도 두께의 점토와 15㎝ 내외의 할석을 같이 사용하여 개석의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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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구암동고분군 1-2호분 조사 전경(①) 및 세부(②:밀봉토, ③:벽석 세부)

① ③

②



와 개석과 개석 사이를 밀봉하였다. 석곽의 최상단석과 개석 사이에는 벽면
축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점토 반죽을 사용하여 서로 밀착되게 하였다. 1-2호
매장주체부의 북쪽에서 배장곽이 확인되었는데, 호석의 북쪽면에 잇대어
축조되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0㎝, 너비 40㎝, 깊이 40㎝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1-2호의 매장주체부와 동일한 N-
50°-W이다. 
적석부의 적석 방식은 1-1호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봉분의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11.0m, 높이 2.9m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3) 1-3호분

1-3호분은 1-1호분의 남서쪽에 연접된 적석분이다. 1-1호분의 남서쪽
봉분 일부를 절개한 후 잇대어 축조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362㎝, 너비 80㎝, 최대 잔존깊이 114㎝ 정도이며, 평
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57°-W이다. 조사전 이미 상부는 교
란으로 인해 봉분이 모두 유실되었고, 개석 3매가 석곽 서쪽 내부로 함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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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구암동고분군 1-2호분 세부(①:은제 관식, ②:토기류, ③:세환이식, ④:은제 대금구)

①

③

②

④



채 노출되어 있었다. 개석
의 규모는 길이 90~110
㎝, 너비 40~60㎝, 두께
15~ 30㎝ 정도이다. 적석
부의 적석 방식은 1-1호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봉
분의 규모는 직경 7.2m,
높이 3.5m 정도이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3) 암각개석

암각개석은 구암동1호분 3기의 연접분 중 1-2호분 주곽의 개석에서 확
인되었다. 1-2호분 주곽의 상단에는 모두 4매의 개석이 덮혔으며, 서쪽으
로부터 2번째 및 4번째 개석에서 검파형 암각, 원형 암각, 성혈 등의 암각
이 확인되었다. 4번 개석은 내측 표면에서 성혈과 일월 표식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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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구암동고분군 1-3호분 조사 전경

<도면 3> 1-2호분 주곽 2번(①) 및 4번 개석 평면도(②)-성혈 및 검파형 암각

①

②



원형 암각이 확인되고, 2번 개석은 외측 표면에서 다수의 성혈과 검파형 암
각 2면이 확인되었다.
2번 개석은 규모가 길이 193㎝, 너비 173㎝, 두께 14~24㎝이다. 부정

형의 조립사암질계열의 석재이다. 개석 상면(무덤축조당시 기준)의 가장자
리에 검파형 암각 2면이 확인된다. 검파형 암각은 가로 23~27㎝, 세로
13㎝, 깊이는 1㎜ 내외이다. 개석의 전체에는 직경 2~5㎝ 크기의 성혈
12개가 확인된다. 이 중 2개의 성혈은 천공 후 마연되었고, 나머지는 천공
하여 표시만 하였다. 
4번 개석은 규모가 길이 190㎝, 너비 140㎝, 두께 16~20㎝인 부정형

의 조립사암질계열의 석재이다. 개석의 내면, 즉 석곽 동측 4번 개석 천
정 면에 장벽 쪽으로 치우쳐 고타하여 원형 암각이 되어있고, 근접하여 4
개의 성혈이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다. 일월로 추정되는 원형 암각은 좌
측이 직경 7㎝, 우측 6.5㎝이며 깊이는 1㎜ 내외이다. 원형 암각의 가운
데 약간 더 깊이 패여 있는 중심점이 표현되었다. 성혈은 직경 3㎝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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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번개석

암각확인개석

4번개석

④

②

③

<사진 7> 구암동고분군 1호분 암각 개석 위치(①) 및 세부(②·③:2번 개석 암각, 
④:4번 개석 암각) 



깊이 1㎝ 정도이며, 성혈1은 천공 후 마연되었고, 나머지는 천공하여 표
시만 하였다. 

3. 출토유물

1) 장신구

은제의 翼型冠飾이다. 구암동1-2호분 출토 은제관식은 나비날개형에 해
당한다. 중앙의 접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가 대칭된 형태이며, 출토 당
시 접히는 부분이 우그러져 있어 접혔던 각도는 알 수 없다. 신부 아래에서
1/3 정도부터는 가장자리에 2조로 타출을 하여 점열문이 새겨져 있으며,
상위 대칭으로 곡옥 모양의 문양이 타출되어 있다. 삼국시대 신라 중앙의
경주 황남대총북분 출토품과 신라 지방으로는 의성 대리리 49-1호분 출토
품과 유사한 형태이다. 
금동제 세환이식 5점이 출토되었으며, 1-2호분 출토 세환이식은 수하식

이 연결된 형태이다. 1-2호분 세환이식은 중간식이 소환과 각목대 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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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구암동고분군 1호분 조사후 전경



을 조합하여 만든 원통형 장식으로 5세기 후반이후에 크게 유행하는 형태
이다. 수하식의 문양은 원형에 가깝다. 5세기 후반이후 경주 황남대총 북분
을 비롯한 지방 수장급묘에서 주로 확인된다.

2) 토기

구암동고분군 1호분에서는 모두 236점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기종은
일단투창고배와 이단투창고배, 발형기대와 대부장경호, 단경호와 장경호,
개와 같은 경질토기류가 주를 이루며 연질옹을 비롯한 연질토기류도 낮은
빈도로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시간성과 지역성의 분석이 용이한
것이 이단투창고배이다. 
이단투창고배를 살펴보면, 삼단각의 이단투창고배와 이단각의 이단투창고

배로 구분된다. 삼단각의 이단투창고배는 기고가 20㎝ 이상의 비교적 크기
가 큰 편이며, 대각은 상위에서 하위로 직선적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장방형
또는 방형의 투창이 상하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다. 중위에는 무문, 파상문,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배신에도 무문이 대부분이지만 사격자문이 시문
되는 경우가 있다. 이단각의 이단투창고배는 삼단각의 이단투창고배보다 크
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대각에는 장방형 또는 제형에 가까운 투창을 상하
로엇갈리게배치되어있다. 소위 경주양식의고배로볼수있는기종이다.
구암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상을 살펴보면, 삼단각의 이단투창고배

의 출토량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 기형의 고배는 기고가 20㎝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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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구암동고분군 1호분 출토 유물(①:장신구류, ②:토기류) 

① ②



로 크고 대각의 중위와 배신에 사격자문 또는 파상집선문과 같은 문양이
시문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고배는 칠곡지역의 지역색이 강한 고배로
파악할 수 있다. 구암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아 고분군의 축조시기는 대체로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편
년된다.

Ⅲ.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구암동고분군 1호분에서 확인된 유구는 3기의 봉분과 7기의 수혈식 석곽
묘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239점, 금속류 97점, 옥석류 3점
등 총 339점이다. 
구암동고분군의 구조는 석곽을 덮은 봉분은 모두 적석분이며, 매장주체

부는 석곽으로 짜여진 전형적인 적석석곽분이다. 이러한 적석석곽분은 낙
동강 중류역의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구조이다. 하지만 구암동
고분군 1호분처럼 주ㆍ부곽이‘11’자 형태로 배치되는 구조는 낙동강 중
류역의 고분군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중류역에 위치하고 있는
달성 문산리고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달성 죽곡리고분군(대구대학교박물관 2002)에서 주ㆍ부곽의 배치
가‘11’자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11’자형의 주ㆍ부곽의 배치를 가지
고 있는 고분들은 고분의 규모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그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장급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암각개석은 구암동1호분 3기의 연접분 중 1-2호분 주곽에서 확인되었

다. 1-2호분 주곽의 상단에는 모두 4매의 개석이 덮였으며 서쪽으로부터
2번째 및 4번째 개석에서 성혈, 원형암각, 검파형 암각 등이 확인되었다.
고분의 개석에 암각이 확인되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
의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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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달성 문산리고분군 유구 및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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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구암동고분군 56호분 발굴조사 이후 40년만에 조사된 구암동고분군 1호
분 조사결과는 유구는 3기의 봉분과 7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239점, 금속류 97점, 옥석류 3점 등 총 339점이다. 
구암동고분군의 구조는 석곽을 덮은 봉분은 모두 적석분이며, 매장주체

부는 석곽으로 짜여진 전형적인 적석석곽분이다. 이러한 적석석곽분은 낙
동강 중류역의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구조이다. 주변의 유적과
비교해 보면‘11’자형의 주ㆍ부곽의 배치를 가지고 있는 고분들은 고분의
규모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그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장급의 무덤
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1-2호분 주곽에서 확인된 개석의 성혈, 원형암각, 검파형 암각은 고분의

개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의 새로운 자
료를 확보한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향후 보고서 작성에 있어 본 발굴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롤 기초로 적석석

곽분의 축조방법 및 구조에 대한 이해와 주변의 발굴조사된 자료 및 연구
성과를 비교하여, 대구 지역의 고분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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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매동기와가마유적의조사내용과성과

김지영·최규진*

Ⅰ. 머리말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7번지 일원은 도시계
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된 공사구역에 해당한다. 특히 이 일대는 문화유
적분포지도상 중산동 고분군의 북쪽 범위 끝자락에 포함되어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지
기 전 표본조사를 시행(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10196호,
2015.8.24.)하도록 조치되었고, 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도로건설공사구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전기대 기와가마가 확인되
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유적이 확인되는 층이 중복(상층:적심건물지 조성,

하층: 기와가마 조성)되어 확인되었고, 당초 표본조사를 통해 수립된 계획
보다 유구 및 유물의 수량이 많이 확인되었다. 이에 발굴조사 연장신청 후
조치를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기간 중 학술자문회의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학술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유적이 위치한 신매동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신기(新基)라 불

리웠고 옛날부터 있던 마을은 신기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내매(內梅)라
고 불렀다. 그 후 1914년에 신기와 내매를 합쳐 신매동이라고 부르기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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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동이 속한 시지지구는 대구시 택지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신시가지
(新市街地)이다. 본래 시지지구는 행정구역상 경산군 고산면에 속해 있다
가 1981년 7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고산면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다. 시지지구 지명의 유래는 시지동의 유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이 지역은 서울-안동-대구-경산-청도-부산을 잇는 국도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통요지로서 시지원(時至院)이라는 원(院)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
재의 시지동 이라는 동명은 이러한 시지원에서 유래하였으며, 시지지구라
는 명칭도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현재 명명되고 있다.
고산은 삼국시대 신라에 복속되기 이전에는 압독국(押督國)의 일부였다.

압독과 압량은 경산의 옛지명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소국의 이름에서 비롯
되어 군명(君名) 및 주명(州名)으로 사용되었다. 『三國史記』와『三國遺事』
에 의하면, 경산지역에 압독국 또는 압량소국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신라본기에는 파사왕 23년(102년)에 압독국이 스스로
항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4년뒤 사로국의 파사왕이 이 지역을 진휼하
기 위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일
성왕 13년(146년)에 사로에 반기를 들었으나 평정되고 잔존세력들은 남쪽
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압독국이 대체로 2세기
초에 사로국에 복속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의 건물지와 기와가마가 확인되었는데, 동

쪽에 기 조사된 대구 중산동 건물지유적1)(현재 사월동 이마트부지)의 조
선시대 적심건물지 4기를 비롯한 다수의 생활유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남동쪽 800m 정도 떨어져 경산 옥산동 300번지유적2)에서는 조선시
대 후기 기와가마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이후의 다수 유적이 확인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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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財)嶺南文化財硏究院, 2004, 『慶山中山洞建物址遺蹟』
2) (財)嶺南文化財硏究院, 2011, 『慶山玉山洞 300番地遺蹟』



Ⅱ. 조사내용

유적은 해발 64ｍ 정도의 구릉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20ｍ 정도 길게 이
어지는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조사는 도로건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조선전기대에 조업이 이

루어진 기와가마 3기와 적심건물지 1기가 확인되어 조사하였고, 유구 내부
에서는 가마의 연대를 알 수 있는 평기와와 분청사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1. 유구

구릉 정상부에서 뻗어내려온 북쪽 능선 말단부에서 기와가마 1~3호가
조성되어 있었고, 적심건물지는 기와가마 2호의 연소실 상부에서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1) 기와가마

총 3기가 확인되어 조사하였다. 구릉 남쪽 사면부 해발 61~63ｍ 선상
에 위치하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가마는 모두 구릉의 경사면을 터널식으로
뚫어 지중에 축조한 지하식 구조이다. 평면형태는 훼손이 심한 3호를 제외
하고는 모두 제형이다. 또, 아궁이와 연소실의 단면형태는 수직연소형, 소
성실과 연소실 사이에 수직에 가까운 90㎝ 정도의 단벽을 설치하였으며,
소성실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유계무단식의 구조이다. 가마의 조업
횟수는 연소실-아궁이-요전부-회구부에 이르는 토층의 재층을 통하여 확인
이 가능한데, 1호의 경우 최소 5회 이상의 조업이 이루어졌다.

<표 1> 기와가마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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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주축방향

전체
길이
(㎝)

요전부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연도
단벽
높이
(㎝)

아궁이
축조
방법

길이
(㎝)

너비
(㎝)

단면
형태

너비
(㎝)

길이
(㎝)

너비
(㎝)

길이
(㎝)

최대
너비
(㎝)

깊이
(㎝)

경사
도
(°)

1호 N-51°-E 1,110 120 160 U자형 90 240 240 693 210 90 20° 유실 93
石,
기와
+점토



2) 적심건물지

조사대상지 내 중앙부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구릉 북쪽 사면부 해발
62m 선상에 위치하며, 가마 2호와 중복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잔존하는 적심을 기준으로 정면 3칸×측면 2칸이다. 적심은 8개만 확인되
었으며, 북쪽이 삭평이 된 것으로 보아 더 있었을 가능성도 보인다. 적심간
거리는 220~235㎝로 등간격을 이룬다. 주축방향은 N-45°-W이며, 규모
는 (동-서)잔존길이 780㎝, (남-북)너비 510㎝이다. 적심 규모는 직경 75
~100㎝, 깊이 20㎝이며, 내부는 25㎝ 미만의 할석으로 채웠다.

<표 2> 적심건물지 제원표

Ⅲ. 조사성과 검토

1. 유구

1) 입지 및 축조순서

가마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조선시대 전기의 것으로, 기와가마 3
호의 연도와 2호의 연소실을 덮고 있는 층(적심건물지의 기반층)에서 적심
건물지와 기와가마 1호가 조성되어 있는 점, 유적의 동쪽 기준토층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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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주축방향

전체
길이
(㎝)

요전부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연도
단벽
높이
(㎝)

아궁이
축조
방법

길이
(㎝)

너비
(㎝)

단면
형태

너비
(㎝)

길이
(㎝)

너비
(㎝)

길이
(㎝)

최대
너비
(㎝)

깊이
(㎝)

경사
도
(°)

2호 N-43°-E 1,030 120 140 U자형 80 230 180 696 240 100 19° 유실 70 기와
+점토

3호 N-53°-E 1,180 110 100 U자형 60 190 140 (300) 160 100 26° 유실 62 점토

호수 평면형태
규모(㎝)

면적(㎡)
구조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정면 측면

1 장방형 780 510 40 3 2 자기편, 
수키와편 적심 8개



확인되는 회구부의 층위로 보아 유구의 축조순서는 (先)3호〉2호〉1호≒적
심건물지(後)로 판단된다. 

2) 기와가마의 구조3)

① 연도부
훼손이 심하여 가마 1·3호의 연도는 흔적만 확인되나 축적된 자료를 통

해볼 때 소성실 후벽으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마
2호의 경우 돌출된 연도가 확인되며, 구조는 소성실 끝단에서‘ㄴ’자형으
로 오르고 있다.

② 소성실
소성실은 기와를 적재하여 소성하는 가마의 중심부분이다. 유적에서 확

인되는 가마의 소성실 평면형태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3호를 제외하고
는 모두 제형이다. 소성실의 바닥면에서는 아무런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상경사도는 20°정도로 비교적 급경사이며, 평면형태는 소성실 후벽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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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동유적 2호기와가마 慶州芳內里기와가마遺蹟 14호

<삽도 1> 연도 세부

3) 기와가마의구조와관련한연구는다수진행된바있다. 
이 훈, 1996, 「와요의구조변천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성진, 2004, 「조선전기 경남지역 와요 및 평기와의 전개양상」, 동아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박헌민, 2013, 『영남지방와요의구조변천연구』등다수. 



각형태로 좁아지는 가마 2호의 바닥에서 기와편을 전체적으로 편평하게 깔
아놓았는데, 이 용도는 조업시 기와의 적재 또는 가마 바닥과 기물이 뜨거
운 온도에 의해 붙지 않게 하기 위한 이상재(離床材)의 역할4)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연소실
연소실은 땔감을 쌓아 불을 지피는 곳으로 연료의 연소가 이루어지는 곳

이다. 연소실의 평면형태는 반원형을 띠며 무단식 구조로 그 깊이는 1.7m
정도로 매우 깊으며, 다른 시기에 비해 너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아궁이
와 연소실의 연결 단면상태는 외고내저형의 한 형태인 수직연소형 구조5)를
띤다. 소성실과 연소실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90㎝ 정도의 비교적 높고 수
직에 가까운 단벽이 구축되어 있다. 단벽은 생토면을 굴착하여 사용하다가
그 위에 기와를 덧대고 점토를 발라서 보수하여 사용한 방식(1호)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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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동유적 1호기와가마 慶州芳內里生活遺蹟 1호 慶州玉山里瓦窯 3·4호

<삽도 2> 소성실 세부

4) 여기서 離床材의 가장 큰 기능은 기와가 가마바닥부와 직접 닿아 용착되는 것을
막는것은물론窯내의열기가기와전면에골고루갈수있도록하는것이다.

5) 수직연소형 구조는 토기가마 자료를 볼 때 원삼국~삼국초기라는 특정시기, 마
한-백제권역이라는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어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활발한 조사에 의해 축적된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 전시기 기와가마 구조의 큰 특
징으로보여진다.



④ 아궁이
연료의 공급 및 기물의 출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마의 입구에 해당한

다. 돌, 기와 또는 할석+점토를 이용하여 구축6)한 흔적이 1호에서 확인된
다. 아궁이 부분의 너비는 90㎝ 정도이다.

⑤ 요전부
요전부는 번조와 소성제품의 반출입 및 적재 등의 작업을 위해 확보된 공

간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가마의 장축방향과 동일하게 축조되었다.
요전부에서 회구부로 이어지는 부분에 가마 장축방향과 동일하게 수키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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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동유적 1호기와가마 신매동유적 2호기와가마 신매동유적 3호기와가마

<삽도 3> 연소실 단벽 세부

신매동유적 1호기와가마 慶州芳內里기와가마遺蹟 21호 慶州芳內里生活遺蹟 1호

<삽도 4> 아궁이 세부

6) 이상준, 2000, 「생산고고학의 연구성과와 과제「삼국시대 가마(窯)를 중심으로」
『제4회부산복천박물관학술발표회자료』, 부산복천박물관.
金才喆, 2011, 『韓國古代土器窯變遷硏究』, 慶北大學校文學碩士學位論文.
- 최근까지 아궁이 부분에 적석시설이 된 가마를‘火口積石窯’라 부르고 6세기대
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신라 고유의 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론이었으나 이보
다이른 4세기후반~5세기전반으로알려진대구신당동제 1·2호 가마에서이
러한 적석시설이 된 토기요가 확인되어 늦어도 4세기 후반부터 등장하여 오랫동
안지속되었던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일렬로 연결하여 놓은 양상이 1호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배수나 송풍의 기
능을 한 것으로 추정7)된다.

2. 유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66점으로, 조선전기대 기와가마에서 64점,
적심건물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극히 일부 분청사기편도 확인되나, 대
부분이 기와인 점으로 보아 가마는 기와 전업가마임을 알 수 있다. 평기와
만 확인되며, 대부분 가마 내부 소성실에서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모두 와도흔이 양쪽 내측에서 확인되고, 타날판의 길이는 장판이
다. 하단 내면 조정방법은 모두 물손질하였고, 그 범위는 5~10㎝ 이내이

직선계집선문 직선계집선문
+복합문 곡선계집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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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러한 양상은 경주 화천리 산251-1 유적 삼국 5호와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8호
에서유사한양상이확인되었다.

신매동유적 1호
기와가마

慶州芳內里
기와가마遺蹟 21호 慶州芳內里生活遺蹟 8호 慶州花川里山251-1

삼국5호

<삽도 5> 요전부 와열 비교

<표 3>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 출토 평기와 문양표



다. 길이는 대부분 40~48㎝ 정도이고, 두께는 2~3㎝ 정도이다. 또, 수키
와는 유단식의 미구기와8)만 확인된다. 기와의 문양은 집선문(직선계 다수,
곡선계 소수)이 대부분이고, 무문, 복합문 등이 있다.

3. 중심조업 및 유통

유구와 유물의 검토에 기반하여 신매동일원에 있어서 조선전기 기와 조
업과 유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대구 신매동 57번지 유적의 기
와가마 구조 속성은 아래 <표 4>와 같이 확인된다.

기와가마의 소성실 평면형태는 훼손된 3호를 제외한 1·2호 모두 제형을
띠고, 연소실의 평면형태는 반원형, 아궁이의 단면형태는 외고내저형으로
확인되는 등 여말선초대에 해당하는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유구 내
에서 출토되는 유물 또한 기와의 문양형태 및 제작속성이 해당시기의 특징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적 내에서 조사된 기와가마의 연대를 알 수 있다.
<표 6>을 통해 신매동 기와가마의 연대를 보정해 보면 14세기 후엽~15세기
중엽으로 한정할 수 있겠다. 또한 주변 유적인 경산 중산지구 건물지유적9)에

213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김지영·최규진

8) 미구기와는 중요한 편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인숙(2004)은 양양 진전
사지 출토‘천경 3년天慶三年, 1113)’銘 기와를 기준으로 고려 중기 이전에는
토수기와가, 이후에는미구기와가사용된다고보고있다.

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경산 중산동 건물지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
사보고제 75책.

<표 4> 기와가마 구조 속성분류표 (●:유효, ○:가능성)

호수 축조
위치 연도

소성실 연소실 아궁이

평면형태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
타
원
형

제
형

장
방
형

역
제
형

반
원
형

방
형 내외평탄형

외고내저형

외고내저형 수직연소형

1 지하식 䦬 䦬 䦬

2 지하식 돌출 䦬 䦬 䦬

3 지하식 䦥 䦬 䦬



서동일한제작속성및문양형태를가진평기와가출토됨에따라신매동 57번
지유적기와가마에서생산된기와의유통관계를밝히는데핵심자료가된다. 
소비지로 추정되는 경산 중산지구 건물지유적은 조선시대 건물지유적으

로 적심석군, 배수로, 수혈유구, 석렬유구 등이 다수 조사되었다. 그 중 신
매동 57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타날판이 사용된 기와가 출토
된 유구는 1구역의 수혈유구, 석렬유구 등이 있다. 수혈유구는 모두 2기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과 부정형이며 1호의 경우 내부에 아궁이
시설과 구시설이 갖춰져 있고 2호는 배수시설로 보이는 석렬이 확인되었으
며 바닥의 전면에는 와편과 자기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
을 때 수혈유구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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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형태
출토유적 직선계사선집선문 곡선계호상집선문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

대구 중산동
건물지 유적

<표 5> 신매 57번지 유적 출토 평기와의 타날문양 비교



<표 6> 신매동 기와가마 고고지자기연대10)

<표 7> 유구 및 유물현황

Ⅳ. 맺음말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은 (주)중산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대구 신매
동 5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된 대호1류46호선 도로건
설’과 연관되어있다. 조사결과, 대구 신매동 일대에 조성된 조선 전기대 기
와 생산유적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된 유구는 기와가마 3기와 적심건물지 1기로 총 4기이다. 유물은 모

두 토도류로 기와와 자기편 등 총 66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기
와가마의 연대는 조선 전기대로 판단되는데, 이는 기존 연구된 기와가마의
구조 및 출토유물과 자연과학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진다.
먼저 가마의 구조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소성실의 축조위치는 모

두 지하식에 해당하고, 소성실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아궁이와 연소실의 단
면형태는 수직연소형, 그리고 소성실과 연소실 사이에 수직에 가까운 90㎝

215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김지영·최규진

유구 고고지자기연대 비고

1호기와가마 A.D.1640 ± 50년또는 A.D. 1440 ± 20년

2호기와가마 A.D.1365 ± 15년또는 A.D. 1735 ± 25년

3호기와가마 A.D.1375 ± 10년또는 A.D. 1740 ± 20년

10) 성형미, 2016, 「대구 신매동 57번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유적에 대한 고고지
자기학적연구」.

유구 출토유물(점)
비고

시대 성격 수량 토도 금속 유리·보석 석 기타 합계

조선전기 기와가마 3 64 · · · · 64

적심건물지 1 2 · · · · 2

지표수습 · · · · · · ·

합 계 4 66 · · · · 66



정도의 단벽을 설치하였고, 소성실 바닥에는 단시설이나 기와편을 이용한
시설이 없는 유계무단식의 구조를 보인다. 다음으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
면 평기와의 타날문양은 직선계 사선집선문이 곡선계 호상집선문보다 상대
적으로 많이 출토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유적에서 조사된 기와
가마의 연대를 알 수 있다.
대구 신매동 57번지 유적 주변에는 삼국시대 토기를 생산한 유적 이외에

도 고려~조선시대 기와 생산유적 유적 등이 다수 분포해 있다. 이는 이 일
대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지·경산 일대의 토기·기와 생산지였
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외에도 생산된 기와의 수급처를 알 수 있는 유
적이 기조사됨에 따라 이 지역 기와의 유통 연구에도 큰 도움을 제공한다.
향후 유적의 조사과정 중 확인된 이 지역 일대의 기와 생산과 수급처가

희소적인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
다. 나아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다면 대구·경산지역 조선시대 기와의 유
통방식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16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217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김지영·최규진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S=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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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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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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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구역 전경

<사진 2> 기와가마 1호 전경 및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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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기와가마 3호 전경 및 세부

<사진 3> 기와가마 2호 전경 및 세부





Ⅰ. 머리말

Ⅱ. 조사내용

1. 유구에대한검토

2. 유물에대한검토

Ⅲ. 조사성과에대한검토

1. 고려시대토광묘와출토동경

Ⅳ. 맺음말

경주구정동산20번지유적의조사내용과성과

이수정·권용규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구정동산20번지유적의조사내용과성과

이수정·권용규*

Ⅰ. 머리말

본 조사는 건축주(백운태)가 추진 중인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일원 단독
주택단지 건립부지에 관란한 문화재 발굴조사이다. 건축주(백운태)가 경주
시청에 건축허가를 협의한 결과, 사업부지가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이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경주 구정동 유적)에 포함됨에 따라 경주시
문화재과의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보완 요구가 있었다(접수번호 2015
-5050000-0327270). 이에 건축주는 행정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
를 득하고(허가번호 제 2016-0042호, 2016. 01. 13.), 영남문화재연구
원에 발굴(시굴)조사를 신청하게 되어 2016년 3월 23일부터(실작업일수
5일)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고려~조선시대 분묘 등이 확인되었

다. 이에 시굴조사(3,168㎡)에서 유구가 확인된 지역(1,680㎡)에 대해 문
화재청 부분완료조치 통보(발굴제도과-5113, 2016. 04. 22.)에서 유적이
확인된 잔여 지역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시행하라는 조치가 있었고 이에 발
굴(시굴)조사 변경허가를 득(2016. 04. 29)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경주시와 구정동 일대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漢 五鳳 원년(BC 57)에 시

조 혁거세가 나라를 열어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서야벌(徐耶伐)이라
했다. 혹은 사라(斯羅), 사로(斯盧)라고 부르다가 제 15대 기림왕 10년
(307) 신라로 칭하였다. 고려 태조 18년(935)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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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김부가 항복해오니, 나라를 없애고 9州의 하나인 경주라 칭하였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승격시켜서 대도독부로 삼았으며, 성종 6년(987) 지방
관을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고쳤다가, 14년(995)에 유수사(留守使)로 불
러 영동도(嶺東道)에 속하게 했다. 현종 3년(1012)에 지방관을 경주방어
사(慶州防禦使)로 하여 강등시키는 등 여러 차례에 개칭이 있었으며, 이 후
충렬왕 34년(1308)에 계림부(鷄林府)로 고쳐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경주부(慶州府)로 개칭되었으며, 세종 때는 진(鎭)을 두었
다. 고종 32년(1895)에 동래부 소속의 경주군으로 되었다가 광무 10년
(1896)에 대구부(大邱府) 소속이 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12개면의 경주군이 되었다. 해방 이후 1949년 안강읍을
포함한 3읍 10개면이 되었다가 1955년 경주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 경
주시와 경주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4개읍 8개면이 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구정동은 예로부터‘소정각단’이라 불러 오다가 그 후 이 마을에서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아홉 명의 정승이 배출되었다 해서‘구정리(九政
里)’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경주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선사시

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유적들이 조사되었고, 현재까지
도 수많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조사지역이 위치한 구정동일대에
서 조사된 유적은 대부분은 고분군으로 그 중에서도 원삼국시대 목관·목
곽묘군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죽동리유적,1) 조양동유적,2)

구정동유적3)이 경주방면으로 위치하고, 입실리유적,4) 중산리유적,5) 구어
리유적6) 등이 울산방면으로 위치한다. 이 중 경주 구정동유적은 일제 강점
기인 1936년(昭和 11년) 동해남부선 철로 공사 중 청동유물이 일괄로 출
토되어 그 존재가 알려진 후 긴급수습 조사 등 여러 조사가 시행되었다. 

226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1) 國立慶州博物館, 1998, 『慶州竹東里古墳群』.
2) 國立慶州博物館, 2000, 『慶州朝陽洞遺蹟Ⅰ』.

國立慶州博物館, 2003, 『慶州朝陽洞遺蹟Ⅱ』.
3) 國立慶州博物館, 2006, 『慶州九政洞古墳』.
4) 朝鮮總督府, 1925,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大正11年度古蹟調査報告書』第2冊.
5) 昌原大學校博物館, 2006, 『蔚山中山里遺蹟』.
6) 嶺南文化財硏究院, 2011, 『慶州九於里古墳群Ⅱ-木槨墓-』.



이상으로 구정동 일대는 신라 국가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신라 혹은 사로
육촌의 위치 비정에 관계된 곳으로, 신라왕경의 동남부 외곽의 관문성까지
이어지는 군사교통로 상의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조사지역 주
변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지역 주변유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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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명 시대 성격 비고

1 경주구정동유적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분묘

2 경주구정동유적Ⅰ 청동기시대 생활

3 경주구정동유적Ⅶ 청동기시대 생활

4 경주구정동유적Ⅵ 청동기시대 생활

5 경주구정동고분군Ⅵ 삼국시대 분묘

6 경주구정동유적Ⅷ 청동기시대 생활

7 경주구정동고분군Ⅷ 삼국시대 분묘

8 경주구정동255-1번지유적 청동기시대 생활

9 경주구정동유적Ⅱ 청동기시대 생활

10 경주구정동고분군Ⅶ 삼국시대 분묘

11 경주조양동고분군Ⅳ 삼국시대 분묘

12 경주구정동고분군Ⅰ 삼국시대 분묘

13 경주구정동유적Ⅲ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분묘

14 경주구정동유적ⅩⅠ 청동기시대 생활

15 경주구정동유적Ⅹ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16 경주조양동유적Ⅲ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분묘

17 경주구정동유적Ⅳ 청동기시대 생활

18 경주구정동고분군Ⅱ 삼국시대 분묘

19 경주구정동고분군Ⅸ 삼국시대 분묘

20 경주구정동고분군 삼국시대 분묘

21 경주구정동고분군Ⅲ 삼국시대 분묘

22 경주구정동고분군Ⅳ 삼국시대 분묘

23 경주구정동유적Ⅴ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분묘

24 경주구정동고분군Ⅴ 삼국시대 분묘

25 경주구정동방형고분군 통일신라시대 분묘

26 경주마동경주출토유물보관동부지유적 청동기시대 생활

27 경주마동 769번지유적 청동기시대 생활

28 경주구정동255-1번지유적 청동기시대 생활



조사지역은 경주 구정리 방형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넓게 분포한 경주 구
정동 유적 내에 위치한다. 지형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가 형성된 능선 정상부
와 능선사면에 해당된다. 1993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밀 지표조사를 실
시한 이래로 이 일대에서 무문토기 산포지, 삼국시대 고분군 등 총 28개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완
만한 정상부와 사면부 일대이다. 유구는 조사범위의 정상부와 남서쪽 사면
에서 확인되며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고려시대 문화층(분묘 유구)가 확인되
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는 청동기시대 문화층(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지역의 능선 정상부와 사면부의 표준층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삽도 1> 조사지역 표준토층

Ⅱ. 조사내용

1. 유구에 대한 검토

조사지역이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서 사면 아래쪽으로 해발 약 144~
130m 정도로 동-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다가 동쪽 구릉 말단부에서 북쪽
으로 꺾인다.
금번 조사는 단독주택단지 건립과 관련있으며,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

거지 2기와 고려 토광묘 2기, 시대미상 토광묘 4기가 확인되어 조사하였
고, 유구 내부에서는 무문토기발과 마제석촉, 석부, 고려경, 병, 청자 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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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층 : 흑갈색(Hue 10YR 3/2) 사질점토층
- 표토층

Ⅱ층 : 회황갈색(Hue 10YR 5/2) 사질점토층
- 퇴적층 (유구확인층)  

Ⅲ층 : 황갈색(Hue 10YR 5/6) 사질점토층
- 생토층



(1) 고려시대 및 시대미상 분묘

고려시대 및 시대미상 분묘는 총 6기로 동쪽 구릉 중앙에서 5기, 서쪽 구
릉 중앙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묘광는 회황갈색암반과 황색풍화암반을 수
직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이
1호~5호는 등고선과 직교하며, 6호는 등고선과 평행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12~149㎝, 너비 92~28㎝이다. 
고려시대 토광묘는 2호와 4호로 조사구역의 동쪽 구릉 중앙에 위치하며,

목관을 사용하여 피장자를 안치하였다. 토광묘 2호에서는 북쪽 장벽의 서
쪽에서 직경 22.7㎝ 가량의 동경이 세워져서 확인되었으며 동경 뒤에는 갈
대로 추정되는 초본류흔이 확인되었다. 
시대미상 분묘는 4기로 조사구역의 동쪽 구릉 중앙과 서쪽 구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토광묘 1·3·5호는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고 있으나 토광
묘 6호는 등고선과 평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축방향은 거의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유물은 고려시대 분묘에서 청자 접시, 청자 종지, 병, 동경, 청동합, 청동

집게, 청동숟가락,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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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고려시대 2호 토광묘



<표 2> 고려시대 토광묘 제원표

2. 유물에 대한 검토

토광묘는 고려시대 토광묘에서만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자기류는 총 3점
으로 청자 접시와 청자 종지, 병이 각각 1점씩 확인되었다. 금속류는 총 8
점으로 동경, 청동합, 청동집게, 청동숟가락,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토광묘 2호에서 확인된 동경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동경은 쌍
용문운문대경(雙龍文雲文帶鏡)으로 묘광의 북장벽에 세워져 출토되었으
며, 원형으로 표면은 청녹색을 띤다. 문양의 구성은 외연인 종속문양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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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평면형태 주축방향
묘광규모(㎝) 관규모(㎝)

출토유물(점)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1호 장방형 N-20°-W 211 88 81 · · · ·

2호 말각장방형 N-59°-W 212 90 46 180 44
병(1), 청자 종지(1), 청
자 접시(1), 청동숟가락
(1), 청동합(1), 청동거
울(1), 동곳(1), 관정(4)

·

3호 장방형 N-66°-W (205) 66 46 (175) 51 · 요갱

4호 장방형 N-39°-W (149) 62 28 (135) 42 청동숟가락(1) ·

5호 말각장방형 N-19°-W 182 92 54 136 42 · ·

6호 장방형 N-70°-E 210 70 64 172 43 · ·

경주구정동산20번지유적출토동경(직경 23㎝) 청주용암유적II 출토동경(직경 23㎝)

<표 3> 고려시대 토광묘 2호 출토 동경과 청주 용암유적II 출토 동경 비교



등간격으로 돌아가며 운문을 배치하였다. 주문양대는 3개의 발가락을 한 2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향하여 날아가는 모습을 서로 꼬리를 바라보도록 표
현하였다. 뉴좌부분은 뉴를 중심으로 중연판문을 돌렸다. 또한 뉴에는 거울
을 메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질이 남아있다. 
같은 형식으로 청주 용암유적 II-1유적 57호 토광묘7)에서 출토되었는데

문양의 형식과 직경이 같다. 청주 용암유적II에서는 개원통보, 해동통보,
천성원보, 삼한통보 등 총 5점의 동전들이 공반하였으며 이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주도된 삼한통보가 1095~1105년8)에 주조된 것으로 보아 토광묘
는 11~12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유구 및 유물현황표

Ⅲ.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1. 고려시대 토광묘와 출토 동경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유적 토광묘 2호에서 출토된 동경은 청주 용암유
적Ⅱ 출토 동경과 같은 용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직경이 같으
며, 문양구성 또한 동일하다. 이와 같은 문양구성을 가진 동경은 개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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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청주용암유적I·II』.
8) 원유한, 2006, 『한국화폐사:고대부터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발권국

개원통보(중국, 고려) - 621년~1009년.
해동통보(고려성종~숙종) - 981년~1105년.
천성원보(송나라인종) - 1023년~1031년.
삼한통보(고려숙종) - 1095년~1105년.

유구 출토유물(점)
비고

시대 성격 수량 토도 금속 유리·보석 석 기타 합계

청동기시대 주거지 2 2 · · 4 · 6

고려시대 토광묘 2 3 9 · · · 12

시대미상 토광묘 4 · · · · ·

합 계 8 5 9 · 4 · 18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동경(덕5110)이 있으며 상기 2개의 동경의 직경이
23㎝, 개성출토품은 22.9㎝로 거의 동일하며, 문양구성도 같다. 한반도 출
토 쌍룡문경은 총 7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3기가 개성에서 출토된 동경
이다. 문양 구성이 일부 다를 뿐 문양대와 기본구도는 거의 동일하며, 직경
또한 22.9~23.6㎝ 사이에서 존재한다. 상기와 같은 점을 보면 개성에서
만든 동경을 지방 호족세력에게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경은 주조한 후에는 줄로 갈고 숫돌로 다듬고 다시 탄가루로 문지르거

나 주석도금을 한 후에 鏡箱을 사용하여 보관하였다. 경상에 넣을 때에는
한지 또는 천과 같은 유기물로 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관하던 동경
을 그대로 부장할 때 넣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정동 출토 동경은 경면과
토광묘 바닥에 접하는 부분에 섬유질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나무 또는
갈대로 짠 바구니로 추정된다. 구정동 출토 동경은 유기물로 싸지는 않았으
며, 彩箱에 넣어 보관하던 것을 부장하였다.
동경 부장방법은 총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칠기상자(평양 석암리

205호 王 墓), 청자상자(전남 장흥 고려무덤), 채상(경주 구정동 산20번
지 토광묘 2호), 직물주머니(청주 용암유적Ⅱ-2 16호 토광묘), 한지(서천
추동리 ⅠF-6호묘)에 넣어 부장하였다. 서천 추동리 ⅠF-6호묘에서 동경
을 감쌌던 한지에서‘己亥’라는 간지가 확인되었으며, 공반 출토된 녹청자,
청자잔, 숭녕중보(1102~1106) 등을 참고할 때, 1119년 또는 1179년으
로 추정된다. 이는 고려 동경과 고려묘 편년에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9)

또한, 동경의 뉴에는 직물흔이 일부 확인되며, 동경을 사용할 때 사용하
였던 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직물흔이 확인되는 동경은 청주 용암유적과
서천 추동리 유적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동경의 외연에 운문과 운문사이(표 3. 빨간 점선)에 동경을 보수한 흔적

이 확인된다. 동경을 단기간만 사용하고 부장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
걸쳐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수흔은 개성과 청주 출토품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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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립중앙박물관, 2010, 『고려동경 - 거울에담긴고려사람들의삶』



<표 5> 고려시대 동경 부장방법

Ⅳ. 맺음말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일원으로 단독주택단지 건
립부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고려시대 토광
묘 2기, 시대미상 토광묘 4기가 확인되어 총 8기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유
물은 무문토기 저부, 청자 접시, 청자 종지, 병 등의 토도류 5점과 동경, 청
동합, 청동집게, 청동숟가락, 관정 등 금속류 9점, 석촉, 석부 등의 석기류
4점 확인되었다. 주변유적으로 경주 구정동유적 I·II·VI·VII·VII, 구
정동 225-1번지 유적 등 청동기시대 생활유적과 경주 구정동유적 IV·
VI·VII·VIII 등의 삼국시대 분묘유적, 경주 구정동 방형고분군 등의 통
일신라시대 유적이 다수 분포하며, 이 일대가 청동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
지 오랜 기간에 걸쳐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관
방법 칠기상자 청자상자 채상 직물주머니 한지

출토
유적

평양석암리 205호
王 墓 전남장흥고려무덤 경주구정동토광묘

2호
청주용암유적

Ⅱ-2 16호 토광묘
서천추동리ⅠF-6

호묘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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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반도 출토 쌍용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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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출토지 유적명 직경

(㎝) 사진 공반유물 비고

1 경북 경주구정동산20번지
토광묘 2호 23.0

청자종지 1, 청자대접 1,
병 1, 청동숟가락 1, 청동
합 1, 
동곳 1, 관정 3

2 충북 청주용암유적금천Ⅱ-1 
토광묘 57호 23.0 청동발1, 청동접시 1, 은

곳1, 동전 5, 철제가위 1

3 경기 개성 22.9 덕5110

4 경북 청도대전리
19호토광묘 23.3

병 1, 도기옹 1, 청자대
접 1, 청자접시 1, 청동
숟가락 1, 철편

5 경기 화성반송리행장골
23호묘 23.2 자기편, 청자접시 1, 청동

완 1, 동곳 1, 철제가위 1

6 경기 개성 23.6 덕315

7 경기 개성 23.0 덕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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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 및 주변유적분포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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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 범위도(S=1:2,500)



237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이수정·권용규

<도면 3> 조사지역 유구배치도(S=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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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원경(上:남동→북서) 및 전경(下: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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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고려시대 토광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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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시대미상 토광묘(上:3호, 下:5호)



Ⅰ. 머리말

Ⅱ. 조사내용

1. 유구에대한검토

2. 유물

Ⅲ. 조사성과에대한검토

Ⅳ. 맺음말

울진읍남리유적의조사내용과성과

남도인·박영협·장기명
영남문화재연구원





울진읍남리유적의조사내용과성과

남도인·박영협·장기명*

Ⅰ. 머리말

본 조사는 ㈜로텝하우징이 계획 중인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산54-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신축과 관련한 문화재 발굴조사이다. 금회 조사지역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04년 4월 16일~19일에 지표조사를 실시
하였고, 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시굴조사는 2007년 8월 16일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생활유구 1기, 삼국시대 봉
토분 3기, 석곽묘 12기, 주구 1기, 불명유구 1기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됨
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허가(문화재청 발굴제도과-2332(2016. 02.24)를
득한 후 5,500㎡에 대한 발굴조사를 2016년 4월 11일부터 7월 28일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이 속한 울진군은 경상북도 동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동

해에 접하고, 서쪽은 봉화군과 영양군, 남쪽은 영덕군, 북쪽은 강원도 삼척
시와 지리적 경계를 이룬다. 전체적인 지형은 서쪽에 형성된 높은 산지가
동쪽의 동해에 면해 발달해 있어 산지와 해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
이다. 특히, 울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낙동정맥 동사면은 비교적
험한 곡간의 산악지대로서 해안에 인접한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나
100~300m 사이의 구릉지역에 촌락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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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문화재연구원
1)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울진 청량아파트 신축공사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울진2)3)에 대한 옛 명칭은『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
증동국여지승람』에 우진야(宇珍也)로 기록4)되어 있으며, 창녕신라진흥왕
척경비에는 우추(于抽)로 명시되어 있다. 울진이라는 명칭은 군지에 따르
면, 삼국 통일기에 김유신이 대군을 거느리고 우진야에 당도하니 산천이 울
창하고 진귀한 보배가 많음을 보고 울진이라 칭하였다는 설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울진은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 잠시 고구려의
우진야현으로 복속되었으나5), 신라 지증왕 6년(505)에 삼척에 州를 설치
하고 군주를 두어6) 신라가 5세기 말~6세기 초에 동해안의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울진 일대 고분군의 발굴조사에서 덕신리 고분
군7)은 5~6세기, 덕천리 고분군8)은 5~7세기, 봉평리 고분군9)과 매화리
고분군10)은 6세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읍남리고분군1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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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蔚珍郡, 2001, 『蔚珍郡誌』.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4, 『蔚珍白巖山城-精密地表調査報告書-』.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蔚珍郡-』.

3) 蔚珍郡·安東大學校, 1991, 『蔚珍의文化財』.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蔚珍郡-』.
심현용, 2006, 「통합이전울진지역의역사개관」, 『울진문화』제20호, 울진문화원.

4) 『三國史記』권35 잡지4 지리2 명주울진군조 및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하슬라
주조.
『高麗史』권58 지12 지리3 동계강릉부울진현조.
『世宗實錄』권153 지리지강원도울진현조.
『新東國輿地勝覽』권45 강원도울진현조.

5) 『三國史記』권35 잡지4 지리2 명주 울진군조에는‘于珍也縣’으로 기록되어 있으
며, 권37 잡지6 지리4고구려하슬라주
조와권32 잡지1 제사악소사조에는‘于珍也郡’으로기록되어있다.

6)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6년조.
7) 안동대학교박물관, 2004,『울진덕신리유적』.
8) 聖林文化財硏究員, 2014, 『蔚珍德川里新羅墓群Ⅰ』.

聖林文化財硏究員, 2015, 『蔚珍德川里新羅墓群Ⅱ』.
9) 安義政·蔡奎敦, 1992, 「蔚珍郡 鳳坪里 石槨墓 收拾調査 報告」, 『古代硏究』3집,

古代硏究會.
10) 안동대학교박물관, 2003, 『울진 매화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울진 덕신리 유적

시굴조사』.
11)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울진 청량아파트 신축공사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산리 고분군12), 노음리 고분군 등에서 5~7세기 신라양식 토기가 출토되
어 고고학적 증거로도 확인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신문왕 5년(685)에 영토

를 9州로 분할할 때 명주(溟洲, 지금의 강릉)는 북쪽으로 통천, 서쪽으로
안동시 임하와 청송, 남쪽으로 청하까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후
경덕왕 16년(757년)에 전국의 주군현 명칭을 개칭할 때 우진야현(于珍也
縣)에서 울진군(蔚珍郡)으로 개칭하고 영현으로는 해곡현(海曲縣)을 두고
그대로 명주의 관할 하에 두었다.
조사지역 주변 유적으로는 고분군과 지석묘, 패총 등 다수의 고고 유적과

조선시대 분묘유적·민속신앙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연대적으로 가장
빠른 것이 중기 구석기 유적인 북면 주인리 석수동유적13)이 있다. 이곳에
서는 B.C.12만년~B.C.4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먹도끼, 긁개 등이 출
토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후포면 후포리유적14)이 있다. 이 유적은 1983년

경북 울진군 후포리의 후포항 동쪽에 접해 있는 등대산 정상부에서 확인된
집단매장유적으로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지름
4m 안팎의 부정형의 수혈로서 최소 40인 이상의 2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녀 인골이 출토되었다. 세골장으로 추정되며, 출토유물로는 시신을 덮을
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180여 점의 석부와 관옥, 석재 장신구 등이 출
토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토기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춘천 교동 유적·통영 욕지도에서 출토된 석부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신석
기시대 후기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죽변면 죽변리 일원에서는 융기문토
기편이 수습되었는데15), 이와 관련된 문화층이 2009년 10월 (재)삼한문
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이 죽변리 1-25번지 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융기문토기, 침선문토기, 채색토기, 무문양토기, 석촉, 결합식 낚시

245

울진 읍남리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남도인·박영협·장기명

12) 심현용, 2003, 「울진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1)」, 『울진문화』17, 울진문화
원, p.128.

13) 홍영호·김상태, 2002, 「경북 동해안지역의 새로운 구석기유적」, 『한국구석기
학보』3집, 한국구석기학회.

14) 國立慶州博物館, 1991,『蔚珍厚浦里遺蹟』.
15) 국립경주박물관, 2003, 「학술조사」, 『年報(2002년)』, pp.44~50.



바늘, 낚시추, 석부, 석도, 긁개 등 100여 점의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16).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지석묘가 보고되어 있는데17), 북면 고목2리 지석

묘군, 북면 나곡2리 지석묘, 근남면 진복리 지석묘, 북면 신화리 지석묘, 북
면 부구리 지석묘, 근남면 덕신리 무문토기산포지 등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에서주거지가 조사·보고 되었다18). 이러한 청동
기시대 유적은 주로 하천변에서 확인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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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 <도면 2> 조사지역 범위 및 주변 지형도

16)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蔚珍竹邊里遺蹟』.
17) 울진군·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1992, 『울진의문화재』, 양지상사.
18)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지도위

원회자료집」.
19) 심현용, 2002, 「동해안지방지석묘시론-경북 울진군을중심으로-」, 『향토문화』

17, 대구향토문화연구소.



울진지역은 청동기시대 이래 활발한 사회분화가 일어나 하나의 소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한의 우중국(優中國)20)을 역사학계에서는 대
체로 울진으로 비정하고 있다. 다만 울진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에 해당되
는 분묘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죽변면 죽변리 패총유적은 이 시기에 해
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고분 유적도 다수 확인이 되었는데, 덕신리 고분군, 봉평리 고

분군, 매화리 고분군, 읍남리 고분군, 마산리 고분군, 노음리 고분군, 덕천
리 고분군 등이 있다. 이외 524년 건립된 울진봉평 신라비(국보 제242호)
는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며, 통일신라 말 창건되어
조선 초까지 법통을 유지한 전청암사지도 조사·보고 되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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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유구배치도 <사진 1> 조사구역 전경(항공촬영)

20) 『三國志』권30 위서30 동이전진·변한조.
21) 蔚珍郡·慶州大學校博物館, 2008, 『蔚珍九山里傳靑巖寺址發掘調査報告書』.



Ⅱ. 조사 내용

조사지역은 북고남저형의 지형으로 해발고도 18~32m 선상에 위치하여
북쪽에서 남쪽 중앙까지 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지다가 동사면에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남쪽 능선 말단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석곽묘 29기, 횡구식석실묘 11기, 옹관묘 1기, 매납
유구 5기, 부장수혈 2기, 구 2기, 수혈 4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2기가 확인
되었다.

1. 유구에 대한 검토

본 유적에서 중심을 이루는 유구는 삼국시대 분묘로 석곽묘 29기, 횡구
식석실묘 11기, 옹관묘 1기,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표 2> 참조). 석곽
묘와 석실묘는 장방형 혹은 세장방형22)의 평면형태를 띄고, 석실묘의 경우
횡구식 구조만 확인된다. 방형계 횡혈식 석실묘는 보이지 않아 장방형과 세
장방형 석곽묘에서 세장방형 횡구식 석실묘로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묘의 조영 기간은 5세기 중엽~6세기 후엽인 것으로 파악되며, 집중적인
조영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구의 중
복이 거의 없고 구조와 유물 부장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집단이 상당히 오
랜 기간 동안 묘역을 이룬 것으로 확인된다.
확인되는 유구는 모두 조사전 봉토와 상부가 유실된 상태였고, 4호묘와

36호묘의 경우 북쪽으로 주구가 설치되었다. 지형이 북고남저형을 띠는 점
을 감안할 때 주구는 배수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구 내부에서 대
호편과 함께 토기류가 확인되었고, 36호묘 주구의 경우 상형토기와 압형토
기가 출토되었다.
분묘의 토층은 대부분 2개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2008년 조사 중지

이후 복토한 층, 2층은 유구 내부토(갈색사질점토)로 나눠진다. 벽석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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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고에서는 1:3의 평면 비율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장방형(1:3 미만), 그 이상
을세장방형(1:3 이상)으로분류하였다.



부분 네 벽 모두 잔존하는데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북장벽의 경우
내부로 기울어져 있으며 남장벽의 경우 1~2단을 남겨두고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벽석은 20~ 40㎝ 가량의 할석을 사용하여 최하단석은 횡평적하
였고, 2단부터 횡평적과 종평적을 혼용하여 쌓았다. 
바닥 중앙에는 시상 1~2개가 확인되었다. 시상은 암반면 위에 바로 설

치되거나 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정지한 후 그 위에 설치되었다. 추가장의 경
우 천석을 1~3겹으로 깔고, 그 위에 다시 할석이나 크기가 다른 천석을 이
용하여 구분하였다.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구분한 경우는 5호묘, 7호묘,
12호묘에서 확인되며, 이 경우 1, 2차 시상이 뚜렷하게구별된다.
유적의 횡구식석실 축조공정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복원

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묘지를 선정하고 묘광을 판다. 
② 묘광 바닥에 사질점토로 정지한다. 
③ 석실의 벽석을 1단을 횡평적하여 석실/석곽의 틀을 만든다. 
④ 시상을 주검 안치부분에 설치한다(5호묘는 할석 시상과 천석 시상으

로 나누어 설치함, 12호묘는 할석 시상을 2~3차례에 걸쳐 구분해 설치
함). 시상을 제외한 양단벽에 사질점토로 시상 높이에 맞춰 채운다(5호묘
는 남단벽에 사질점토를 채우는 과정에서 유물을 부장함). 2단부터 벽석과
함께 봉토를 축조한다. 벽석 사이 빈 공간에 작은 할석과 점토를 끼워 보강
한다. 봉토가 양호하게 남아있는 사례가 없지만, 매장주체부가 반지하식 혹
은 반지상식을 띤다는 점과 18호묘와 36호묘의 사례에서 매장주체부 주위
로 누층적으로 쌓은 봉토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벽석과 함께 봉분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⑤-1 두상-시상-족상23)에 유물을 배치한다. 두상에서는 토기를 여러 겹

으로 쌓아 부장하기도 하며, 족상에서는 대개 호류가 부장된다. 개석을 덮
는다.(17호 소형 석곽묘에서만이 개석이 확인되어 정확한 면모를 알 수 없
으나 토층 양상으로 보아 목개의 존재는 상정할 수 없고 대부분 개석이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형급 분묘에서만 잔존 사례가 있어 중·대형급
분묘에서 보이는 밀봉토나 목탄의 존재 등은 알 수 없음) 
⑤-2 개석 위로 봉분을 쌓아 올린다. 형질 변경과 후대 교란으로 인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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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알 수 없으나 주
구가 남아있는 분묘와
분묘 간의 배치 간격으
로 볼 때 봉분이 그리
크거나 높지 않았던 것
으로 판단된다.
⑥ 봉분을 인식하고

주변에 매납유구 및 부
장수혈을 축조한 것이
있으나 이것은 봉토가
남아있지 않아 추가장
이후에 설치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 추가장은
단벽 일부를 허물고 내
부에 시상을 정지한 후
시신을 안치하고 들어
간 입구를 할석으로 막
은 것으로 파악된다
(4·5·12·36호묘의
경우 폐쇄석이 확인.
시상 아래에서 토기류가 출토되어 시상과 구별됨)

<표 1> 울진 읍남리 유적의 석실묘 / 석곽묘 구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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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상을 기준으로 피장자의 머리 위 공간을 두상, 아래 공간을 족상으로 분류
하였다.

묘도 연도 폐쇄석 추가시상 유물시기
차이

매장주체부
평면형태 명칭

× × × × × 장방형 석곽묘 29기

△ △ ○ ○ ○ 장방형/
세장방형

횡구식석실묘 11기
(4, 5, 7, 9, 12, 18, 19, 22, 36, 37, 40호)

<도면 4> 36·37호 평면도 및 단면도



2. 유물

유물은 868여점이 출토되었다. 유물 구성은 토기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류, 장신구류, 농구류와 마구류가 뒤를 잇는다. 
토기류는 유개고배, 개, 고배, 배, 유개대부완, 대부완, 파배, 연질발, (유

개)대부장경호, (유개)직구호, 단경호, 시루 등이 확인된다. 이 중 출토 수
량이 가장 많은 기종은 배로 두상에 2~3점이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개와 고배는 뒤집히거나 넘어진 상태로 다수가 출토되었다. 고배와

<도면 5> 고배 기형을 통한 상대편년(축척부동)

지역

단계

울 진
경 주 포 항

읍남리 덕천리

400中

500

지역

단계

울 진
경 주 포 항

읍남리 덕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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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Ⅷ

500中

600

덕천리 Ⅱ-46호22호

4호

25호

40호

4호

황남대총 남분 학천리 104호

덕천리 Ⅱ-93호 월성로 나-8호 괴시리 16호분

덕천리 Ⅱ-112호 봉길리 80호 학천리 93-1호

덕천리 3호 월성로 가-18호 옥성리 가-74호

덕천리 10호 신당 35 수혈 학천리 6호



개는 분묘 별로 수량이 거의 동일하여 매납 당시에는 유개고배 세트로 부장
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와 고배의 문양과 형태적인 속성으로 파악해보면 축
조시기가 가장 늦은 분묘는 18호묘이다. 18호묘의 남단벽 부근에서 출토된
개는 드림의 형태가‘入’자형이며, 개신 외면에 2단으로 수적문이 시문되었
다. 이 개는 6세기 후엽에서 7세기 전엽 사이에 추가장에 의해 부장되었는
데 최초로 분묘가 축조된 시기는 북단벽 부근의 고배를 통해 6세기 전엽임
을 통해 상당한 시간차를 확인할 수 있다. 유구 내부에서 파악되는 고배와
개를 통해 볼 때 조사구역 내 분묘의 중심연대24)는 5세기 중·후엽에서 6세
기 중엽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장이 된 고분을 통해 5세기 후엽에서 7세기
전엽까지 분묘의 추가장이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면 5 참조). 
무기류는 많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기존 신라 분묘의 출토구성과 유사한

양상이다. 도자, 철촉, 소도, 단조철부, 장식도의 환두부 등이 출토되었다.
도자와 철촉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철촉은 촉두부가 능형과 유엽형이 주류
를 이룬다. 소도는 12호묘, 44호묘에서 출토되었는데 44호묘의 출토품은
완형으로 전신이 40㎝ 정도이다. 철도의 환두부는 12호묘와 19호묘에서
확인되며, 모두 금동제로 상원하방형의 삼엽문 장식이다25). 전자는 소도의
환두부로 추정되며, 후자는 자도의 환두부로 보인다. 
장신구류는 이식, 구슬, 대금구 등이 출토되었다. 이식26)은 태환과 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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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기의 기본적인 편년은 황남대총 남분을 눌지왕릉으로 본 김용성의 편년
(2007)에 따랐다(세부적으로 5세기대는 남익희(2014, 「고 신라토기」, 『신라고
고학개론 下』, 진인진, pp.64~70)의 경주지역과 포항지역의 편년안을, 6세기
대는 윤상덕(2014, 「인화문토기」, 『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pp.96~107)
의 편년안을참고).

25) 장식도의 환두부 중 삼엽문은 황남대총 남분 단계 이후로 통일되는 형태이다(이
한상, 2016, 『삼국시대 장식대도 문화 연구』, pp.199~200). 울진지역에서 덕
천리(聖林文化財硏究院,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Ⅱ』, pp.122~123)에서
삼엽문 환두대도가 완형으로 출토되었는데 이 대도의 환두부는 읍남리의 19호
묘와유사하다. 

26) 이한상(2004, 『황금의나라신라』, 김영사, pp.139~174)과 김우대(2013, 「新
羅 垂飾附耳飾의 系統과 變遷」, 『韓國考古學報89』, 韓國考古學會)의 연구에서
연결금구와중간식의형태는천마총이후에유행한형태이나수하식은황남대총
남분과 안동 태화동 9호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심엽형을 띠고 있어 속성에 따



으로 구분된다. 태환이식은 4호묘와 9호묘에서 확인되는데 전자는 1쌍이,
후자는 1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4호묘의 태환이식은 주환, 유환, 연결금
구, 중간식, 구체간식, 수하식으로 구성된다(도면 6 참조). 중간식은 구체
로 만들고, 금사를 꼬아 영락을 달았다. 이 이식의 전반적인 형태는 금령총
출토품과 유사한 심엽형이나 수하식의 외연에 각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세환이식은 4호묘, 5호묘, 8호묘, 9호묘, 12호묘, 44호묘에서 출
토되었으며, 유환이 남아있는 것은 12호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구슬은 4호묘, 28호묘, 35호묘에서 출토되었다. 4호묘의 시상 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은 직경 1.5㎝ 가량으로 전반적인 색상은 청색을 띠며, 부
분 부분 다른 색상의 유리가 상감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금구 과판이 19호묘의 시상대 위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과판의 재질

은 청동제이며, 형태는 상방하원형을 띠는데 이는 당식과대27)에 해당된다.
이러한 당식과대 대금구는 덕천리 31호 석실묘에서 교구, 대단금구, 방형
과판이 set로 출토된 사례가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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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계통 분류에 있어 혼선이 있다. 길게 형성된 화롱형의 형태에 따른다면 천마
총단계에가까이둘수있다. 

27) 당식과대는 山本孝文(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
pp.364~418)의 연구를참고하였다. 

28) 聖林文化財硏究院, 2015, 『蔚珍德川里新羅墓群Ⅰ』, pp.301~302

<도면 6> 태환이식 비교자료

1 읍남리 4호묘 2·3 황남대총 북분 4·5 금령총

1

2 3 4 5



Ⅲ.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조사지역은 울진 읍남리 고분군의 일부로서 이 일대는 삼국시대 고분군
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발굴조사와 함께 병행한 주변조사에서 서쪽
으로 이어지는 주능선과 가지능선 일대에 30기 이상의 중대형분이 유존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는 봉토분이 남아있지 않았던 구릉의 말단부 일부(5,500㎡)에

발굴조사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삼국시대 석곽묘 29기, 횡구식석실
묘 11기, 옹관묘 1기, 매납유구 5기, 부장수혈 2기, 구 2기, 수혈 4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
에서 유개고배, 유개대부완, 유개단경호, 유개대부장경호, 태환이식, 장식
도 환두부, 살포, 철촉, 철부 등 총 868점이 출토되었다.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석곽묘와 석실묘는 대부분 삭평되고 도굴되어

그 형태가 온전하지 않지만 구릉 능선을 따라 조영된 현상이 파악되었다.
석곽묘와 석실묘는 평면형태가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주류를 이룬다. 석실
묘는 석곽묘와 석실묘의 과도기적인 형태를 가진 횡구식 석실묘가 대부분
이고, 전형적인 방형계 플랜의 횡혈식 석실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읍남리 유적 유구 유물현황표(유물정리 과정중 증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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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대 유구명 유구수
출토유물

비고
토도류 금속류 석기류 합계

울진읍남리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청동기 주거지 1 0 0 1 1

삼국

석곽묘 29 328 35 5 368

횡구식석실묘 11 359 56 30 445

옹관묘 1 8 0 0 8

구 2 4 0 0 4

수혈 4 12 1 0 13

매납유구 5 6 0 0 6

부장유구 2 15 0 0 15

조선 토광묘 2 0 0 0 0

지표수습 0 7 1 0 8

총 57 739 93 36 868



울진에서 조사된 동일 시기의 고분군인 덕천리 고분군과 좋은 비교자료
가 될 수 있다. 덕천리 고분군은 전체적으로 해발 10~40m의 구릉지대와
5~21m의 계곡부 및 해안사구 지대에 군집되어 조성되어 있고 목곽묘부
터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옹관묘 등의 묘제가 확인되
었고, 다량의 토기와 함께 금동관, 삼엽문환두대도, 모자곡옥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두 고분군의 비교를 통해 당대의 울진 지역 정치체의 모습을 밝히는데 좋

은 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맺음말

울진 읍남리 유적은 신라의 동해안 진출에 있어 주요 거점 중 하나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경주→포항→영덕→울진→삼척→강릉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고, 울진-봉화-영주를 잇는 교통로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조사구역 내의 분묘의 중심연대는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장이 된 고분을 통해 7세기 전엽까지도 분묘가 조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로 향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횡구식석실묘에서 출토
되는 유물을 비교·분석하여 최초 고분이 조영된 시점과 추가장이 이루어
진 시점의 차이를 밝힐 계획에 있다.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영주지역)의
고분군과 지역 내 고분군의 비교를 통해 집단의 성격과 위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문제제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덕천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출

토품과 간략하게 비교하면 토기류와 태환이식, 환두대도 등은 두 유적에서
모두 확인되나 읍남리 유적에서는 덕천리 유적에서 3점이나 출토된 금동관
이 출토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일부만 발굴되어서 나타나지 않는가? 고
분의 삭평으로 인해 결실되었는가? 신라중앙집단에서 지역간의 위계차이
를 두었는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봉평신라비에서 언급된 481년 남미지촌에서 노인촌으로의 변경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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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공교롭게도 울진 읍남리 유적의 중심연대와 맞아 떨어진다. 이에 대해
가설을 세워보자면 울진의 어느 지역이 고구려에 협조하였을 경우를 상정
할 수 있다29). 지역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친 후 신라조정에서 행한 전후처
리로 당연히 신라 조정에서는 전투에서의 공과 과를 따졌음을 추정할 수 있
다. 그렇게 된다면 남미지촌에서 노인촌으로 변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읍남리 유적과 덕천리 유적을 두고 어느 곳이 노인촌인지
에 대한 비정이 남아있다. 울진지역의 삼국시대 성지인 죽변성, 장산성, 안
일왕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풀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읍남리 유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울진지역의 5~6세기대 지

역사30) 연구에 한 발짝 다가갈 것을 약속하며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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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노중국, 2016, 『지정학적 위치로본 고대의 울진』,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재)삼한문화재연구원·(재)성림문화재연구원. 

30) 울진지역은 481년 남미지촌이 노인촌으로 변경되고 524년 이전 어느 시기부터
도사가파견되는성(촌)이었고늦어도 561년에는당주가파견되는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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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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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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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국
시
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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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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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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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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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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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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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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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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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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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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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읍남리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남도인·박영협·장기명

① ②

④ ⑤

<사진 2> 유적토층(①) 및 4호묘 전경 및 세부(②~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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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①

②

④ ⑤

<사진 3> 5호묘 전경(①) 및 세부(②·③), 9호묘 전경(④) 및 세부(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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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읍남리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남도인·박영협·장기명

①

②

④ ⑤

<사진 4> 12호묘 전경(①) 및 세부(②·③), 19호묘 전경(④) 및 세부(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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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①

②

④ ⑤

<사진 5> 36·37호묘 전경(①) 및 세부(②) 주구 출토유물(③), 옹관묘 1호 전경(④·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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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읍남리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남도인·박영협·장기명

<사진 6> 유적 출토유물(①~③)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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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文化財硏究』총목차





『嶺南文化財硏究』총목차

嶺南文化財硏究 第1輯(1995. 8)

〔遺蹟調査槪報〕

고령 지산동 유물전시관부지내 발굴조사내용 ···········································金瀅燮

고령 쾌빈동 대가야타운부지내 발굴조사 개보 ·········································河眞鎬

嶺南文化財硏究 第2輯(1995. 12)

〔遺蹟調査槪報〕

浦項 玉城里 古墳群 發掘調査 ···································································韓道植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調査 槪報 ·······························································金昌億

義城大里 3號墳 發掘調査 槪報 ·································································朴貞花

嶺南文化財硏究 第3輯(1996. 4)

〔論考〕

鐵製模型農工具의 檢討 -大伽倻地域을 中心으로 - ·································安順天

〔遺蹟調査槪報〕

慶山 林堂洞遺蹟 發掘調査 槪報 ··································장용석·권태용·유경원

宜寧 泉谷里 古墳群 發掘調査 ····················································金瀅燮·朴相銀

嶺南文化財硏究 第4輯(1996. 7)

〔論考〕

三國時代 우물 遺構에 대한 檢討(1) ························································金昌億

- 大邱 漆谷택지(2)遺蹟,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例를 中心으로 -

〔遺蹟調査槪報〕

慶州市 舍羅里古墳群 發掘調査 槪報 ···························하진호·박정화·이재흥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調査 槪報(Ⅱ) ···························김창억·전종식·허정화

大邱 龍山遺蹟 發掘調査 槪報 ······································최재현·김상희·임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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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文化財硏究 第5輯(1996. 10)

〔論考〕

慶山 林堂洞遺蹟 出土土器의 一硏究 ························································장용석
-2段透窓 有蓋高杯의 變化過程을 中心으로-

〔遺蹟調査槪報〕

慶山 林堂遺蹟 G地區 發掘調査槪報 ····························장용석·권태용·유경원

宜寧 泉谷里古墳群 發掘調査 槪要 ················金瀅燮·陳成燮·朴相銀·李建忠

嶺南文化財硏究 第6輯(1997. 4)

〔論考〕

慶山 林堂 G-5·6호분의 성격에 대하여 ··················································장용석

출토유물의 보존과 관리방법(1) ·······························································최재현

-발굴조사현장에서-

〔遺蹟調査槪報〕

경산 임당유적 A-Ⅰ·Ⅱ지구 발굴조사 ·····················································김수남

義城 鶴尾里古墳 發掘調査 槪報 ·······························································金東淑

嶺南文化財硏究 第7輯(1997. 11) 

〔遺蹟調査槪報〕

大邱 時至地區 古墳群 發掘調査 ·······김창억·최봉인·박 진·허정화·박상은

慶山 林堂 F-Ⅱ地區 周溝附建物址 ···························································권태용

〔其他〕

金屬遺物의 과학적 保存·復元처리 ·························································장경숙
-浦項 玉城里古墳群 출토 頸甲의 復元 및 保存 처리를 중심으로- 

嶺南文化財硏究 第8輯(1998. 5)

〔論考〕

林堂土城에 대하여 ······································································李在興·金才喆
- 古代土城의 築造技法에 대한 약간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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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 八達洞 靑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兪炳

〔遺蹟調査槪報〕

昌原 盤溪洞 聚落遺蹟 調査豫報 ·······························································崔憲燮

嶺南文化財硏究 第9輯(1998. 12) 

〔論考〕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진수정

三國時代 聚落의 立地에 관한 一 考察 ······················································張容碩

- 大邱·慶山地域을 中心으로 -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에 대한 금속학적이해 ·······························장경숙

〔遺蹟調査槪報〕

大邱市 漆谷 3地區 建物址遺蹟 發掘調査 槪報 ···········車順喆·許正和·朴達錫

嶺南文化財硏究 第10輯(1999. 6) 

〔遺蹟調査槪報〕

永川 淸亭里遺蹟 發掘調査槪報 ····················································金昌億·朴 珍

대구 동천동 유적 수리시설 발굴조사개보 ···············································권태용

西邊洞 古墳群 목곽묘 발굴조사 개보 ·······················································윤온식

〔其他〕

목제유물의 보존(Ⅰ) ·················································································이효선

嶺南文化財硏究 第11輯(1999. 12) 

〔論考〕

竪穴住居址 조사방법론Ⅰ ·········································································유병록

〔遺蹟調査槪報〕

金泉 帽岩洞古墳群 發掘調査 槪報 ····························································陳城燮

고령 지산동 대가야역사관 신축부지 발굴조사 개보 ·······························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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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文化財硏究 第12輯(2000. 6)

〔論考〕

영남지방 목곽묘 출토 3C代 토기의 樣式과 地域性 ································尹溫植

「영남지방 목곽묘 출토 3C代 토기의 樣式과 地域性」에 대한 討論 ········李盛周

〔遺蹟調査槪報〕

慶山 中山洞 土器窯址에 대한 檢討 ············································최봉인·박상은

大邱 飛山洞 木槨墓 ···················································································金大煥

大邱 佳川洞古墳群 發掘調査 槪報 ···············································尹善姬·朴 珍

朝鮮時代의 社稷壇에 대하여 ······················································金昌億·朴達錫

嶺南文化財硏究 第13輯(2000. 12)

〔遺蹟調査槪報〕

達城郡 汶陽里 古墳郡 發掘調査 槪報Ⅰ ·····································尹千洙·洪大雨
-석곽묘를 중심으로-

대구 西邊洞유적 발굴조사의 개요와 성과 ·································유병록·김병섭

〔其他〕

일본 埴輪의 기초적인 소개 ···································································小栗明彦

고대 유리의 과학적 분석 연구 ···················································金奎虎·安順天
-대구 팔달동·포항 옥성리 유적을 중심으로-

嶺南文化財硏究 第14輯(2001. 6)

〔論考〕

목관계 목곽묘의 등장과 배경 ···································································이재흥

人間活動の舞台としての上部 更新統·完新統 ·········································趙哲濟
-大阪平野の考古遺跡を例にして-

〔遺蹟調査槪報〕

蔚山 川上里 環濠聚落에 대하여 ·················································하진호·김명희

金泉 帽岩洞遺蹟 發掘調査 槪報 ·······························································권태용
-住居址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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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文化財硏究 第15輯(2002. 6)

〔論考〕

高塚古墳의 被葬者 性別에 대한 一 考察 ··················································張容碩
-임당유적의 일례를 중심으로-  

時至聚落遺蹟에 대한 약간의 檢討 ····························································金才喆

〔遺蹟調査槪報〕

達城 汶陽里古墳群 發掘調査 槪報Ⅱ ························································洪大雨
-封土墳을 中心으로-  

淸道·慶山地域의 先史遺蹟 소개 ·····························································朴 珍
- 최근의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

蔚山 中山里 聚落遺蹟에 대하여 ·······························································金玟憬

嶺南文化財硏究 第16輯(2003.12)

〔論考〕

達城 汶陽里古墳群의 編年에 대한 小考 ···················································尹千洙
- 石槨墓를 中心으로 -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竪穴遺構의 用途에 대한 一考 ··························金成泰

경주 사라리 55호 종장판 판갑의 제작과정과 용도 ··················崔在賢·金東允

〔遺蹟調査槪報〕

淸道 陳羅里遺蹟의 支石墓에 대하여 ························································朴達錫

達城 汶山里 Ⅱ-M2號墳 調査槪報 ···························································洪大雨

大邱-釜山間 高速道路區間內 大邱 佳川洞遺蹟 發掘調査 ························崔奉仁
- 木棺墓와 木槨墓를 中心으로 -

達城 舌化里古墳群 發掘調査 槪報 ···············································金允喜·鄭 玟

嶺南文化財硏究 第17輯(2004.12)

〔論考〕

嶺南地域 磨製石鏃의 型式分類 ·································································李錫凡

嶺南地方 出土 4~6세기 鐵鏃의 형식분류 ··············································우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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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출토 마주에 관한 연구 ······························································金美淑

大邱 佳川洞遺蹟 出土 金銅冠에 대한 一考察 ··········································張容碩

우물에 대한 祭儀와 그 意味 ·····································································金昌億

〔硏究노트〕

古代의 八角形建物에 보이는 ２種의 平面形態에 대하여 ························李陽浩
-近年 알려진 集安丸都山城과 慶州蘿井의 例를 中心으로-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Ⅱ ·········································································유병록
-시기차가 있는 출토유물의 해석문제-

〔遺蹟調査報告〕

大邱 新塘洞遺蹟 發掘調査 ·························································이재흥·신순철

대구 영신초·중·고등학교 이전예정부지내

大邱 鳳舞洞古墳群 發掘調査 槪報 ····························································金才喆

慶州 松仙里 靑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이석범

〔資料紹介〕

구미 봉산리유적 삼가마를 통해 본‘삼무지’······························유병록·정 민

嶺南文化財硏究 第18輯(2005.12)

〔論考〕

南韓出土 部多角形 鐵 에 대한 一考察 ···················································禹炳喆

建物址 出土 地鎭·鎭壇具의 檢討 ····························································金成泰

〔遺蹟調査報告〕

慶州 月山里遺蹟 調査報告 ········································································閔善禮

大邱 鋤齊里 土器가마遺蹟 調査報告 ························································申順澈

尙州 伏龍洞遺蹟 調査報告 ·························································朴達錫·權憲胤

慶州 芳內里 기와가마遺蹟 調査報告 ························································洪大雨

〔資料紹介〕

大邱·慶山地域의 古代 道路遺構 紹介 ····················································朴相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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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文化財硏究 第19輯(2006.12)

〔論考〕

통일신라 수막새 접합기법의 검토 ····························································李元太

9̀~10世紀の韓日における陶磁器生産の展開 ···········································市川　創

〔資料紹介〕

月背扇狀地의 靑銅器時代遺蹟 分布樣相 檢討 ··········································尹千洙

大邱地域의 考古遺蹟 分布 分析 ·······························································權憲胤

〔遺蹟調査報告〕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내

慶州 德泉里遺蹟 調査報告 ········································································李錫凡
-靑銅器·原三國時代를 中心으로-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제1단계 조성공사부지내

大邱 鳳舞洞遺蹟 調査報告 ········································································朴憲敏
- 도로유구·목탄요에 대하여

嶺南文化財硏究 第20輯(2007.12)

〔論考〕

<유적소개> 청도 진라리유적 개요 ····························································허정화

淸道 陳羅里 遺蹟의 聚落構造와 變遷 ·······················································河眞鎬

淸道 陳羅里遺蹟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유병록

청도지역 지석묘의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 ················································민선례
-진라리유적을 중심으로-

慶州地域 原三國時代 甕棺墓의 編年 ·························································李錫凡

경주지역 6~7세기 횡혈식석실분 구조에 대한 일고찰 ···························李慧靜

〔資料紹介〕

5~6世紀 韓半島 南部地域 出土 日本列島系 鐵鏃 ··································禹炳喆

〔遺蹟調査報告〕

大邱 梅湖洞 1008番地遺蹟 ························································우병철·이원태

高靈 池山里 44-1番地遺蹟 ·······································································金成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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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봉무동 외국인학교부지 내 유적 조사보고 ·······················朴相銀 ·崔永浩

達城 內里古墳群 調査報 ············································································權憲胤

慶州 芳內里古墳群 調査報告 ····································································朴 珍

칠곡 학하리유적 ························································································신순철

嶺南文化財硏究 第21輯(2008.12)

〔주제논문 : 영남지역의 목관묘〕

영남지역 목관묘의 구조와 특징 ·······························································정 민
-경산 신대리유적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목관묘 유적의 전개양상 ·················································이나영

辰韓地域 木棺墓 出土 靑銅器에 대하여·····················································李陽洙

洛東江流域圈의 瓦質土器, 그리고 樂浪土器 ············································정인성

「영남지역의 목관묘」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李錫凡

〔연구논문〕

영남지방 고려~조선시대 瓦窯의 구조 분류 ············································朴憲敏

〔유적조사보고〕

경주 충효배수지 신축예정부지내 ·····················································우병철·이원태

慶州 忠孝洞 山156番地遺蹟 調査報告 ······································이석범·박정욱

慶山 林堂洞 208-2番地遺蹟 ································································우병철 외

칠곡 송림사 삼성각개축공사부지 내 유적 ···············································최한태

嶺南文化財硏究 第22輯(2009.12)

〔주제논문 :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한도식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이재홍

경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金羅英

경주 황성동 유적 製鐵文化에 대한 연구 ··················································김권일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集團의 性格 ·················우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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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성동 유적 와질토기에 관한 一考 ··················································이제동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연구논문〕

慶山 林堂地域 古墳의 大壺 副葬과 그 意味 ······························張容碩·金大郁

〔자료소개〕

출토 水浸木器의 보존처리 ········································································이현혜

문경 호계리 고분군 현황 조사 보고 ··························································오동욱

〔유적조사보고〕

대구 죽곡리 고려시대 경작유적 조사 개보 ·················박헌민·이재광·김지영

경주 서부리 451번지유적 조사 개보 ··········································김성태·최한태

嶺南文化財硏究 第23輯(2010.12)

〔주제논문: 삼국시대의 대구지역 사회〕

新羅 麻立干時代의 大邱 ············································································朱甫暾

5~6世紀 大邱地域 古墳群의 動向 ···························································홍대우

古墳群 分布로 본 三國時代 大邱地域의 內部構造 ···································張容碩

성곽을 통해 본 삼국시대 지역사회의 사회 모습 ·····································조효식

대구지역 삼국시대 토기의 생산체계 ························································김옥순

「삼국시대의 대구지역 사회」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유적조사보고〕

大邱 東湖洞181番地遺蹟

靑銅器·朝鮮時代 遺蹟 調査 槪報 ·······························권헌윤·김미숙·이재광

영천 청정리 삼국시대 고분군 조사 개보 ···································오동욱·이재철

경주 화천리 유적 삼국시대 기와가마 조사 개보 ·······················박헌민·김지영

醴泉 南本里遺蹟 調査 槪報 ·············································정민·이제동·최규진

〔기타〕

몽골 도르릭나르스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며 ········································윤민근

중국 고대 도성지를 다녀오다(西安, 洛陽) ··············································하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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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文化財硏究 第24輯(2011.12)

〔주제논문:고대도시 상주와 복룡동유적]

古代 都市 尙州의 탄생 ··············································································이영호

상주 복룡동유적의 발굴조사현황과 성과 ·················································권헌윤

墳墓資料로 본 尙州地域의 古代 政治體 ···················································김진형

伏龍洞遺蹟으로 본 統一新羅時代 沙伐州의 都市構造 ·····························박달석

통일신라시대 상주지역 瓦연구-상주 복룡동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박헌민

상주 복룡동유적과 경주 왕경 ···································································이은석

「고대도시 상주와 복룡동유적」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연구논문〕

慶州地域 三國~統一新羅時代 막새기와의 流通 ······································김지영

[자료소개〕

금속유물 보존의 이온크로마토그래피 활용···············································정지해
-철제유물 안정화과정을 중심으로-

〔유적조사보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이천동 구간)내 청동기시대

석관묘군(舊 大鳳洞支石墓 第Ⅰ區)유적 ··················································권헌윤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내(Ⅰ구역:견탄원지) 유적 조사 개보

······································································································이재광·최영호

상주 왕산역사공원부지 조성공사 사업부지내

尙州邑城 官衙址遺蹟 調査 報告 ·······················이제동·김성태·정민·김경환

예천 남본리 고려~조선시대 건물지유적 조사 개보 ·················신순철·남도인

嶺南文化財硏究 第25輯(2012.12)

〔주제논문:임당 발굴 30년 그리고 압독문화]

압독과 임당고분 ························································································김용성

경산 임당유적 발굴조사성과와 연구현황 ·················································박상은

임당유적 목관묘 축조집단의 성격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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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당 유적 묘제의 신라화와 전통의 창조 ··················································김대환

林堂遺蹟 聚落의 形成과 展開 ···································································하진호

考古資料로 본 林堂 中心邑落의 諸 樣相 ··················································장용석

「임당 발굴 30년 그리고 압독 문화」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연구논문〕

高麗時代 伽藍配置와 院·胎室과의 相關性 硏究 ·····································권헌윤

〔유적조사보고〕

浦港 草谷地區 都市開發事業 敷地(1區域)內 遺蹟 調査 報告

·······················································································이원태·권용규·김지영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 내(Ⅲ구역:傳 烏井寺址) 유적

·········································································이재광·손혜성·박영협·김경환

군위 운산리 산121번지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민선례·최한태·김태형·최규진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3공구 월포리 유적 ··················윤민근·이재철·이수정

嶺南文化財硏究 第26輯(2013.12)

〔주제논문:대구 봉무동 유적의 고고학적 검토]

대구 봉무동유적의 조사개요

대구 봉무동유적의 고환경 변화와 유적입지 변천사 ·······························류춘길

대구 불로동·봉무동고분군의 편년과 성격 ·············································윤천수

대구 봉무동유적 취락의 성격 ···································································권용규

대구 봉무동집단의 고대 생산활동 ····························································김권일

대구 봉무동유적 도로의 구조와 기능 ·······················································박상은

원삼국시대-삼국시대 대구지역 분묘와 취락 ···········································정창희

〔유적조사보고〕

경주 망성리 윗골들 생산유적 ······································윤민근·이나영·이수정

慶州 牟粱里 統一新羅時代 都市遺蹟

·············································정 민·이원태·권용규·이재철·김지영·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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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화원 명곡체육공원부지 내 유적 조사 개보 ········이석범·남도인·김경환

慶州 芳內里 기와가마 遺蹟 ··········································박헌민·오동욱·최규진

嶺南文化財硏究 第27輯(2014.12)

〔주제논문:삼국시대 시지지역의 고분과 취락]

時至遺蹟의 發掘調査 現況과 檢討 ·····························································박헌민

삼국시대 시지지구 고분의 변천과 성격 ····················································박상은

三國時代 時至聚落의 構造와 性格 ·····························································김재철

三國時代 時至 聚落과 周邊地域 共同體의 相互作用 ·································장용석

일본 고분시대 취락연구의 현상과 전망 ·················································高田貫太

[연구논문〕

三國時代 淸道地域 古墳의 性格 ·································································이재광

조선시대 영남지역 회곽묘 연구 ·································································민선례

〔유적조사보고〕

고속국도 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2공구) 내

울주 활천리 서당골 유적 조사성과 ·············································우병철·최규진

고속국도 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3공구) 내

경주 망성리고분군Ⅳ 유적 조사성과 ···········································이재광·이수정

칠곡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Ⅰ구역) 

왜관 낙산리 조선시대 분묘유적 조사성과 ····················민선례·김태형·권욱택

嶺南文化財硏究 第28輯(2015.12)

〔주제논문:청동기시대 대구지역의 취락과 사회]

취락과 무덤군의 상관관계로 본 청동기시대 대구 월배지역 취락의 전개과정

······················································································································류지환

대구지역 신천일대의 주거와 취락 ·····························································유병록

청동기시대 대구 금호강 이북지역의 주거와 취락 ·····································이석범

석기를 통해 본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황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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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地域 靑銅器時代 巨石記念物과 무덤 ··················································김광명

[연구논문〕

청동기시대 주거지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영남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수정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I지구 주거지 연구 ·······································김경환

〔유적조사보고〕

성주 성산동고분군 사적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삼국시대 유구를 중심으로 - ·····················································김태형·권욱택

경산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도로(대로1-5) 개설공사부지내유적의조사내용과

성과 ·············································································································권용규

영천 완산동 원삼국~삼국시대 취락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이수정

대구 학정동 490-1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권헌윤

〔특별논고〕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방안

- 신라고분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하여 -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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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대구




